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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요 약

1. 목적 및 방법

□ 자녀 관련 가치와 양육실태 차이를 중국 조선족과 한족, 조선족 밀

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여, 중국

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중국 조선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중국 북경과 연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

는 가정 399가정과 한족 등 비조선족 영유아 가정 199가정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길과 북경에서 조선족과 한족 각각 5

사례씩 총 20사례에 대한 집단 면접을 실시함.

2. 자녀 가치와 태도

□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선족이

남아 선호, 자녀의 도구적 가치, 자녀의 부·명예·사회적 지위 성취

에 대한 기대가 한족보다 더 컸음. 지역적으로는 북경의 경우가 더

욱 그러하였음.

- 자녀 갖기에 한족보다 조선족이 긍정적이며,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긍정적 정서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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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족은 정서적 가치, 조선족은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조선족은 북경에서 도구와 정서 가치가 모두 연길보다 높음.

-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아들 선호 태도가 강하고, 북경 조선족이 연

길에 비해 자녀 갖기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또한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더 높음.

-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해 자녀가치관과 관련 의견이 보

다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소득수준이 높은 북경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정서적 가치관과 더

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도 강하게 드러냄은 특이함.

□ 전반적으로 중국 조선족 가정은 한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성취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내 북경-연길간의 지역 차이가 유의

함. 북경 거주 조선족 표집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전문직 위주

로 이루어진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중국동포사회에 실재하는 다

양한 자녀양육 태도 및 가치관의 차이로, 그 변화는 특징적임.

-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며,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더 강함.

-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조선족은 결혼이 38.8%이고 중

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나타남. 한국과 관계 맺기

희망 정도는 조선족은 북경, 한족은 반대로 연길에서 더 높음.

3. 자녀양육 실태

□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대부분이

부모 책임이며,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와 일

부 직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와 같은 가족지원 체계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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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양육현황을 살펴보면, 모 취업률이 높음에도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는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족의 경우가 조선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그러함.

- 조선족 내에서는 연길에 비해 북경거주 조선족 부모의 조부모지원

이용이 더 많고 모의 주 양육 비율이 다소 낮았음.

-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한족

도 마찬가지여서, 북경 남성의 일하는 시간과 강도와 연관된 것으

로 이해됨.

- 부부간 성역할 태도 및 양육관련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근현대적·

전통적 견해가 공존한 가운데에서도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연길

에 비해 북경이, 그리하여 북경의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

통적인 성역할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음.

□ 자녀양육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

면에서 그 정도가 높아서, 대도시에서 태도가 다양하고 강하게 형

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 미취업모, 대졸이상 학력, 북경 거주 및 고소득일수록 자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양육관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

족이 다소 많은 의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에 의한 양육, 체벌

을 통한 훈육 방식, 부모와 가족에의 헌신 등의 항목에서 한족이

조선족이 찬성이 많았는데, 조선족은 북경보다는 연실에서 찬성비

율이 높았음. 한편 자녀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

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 혼란스럽다는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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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북경 조선족의 경우가 더 많아 소수민족으로서의 양육

의 어려움을 나타냈음.

□ 북경 조선족이 양육 현황 및 자녀가치관, 양육방식에서 연길 조선

족에 비해 전통적인 성향을 보였고 훈육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

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북경 조선족은 연길 조선족 부모

에 비해 체벌사용 의견이 적고 자녀에게 자율성 허용 경향이 높으

며,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양육의 국가책무

성 의견을 갖는 등, 연길시와는 다른 변화된 성향의 응답도 높아,

북경 조선족이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

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임. 조선족 가

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

이 437%임.

- 조선족내 지역간 차이는 학력과 직업, 소득에서 기인한 사회경제적

격차이기도 함.

□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

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 주류사회 속으로 들어가

려는 추세가 모두 작용하고 있음.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

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함.

4. 유아교육 정책과 유치원 이용

□ 중국은 중국정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은 추진 중임.

- 개혁개방 이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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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개혁개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와는 다르게 사

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과함.

□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연길 조선족은 조선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

용하지만, 북경 조선족은 한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함.

- 북경 조선족 유아는 장차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사

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함.

□ 경쟁 사회로의 재편은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

학 입시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

을 줌.

- 육아지원기관은 하루 8시간의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이용

시간은 7～9시간이 주를 이룸

- 중국은 육아지원기관 비용 지원이 없고, 기관 간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비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

5. 논의와 정책제언

□ 중국 조선족 사회도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사회에서 학

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온 고유한 체계가 점차 축소

되는 변화 과정에 처해 있음.

□ 조선족 내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중국 사회 속

에 뿌리를 내리려는 고학력 고소득 조선족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

두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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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의 조선족 유치원을 통한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 지원 확

대가 필요함.

- 유아교육 보육정책 교류 협력의 기회 확대도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대도시 조선족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재외동포 대상 사

업과 교류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며, 중

국 진출 기업 등의 사회공헌의 추진이 수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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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 다원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주변국가와 그 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우리가 교류해야 하는 동등

한 파트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 인접 국가인 중국은 13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개방·개혁 정

책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모,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G2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

리와 매우 밀접한 국가적 관계를 가져왔고, 특히 개방·개혁 이후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 확대, 민간부문의 원활한 상호 교류 등으로 정치

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주변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과 중국 조선족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

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이다. 조선족은 연

길조선족자치주 등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조선족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인구의 0.15%인 소수민족으로 한민족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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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에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 속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여 전통

적인 동북 3성 거주 조선족과는 가치나 신념 등이 다른 조선족을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족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자

녀들이 좋은 대학을 찾아서 대도시로 가면서 졸업 후도 그 곳 또는 다

른 도시에서 취업하고 결혼하여 한족들과 어울려 중국사회 일원이 되

어서 살게 되므로 조선족 사회하고의 관계가 희박해지면서 제반 태도

나 의식 등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부모들은 대체로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손자 돌봄 등 자녀의 자녀양육 지원

등 필요에 의하여 부모들도 자식을 따라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인과 중국 재외 동포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결혼이주민가정의 이주

민 국적을 보면 약 61%가 중국인으로, 조선족이 32.2%이고 한족이

29.2%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중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문 취업 확대 등 국

내 재외동포 정책 변화와 더불어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살

고 있는 중국동포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 재외동포와 중국인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 재외동포나

중국 관련 자녀양육연구,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 중국 아동 발달에 대

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녀양육 가치와 실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은 그 나라 부모들

의 아동관 및 실제 아동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

며,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보육·교육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나 재

외동포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개방 중심의 사회적 변화는 자녀 양육이

나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분야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오늘날 시장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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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탁아소 단위제도가 해체와 사립유아

원 우대 정책으로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책임 축소와 부모의 비용 부

담 과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자녀양육 관련 문화와 의식 파악은 중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국 이주민들의 성공적 적응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자료가 될 것이며, 재외 동포의 아동 양육의 환경인 거주 국가의

아동 양육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파악은 재외 동포의 아동 양육 어려움

을 완화하고 한민족의 자녀 양육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양육 관련 가치와 양육

실태의 민족간 차이를 파악하고, 특히 전통적 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 거주 중국 동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여

국내외 중국 동포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방안 모색에 기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영유아 양육 및 교육·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

한다.

둘째, 중국 동포의 자녀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악한다. 특히

거주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한족과 비교한다.

셋째, 중국 동포의 영유아 양육 관련 의식과 실태를 파악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참여 정도 등 가구내 양육 실태와 의식, 자녀양육 관

련 신념, 재외동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노력, 자녀 및 부모 됨

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동포 거주 지역별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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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영유아 자

녀의 양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한다. 전통적 조선족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 거주 중국 동포 거주 지역별 차이와 한족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민족 네트워크로서 중국 재외

동포 대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등 자료 수집, 분석

중국 자녀 양육관련 정책과 제도, 자녀 가치 및 양육관, 재외 동포의

자녀 양육 실태 및 특성,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선행연구 등 문헌 자

료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400가

정과 한족 등 비조선족 영유아 가정 2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

시를 추진하였다. 조사지역은 북경시과 연길시 두 지역으로 선정하였

고 조사 대상 가구 표집은 임의 표집으로 실시하되, 조사 아동이 특정

연령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였다. 응답자는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

지로 한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 가구 및 부모 사항, 자녀 특성, 자녀 양육 관련

가치관, 자녀 양육 실태,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사교육 등으로 구성하

였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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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녀양육 실태 설문조사 항목

구분 문항

가구, 부모 및 

자녀 특성

- 가족 구성원, 자녀수, 월 평균 가구소득

- 부모 나이, 민족, 학력, 하는 일, 한국 거주 경험과 그 이유 

- 자녀의 나이, 민족, 성별, 한국에 살아본 경험 

자녀 가치와 

양육방식

-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 가치, 장래 기대

- 주 양육자, 자녀 양육 태도,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

- 자녀 양육시 한국 관련 사항 태도   

- 남편의 양육 참여, 성역할 태도

-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사교육

- 기관 이용, 선택 기준, 이용 이유, 이용사간, 만족도, 월평균 비

용 및 지원

- 사교육 실시 여부, 월 평균 비용, 만족도

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원의 방문 면접으로 실시

되었다. 조사는 국내 조사전문기관과 중국 조사기관의 공동 작업으로

실시하였고, 조사표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종으로 마련하여 조사 대상

에 따라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목표대로 조선족 399가정 한족 201가정으로 총 600가정

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응답자는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한정

하였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조선족 63.7%, 한족 69.7%이고 아버지는 각

각 36.3%, 30.3%이었다. 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북경이 연길

시에 비하여 어머니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1-2 참조).

〈표 1-2〉 미취학 자녀와 응답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65.7 63.7 69.7 67.0 60.3 72.0 67.3

아버지 34.3 36.3 30.3 33.0 39.7 28.0 32.7

계

(사례수)

100.0

(600)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2.129(1) 1.935(1) 0.519(1)



12

2)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자녀의 민족과 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카이검

정(X2)과 t검정을 하여 민족 및 지역간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다

음은 조선족만 선별하여 지역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

로 모의 학력, 모의 취업, 가구소득, 응답자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지역 차이가 모의 학력, 모의 취업, 가구소득, 응답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차이가 단순한 지역 차이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른

부모의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표 1-3>은 회귀분석에 들어간 독립변수의 특성이다. 가구소득은 로

그값을 취했으며 이외 변수는 더미화하였다.

〈표 1-3〉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단위: %(명)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모취업(1=취업) 0.00 1.00 0.78 0.41 (544)

 모학력(1=대학이상) 0.00 1.00 0.68 0.47 (598)

 거주지(1=북경) 0.00 1.00 0.50 0.50 (600)

 가구소득(로그) 2.90 4.90 3.90 0.38 (580)

 응답자(1=어머니) 0.00 1.00 0.66 0.48 (600)

 유효수(목록별) (538)

3. 집단면접조사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연길과 북경에서 각각 10사례씩 총 20사

례에 대한 집단 면접을 각각 3회로 나누어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집단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하되, 면접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사용하여, 자녀양육 실태,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북경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실시하였고 연길에서는 중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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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대 소속 공동연구진이 담당하였다.

〈표 1-4〉 집단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지역 나이 민족 직업 자녀연령 성별

연길 모1 연길 34 조선족 무직 4세 여

연길 모2 연길 40 조선족 대학교수 4 남

연길 부1 연길 40 조선족 농민 5세 여

연길 조모1 연길 63 조선족 농민 5세 남

연길 조부1 연길 60 조선족 공무원 퇴직 5세 남

연길 모3 연길 38 한족 사무직 6세 남

연길 모4 연길 33 한족 회계원 5세 여

연길 모5 연길 36 한족 사무직 6세 남

연길 모6 연길 36 한족 사무직 6세

연길 부2 연길 35 한족 사무직 3세 남

북경 모1 북경 30 조선족 학교 직원 24개월 여

북경 모2 북경 32 조선족 학교 직원 3세 반 남

북경 모3 북경 36 조선족 회사원 4세 여

북경 부1 북경 38 조선족 대학교수 26개월 여

북경 부2 북경 39 조선족 대학교수 5세 여

북경 모4 북경 41 한족 교사 2세 남

북경 모5 북경 33 한족 간호보건직 4세 여

북경 모6 북경 34 한족 판매업 4세 여

북경 모7 북경 41 동족 공공기관 사무직 4세 남

북경 모8 북경 38 몽골족 교사 6세 남

응답자는 <표 1-4>와 같은데, 몇 가지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길시의 경우 조선족은 조부, 조모를 포함하여 설문조사 대상에

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던 조부모 양육 등 다양한 형태의 자녀 양육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체로 조선족과 한족 모두 사무직과 중산

층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면담 당사자 개개인의 자녀

양육 상황 파악과 더불어 중국 및 조선족 사회 전반의 변화와 자녀 가

치 및 자녀양육 실태에 대한 지식층의 인식과 평가 등 포괄적 의견 개

진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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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 동포 가족 및 아동 양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의 연구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5. 대상 국가의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국에서는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의 조선족 교육연구소(소장 박금

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수

행하였다.

제4절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제4절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수록하였다. 본 조사 응답자는

지역 내에서 무직위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내 조선족이나 한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응답자 특성과 함께 이

해되어야 한다.

1. 가구 특성

1) 가구원 구성 및 자녀수

조사 응답 가구의 가구원 구성을 자녀를 중심으로 동거여부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 대상아동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98% 내외로

매우 높다.1. 조부모는 조선족은 친조부모가 21~23% 수준이고 외조부

모는 11% 정도이며, 한족은 친조부모가 13~15%이고 외조부모는 7%

1. 본 조사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

에 와 있는 가정은 대부분 제외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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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조선족에 비하여 조부모의 동거 비율이 낮다.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은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조부모 동거 비율이 더 높고, 한족은

조모의 경우 북경이 연길보다 비율이 다소 높으나 별 차이가 없다(표

1-5 참조). 연길 조선족이 북경보다 조부모 동거 비율이 낮은 것은 조

부모의 일부가 한국에 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응답 기구 아동 기준 가족 구성원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 97.2 98.0 99.5 95.0 99.0 97.0

모 97.7 98.5 99.5 96.0 99.0 98.0

조모 22.6 14.9 25.0 20.1 16.0 13.9

조부 20.6 12.9 23.0 18.1 13.0 12.9

외조모 11.0 6.5 14.5 7.5 6.0 6.9

외조부 11.5 7.0 15.0 8.0 6.0 7.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표 1-6〉 응답 가구 자녀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총 자녀수

  1명 83.2 88.1 85.0 81.4 82.0 94.1

  2명 이상 16.8 11.9 14.9 18.6 18.0 5.9

미취학 자녀수

  1명 96.5 98.0 97.0 96.0 99.0 97.0

  2명 3.5 2.0 3.0 4.0 1.0 3.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자녀수 평균 1.18 1.12 1.16 1.21 1.19 1.06

마취학자녀수 평균 1.04 1.02 1.03 1.04 1.0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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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는 1명인 경우는 8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이 15.5%

이다. 조선족에 비하여 한자녀 압력을 더 받는 한족 중에서는 총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88.1%로 조선족보다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이 11.4%

이다. 평균 총 자녀수는 조선족 1.18명, 한족 1.12명이다(표 1-6 참조).

2) 가구 소득

응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중국화폐로 조선족이 평균 14,200위안,

한족 7,312위안으로 조선족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 차이도 커서 조선족은 북경이 2만 위안이 넘는 반면에 연길은

6,400위안 정도이다.2.

〈표 1-7〉 응답 가구 소득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5,000원 미만 22.8 31.3 3.0 42.7 9.0 53.5

5,000~10,000원 미만 26.1 43.3 15.5 36.7 49.0 37.6

10,000~30,000원 미만 29.8 17.9 47.5 12.1 35.0 1.0

30,000원 이상 18.3 3.5 33.5 3.0 6.0 1.0

무응답 3.0 4.0 0.5 5.5 1.0 6.9

계

(사례수)

100.0

(387)

100.0

(193)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원) 14,200 7,312 21,535 6,436 9,991 4,490

2. 부모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의 민족을 보면 조선족 아동은 어머

니는 82.6%, 아버지는 95%가 조선족이고 한족은 단지 어머니 중 4%

2. 중국 1 인당 국민소득은 4,300달러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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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조선족이다. 지역별로는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가 북경에서는

한족이 25%에 달한 반면에 연길에서는 한족이 8.6%이었다. 아버지가

한족인 비율도 북경은 8%, 연길 2.0%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 대상 표본이 임의 표집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결과는 조선족이 대도시에서 타 민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연변자치주 등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보다 높을 것임을 나타낸

다고 하겠다.

〈표 1-8〉 자녀민족별 부모의 민족 특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조선족 82.6 4.0 74.0 91.4 1.0 9.0

  한족 17.1 95.5 25.5 8.6 98.0 93.0

  기타 0.3 0.5 0.5 - 1.0 -

아버지

  조선족 95.0 0.0 92.0 98.0 - -

  한족 5.0 100.0 8.0 2.0 100.0 100.0

계
(사례수)

100.0
(387)

100.0
(193)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표 1-9〉 자녀민족별 부모 연령 특성

단위: %(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부 모 부 모

  30세 미만 18.5 30.4 24.9 36.9 

  30~40세 미만 68.6 61.3 67.9 60.0 

  40~50세 미만 9.8 5.1 6.8 2.7 

  50세 이상 3.2 3.3 0.5 0.4 

  계
  (사례수)

100.0
(379)

100.0
(336)

100.0
(221)

100.0
(260)

  평균(세) 33.2 31.4 32.6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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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령은 평균 30~33세로, 31~40세가 다수이지만 20대도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버지 보다는 연령대가 다소 젊다.

평균으로 보면 약 2살 정도가 젊다(표 1-9 참조).

2) 사회학적 특성

응답한 중국동포의 최종학력은 조선족은 부는 75%가 초대졸 이상

졸업자였으며, 모도 62% 정도가 초대졸 이상이다.

〈표 1-10〉 자녀민족별 부모 학력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소학교 이하 2.2 0.6 1.8 3.1 

  초중급학교 5.3 6.3 16.7 13.1 

  고급중학교 16.9 21.1 19.0 21.5 

  대학(3년제 이하) 20.8 24.4 29.0 28.1 

  대학교(4년제 이상) 47.2 41.4 27.6 30.4 

  대학원 이상 4.5 2.7 2.7 1.5 

  비해당(부재) 3.2 3.6 3.2 2.3 

  계

  (사례수)

100.0

(379)

100.0

(336)

100.0

(221)

100.0

(260)

〈표 1-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학력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소학교 이하 0.5 3.5 2.0 2.0 0.5 1.0 3.0 4.0

 초중급학교 1.0 9.5 16.0 19.8 3.0 9.6 12.0 18.8

 고급중학교 14.5 19.6 15.0 22.8 15.5 25.9 22.0 23.8

 대학(3년제 이하) 19.5 24.1 32.0 23.8 23.5 23.9 35.0 25.7

 대학교(4년제 이상) 59.5 33.2 29.0 25.7 57.0 29.4 25.0 20.8

 대학원 이상 4.5 4.5 5.0 0.0 0.0 4.6 2.0 2.0

 비해당(부재) 0.5 5.5 1.0 5.9 0.5 5.6 1.0 5.0

 계

 (사례수)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100.0

(200)

100.0

(197)

100.0

(100)

10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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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도 초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부 70%, 모 62%이다. 즉, 본 조

사 대상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표 1-10 참조).

고학력자 비율은 조선족, 한족 모두 연길보다 북경에서 더욱 높다(표

1-11 참조).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직업 역시 조선족 부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약 50% 정도가 되었고, 어머니도 81% 정도가 취업 중인데 30% 정도

가 전문직과 사무직이었다. 한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조선족보다

는 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낮고 서비스 및 기능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다(표 1-12 참조).

〈표 1-12〉 자녀민족별 부모 직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관리자 37.5 18.1 21.1 7.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 4.1 2.1 1.5 

  사무종사자 11.6 9.5 20.5 21.9 

  판매종사자 7.1 8.6 7.7 7.3 

  서비스 종사자 15.3 22.2 15.2 20.0 

  농/어/입/축산업 종사자 1.1 1.4 0.9 0.8 

  기능 관련종사자 12.4 21.3 2.1 6.5 

  기계장치조립·단순노무 종사자 3.9 5.0 3.3 3.1

  무직 1.6 0.5 18.5 21.5 

  비해당(부재, 무응답) 6.9 9.5 8.6 9.6 

  계

  (사례수)

100.0

(379)

100.0

(336)

100.0

(221)

100.0

(260)

지역별로는 북경에서 관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률은 민족 차이 없이 모두 북경이 연길보다 낮다(표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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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 직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북경 연길

관리자 55.0 19.1 25.0 8.9 25.5 14.7 7.0 4.0

전문가·관련종사자 2.0 3.0 5.0 4.0 0.5 2.5 5.0 0.0

사무종사자 5.0 17.6 7.0 12.9 26.0 19.3 20.0 15.8

판매종사자 3.5 11.6 6.0 9.9 3.5 10.7 5.0 11.9

서비스 종사자 15.0 16.1 18.0 26.7 14.5 16.2 18.0 25.7

농/어/임/축산업 종사 1.5 1.0 0.0 2.0 0.5 1.0 0.0 2.0

기능 관련종사자 16.5 9.5 32.0 9.9 2.5 2.0 11.0 4.0

기계장치조립·단순노무 1.0 6.5 6.0 5.0 1.5 4.6 2.0 5.0

무직 0.0 3.0 0.0 1.0 25.0 13.7 30.0 10.9

비해당(부재) 0.5 12.6 1.0 19.8 0.5 15.2 2.0 20.8

계

(사례수)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100.0

(200)

100.0

(197)

100.0

(100)

100.0

(101)

3) 부모 한국거주 경험

조사 응답 부모의 한국 거주 경험은 조선족 어머니 13.1%, 아버지

19.8%이었다. 지역별로는 북경은 아버지가 20%인데 비해 어머니는

8.5% 수준인 반면에 연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국 거주 경험 비율이

유사하였다(표 1-14 참조).

〈표 1-14〉 부모의 한국 거주 경험 비율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머니 13.1 0.5 8.5 17.8 0.5 1.0

아버지 19.8 1.0 20.0 19.6 1.0 2.0

(사례수) (387) (193) (200) (199) (100) (101)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 부모들의 한국 거주 이유는 아버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과 취업 비율이 43%, 33%이고 어머니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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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우자의 취업이 55.8%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은 7.7% 수준이

었다. 지역별로는 아버지는 북경은 학업, 연길은 취업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역 차이가 거의 없다(표 1-15 참조).

〈표 1-15〉 조선족 부모의 한국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부 모

전체 북경 연길 전체 북경 연길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 43.0 27.5 59.0 55.8 52.9 57.1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 32.9 55.0 10.3 7.7 5.9 8.6

자녀의 학업 1.3 0.0 2.6 1.9 0.0 2.9

기타 22.8 17.5 28.2 34.6 41.2 31.4

계

(사례수)

100.0

(79)

100.0

(40)

100.0

(39)

100.0

(52)

100.0

(17)

100.0

(35)

3. 조사대상 자녀 인구학적 특성

한편 자녀는 각 가정에서 1명으로 모두 600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먼저 성별은 남아대 여아 비율이 조선족 57:43, 한

족 55:45로 모두 남아가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 한자녀 정책이

성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한족이 연길

시에서 50:50으로 성비 균형을 이루었고 이외는 모두 남아가 월등하게

많았다.

자녀 연령은 민족이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각 연

령대가 골고루 포함되었다(표 1-16 참조).

또한 조사 대상 자녀의 한국 거주 경험은 조선족 7.3%, 한족 0.5%인

데,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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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자녀의 성별과 연령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성별

남자 56.6 54.7 56.0 57.3 59.0 50.5

여자 43.4 45.3 44.0 42.7 41.0 49.5

연령

0세 11.1 14.9 9.0 13.1 16.0 13.9

1세 22.6 24.9 32.0 13.1 25.0 24.8

2세 20.1 17.4 21.0 19.1 16.0 18.8

3세 18.3 12.9 19.5 17.1 13.0 12.9

4세 16.3 20.4 11.5 21.1 22.0 18.8

5세 11.8 9.5 7.0 16.6 8.0 10.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세) 3.41 3.25 3.13 3.70 3.21 3.30

〈표 1-17〉 자녀의 한국 거주 경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있음 7.3 0.5 7.5 7.0 1.0 -

없음 92.7 99.5 92.5 93.0 99.0 100.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2.900(1)*** 0.032(1) -

*** p< .001

제5절 선행 연구

1. 중국 자녀 양육관련 연구

부모는 자신의 문화적 취향에 상관없이 자녀가 사회에서 자랑스럽고

중요한 일원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를 먹이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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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사회에서 수용하는 적절한

행동방식을 생활과 문제해결 방법 “사례"로 모델링한다. 이것은 신념,

가치 및 그들 문화에 적절한 행동으로 반영된다. 문화적 상황은 육아

스타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형태를 구성하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

문화적 기대를 반영한다(Swicks, 1985). Swicks(1985)는 부모되기가 많

은 문화적 시그널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반드시 서로 일치되거나 자녀

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Foss(1996)는 문화적 신념과 가치

를 "내면화된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를 취하게 되고, 자녀 양육에서도 이를 전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와의 유화를 반영하여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가 비교 연구들은 대체로 거시적 관점에서 실시되는데, 중국 관련

연구는 서양과 동양의 비교 연구로 중국의 유교적 가치와 문화가 부모

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투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Sethi·

Charlebois(2000)가 캐나다에 이주한 기간 3년 미만으로 영유아를 양육

하는 중국과 인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부모와 비교하여 중국 부모들이 자녀 체벌, 부모에 대한 복종, 자녀에

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양육 방식, 자녀가 아동권리에 대한 강한 법

적 보호를 인식함에 따라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현상 증가 등을 차이

로 보고하였다.

또한, Hong Xiao(2006)가 미국과 중국의 사회구조와 자녀 양육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3가지 주요 가치 차원인 자율

(autonomy), 일치(conformity), 보호 오리엔테이선(care orientation)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치체계, 경제발전, 문화적

역사 등 두 나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중국인은 가정에서 자

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에서는 계층이 다

소 작용하나 남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약화되지만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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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성이나 모성이 보호 오리엔테이션과 관련

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자녀 양육시 자율이나 일치

의 가치화가 정치적 성향, 연령, 가족규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자녀 양육 관련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는 한 자녀 정책

으로 인한 독생자녀이다. 가정에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

녀 양육 특성으로, 과거의 복종이나 체벌 등 권위주의적인 자녀 양육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소황제(little emperor)라는 새로운 유형의 양육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녀는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장

난감이 통합된 일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 자녀이므로 장난감,

의류는 물론, 잡지, 책, 펜 등에서도 자녀의 요구 수준을 낮추기 어렵

다고 한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속 좁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

는 사람’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견해를 나타낸다(Chinadaily, 2009). 중산

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의 40~50%를 한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중국을 포함한 자녀양육 국제비교 연구로 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

치관과 실제 등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국 어머니들이

한국이나 일본 어머니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친구와 놀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외국어 배우기, 예

술적 재능 키우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로

한국은 리더십 있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느긋한 사람, 일본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않는 사람인데 비하여, 중국은 자

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위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

대하는 경향이었다. 한편 생활 및 자녀 양육 만족도는 중국이 가장 높

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 및 가사 참여와 이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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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양육 참여는 중국 아버지들의 상대적으로 빠른 귀가 시간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중국 조선족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의 부모역할 및 양육에 대한 연구로 윤갑정 등(2008)은

중국 연길자치주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아 양육실제에서 나타나

는 양육이슈를 시대성과 민족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

자들은 유아가 조선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조선족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긍지로 받아들여

왔다. 둘째, 조선족 양육자들은 높은 교육열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자녀와

의 장기간 별거를 감수하고 해외에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선족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

었는데 양육자들은 한국과 협력한 유치원을 선호하거나 자녀를 한국아

이와 비교하면서 자기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였다. 연구자

는 조선족 양육자들은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 이후 급변하는 사

회변화를 통해 등장하는 시대적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또한 자녀에게 심

리적 안정감 제공도 소홀히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2010)에서도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연구에서

부모는 대체로 자녀가 어려서 돈을 벌어서 자녀가 공부할 때인 초등학

교 4학년 정도부터는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부모와의 애

착 형성 시기에 장기간 별거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아동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줌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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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가능한 정책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자녀를 중국에 두고 있는

취업 동포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전

화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

안이 필요하고, 중국 국적 동포 가족이나 아동은 직접 지원하기는 어

려우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조선족 유치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

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3. 조선족 아동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 거주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비교연구로

2005년 이후 많이 이뤄졌다. 조복희·이주연(2006)은 민족적 특성과 주

류사회의 특성이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두 소수민족 집단인 중

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를 대상으로 각 집단 아동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학교 적응을 조사하였다. 문화접변 유형은 중국 조

선족 아동은 분리유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통합, 동화, 주변화의 순으

로 나타났고, 또한 분리유형에 속한 아동이 오히려 학교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와 높은 교사지지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는 100년

이 넘는 이민역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으

며, 또한 소수민족 집단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민정·박혜원(2007)은 조선족, 화교, 한족, 한국아동의 기질을

비교하여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기질

적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이에 의하면 ‘활동통제’ 및 ‘수줍

음’은 한족아동과 조선족 아동이 높았고, ‘친화’는 조선족 아동과 한국

의 화교아동이 높았다. 반면, ‘공격성’, ‘우울’, ‘불안’, ‘좌절’은 조선족과

한국의 화교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복잡성 등과 같은 요인이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이것이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수가 부모와 별거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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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선족 아동 발달 수준 및 요인 연구로 조복희·이진숙·한세영

(2005)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

애착, 자아개념, 이중언어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하여, 조

선족 아동의 내적 통제점수가 외적 통제점수에 비해 높고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지각점수가 높았던 반면 행동문제 수준은 낮은 분포를 보였

다고 보고하고, 조선족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가정내 물리적·심리적 환경

이 바람직할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도 애착은 또래관계, 자아개념, 학교생활적

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학교에 새롭게 상호작용하며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이시라·

박혜원, 2005).

윤혜경 등(2009)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심양시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문장, 한자문장, 그리고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형태의 덩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보고,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피험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한자 문장의 덩이 글을

읽는데 한글이나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 글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4. 조선족 별거가족 및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사회는 경제적 이유에서 오는 심각한 가족해체 현상을 경

험하게 됨에 따라 별거가족,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뤄졌다.

윤갑정·정계숙(2007)은 조선족 별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에 대

한 연구에서는 유아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의 존재감은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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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낀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강한 존재감과 부모와 양

육자에 대한 분별된 인식은 조부모 등 현재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제

한된 인식은 양육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유아에게 어른의 말에 순종하

고 예절바른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유아의 행동에 대해 계속 언어

적인 제한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무력감과 더불어 노파심과 걱정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조복희·이주연(2005)은 부모와 별거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

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별거

현상이 자녀 외로움 유발로 아동발달의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다른 연구(조복희·이주연,

2006)에서는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대리양육자와의 애착과 함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별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해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제행동의 영역별로 적대-공격성의 영역, 과행동성-산만의 영

역에서는 아버지의 분리기간 영향력이 큰 반면, 걱정-불안의 영역에서

는 어머니의 분리기간이 영향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천희영 등(2006)은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길

아동의 문제행동은 별거 시기나 별거기간보다는 동거인 변인, 주양육

자의 양육효능감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별거라는 형태적 결손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미시적인 양육환경이 사회, 정서적 적응력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안병삼(2009)은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중·고등학생들 중 73.5%가 부

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3. 이들은 보통 5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부모와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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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은 부모와 별거상태에서 경제적 풍요와 부모의

잔소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돌봄의 결여, 외로움 등으

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2010)는 연길시 영유아 양육실태를 관찰하고 중국

조선족 부모의 외국 취업은 조선족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

정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일부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기 아동의 문

제 발생을 우려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 큰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자녀 양육 지원 기능이

아직 작동하고 있고, 또한 방문 취업 등 한국 입국기회 확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자녀들의 연령도 아직은 어린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어느 정도 접촉이 가

능하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5. 시사점

중국 사회의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한자녀 정책과 맞물

리면서 ‘소황제’라는 용어의 등장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도 전통적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학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온 고유한 체계가 점차

축소되는 변화 과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족은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가정은 물론, 장기간의 별거가정이 현저하게 증

가하였다. 중국이 아직은 확대가족과 범가족적 양육 지원 기능이 작동

하고 농민공 등 일자리 때문에 가족과 별거하는 사례 증가로 부모와

3. 그 주된 이유는 부모들이 돈을 벌려고 외국, 특히 한국으로 갔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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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거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

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대리양육자의 질이 우수하게 보장될지라도

부모와의 장기간 별거 경험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적지 않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기는 부모에게 상당히 의존적인 시

기로 이 시기의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의 실패가 자녀의 궁극적인

건강한 발달과업 성취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일생에 걸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중국 및 중국 조선족의 사회적 변화와 특성은 자녀 가치나

양육태도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다수의 중국인과 중국동포를 결혼이

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

화의 동향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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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

제1절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

1. 자녀 갖기

중국 동포와 한족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되기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네 가지 문항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가 4점 만점에 3점을 넘고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각각 2.5점을 넘으며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2.5점 내

외이다. 민족간의 차이는 대체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 갖기에

긍정적인데, 특히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항목이라는 문항의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표 2-1 참조).

<표 2-2>과 <그림 2-1>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되기는 가치 있는 일

이다에 대한 찬성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자녀가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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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더불어 지역별 차이를 보면, 조선족은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자녀갖기에 긍정적인 찬성 정도가 높았다. 한편 방향이 다른 문항인 아

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서도 북경이 연길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 자녀

갖기에 대한 긍·부정의 의견이 북경 조선족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한족의 경우도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는 문항과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긍·부정의 항목에서 모두 북경

한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민족배경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되기는

가치있는 일이며 사회적 의무라는 긍정 항목에의 찬성 응답이 가장 높

고,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부정 응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으

나, 두 민족 모두 찬반의견에의 지역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북경 거주

민의 자녀갖기에 대한 의견이 연길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뚜렷하게 형

성된 것으로 이해된다(표 2-2 참조).

〈표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단위:%(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사례수) 평균

부모 되기는  가치가 있는 일

  조선족 1.5 7.3 61.2 30.1 100.0(399) 3.20

  한족 2.0 9.5 56.7 31.8 100.0(201) 3.18

  X2(df)/t 1.6(3) 0.1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조선족 4.3 24.1 53.9 17.8 100.0(399) 2.85

  한족 4.0 30.8 54.2 10.9 100.0(201) 2.72

  X2(df)/t 6.4(3)# 4.2*

부모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조선족 5.0 36.3 44.4 14.3 100.0(399) 2.68

  한족 4.5 31.8 53.2 10.4 100.0(201) 2.7

  X2(df)/t 4.6(3) 0.1

아이를 꼭 가질 필요없음 

  조선족 12.5 41.4 36.6 9.5 100.0(399) 2.43

  한족 6.5 42.8 41.3 9.5 100.0(201) 2.54

  X2(df)/t 5.5(3) 2.3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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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녀민족별 자녀 갖기에 대한 생각

0 0.5 1 1.5 2 2.5 3 3.5 4

가치가 있는 일

사회에 대한 의무

부모자유 제약 않음

아이를 꼭 가질 필요없음

한족 조선족

〈표 2-2〉 자녀민족과 지역별 자녀에 대한 생각: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3.29 3.11 8.8** 3.21 3.16 0.3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2.99 2.71 13.8*** 2.73 2.71 0.02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2.85 2.51 19.0*** 2.80 2.59 4.2*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2.60 2.27 16.2*** 2.79 2.29 25.0***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1, * p< .05

〈표 2-3〉 조선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각 영향 요인

구분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자녀 갖기는 

사회적 의무

부모 자유를 

제약하지 않음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3.21(0.45)*** - 2.86(0.53)*** -　 2.18(0.54)*** - 1.24(0.57)* -　

모취업(1=취업) 0.00(0.08) 0.00 -0.19(0.10)# -0.10 -0.13(0.10) -0.07 -0.17(0.11) -0.08

모학력(1=대학이상) 0.04(0.09) 0.03 0.05(0.10) 0.03 0.24(0.10)
*

0.13 0.25(0.11)
*

0.13

거주지(1=북경) 0.24(0.09)
*

0.19 0.25(0.11)
*

0.17 0.24(0.11)
*

0.15 0.12(0.12) 0.07

가구소득(로그값) -0.03(0.12) -0.02 -0.00(0.15) -0.00 0.08(0.15) 0.04 0.28(0.16)
#

0.14

응답자(1=어머니) -0.07(0.07) -0.05 0.00(0.08) 0.00 -0.00(0.08) -0.00 -0.02(0.09) -0.01

수정 R2 0.02 0.03 0.06 0.07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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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자녀갖기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화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어도 앞서 논의한 북

경 거주의 지역적 특성이 부모됨의 긍정적 견해 3가지에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서는 거주지역의 영향력 대신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져, 모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모가 취

업모에 비해 자녀갖기는 사회적 의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모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자녀갖기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긍정

의견이 더 많았다(표 2-3 참조).

2. 자녀의 도구적·정서적 가치

다음은 자녀의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

서적 가치 측면으로는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줌과 노년에 덜

외로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줌, 집안의 대를 이음의 총 네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과 한족 모두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서 찬

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가치로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4점 척도로 3점 이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는

3점 내외이며, 도구적 가치로 자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2.5정 정도

이며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2.4점으로 찬성 정도가 낮다(그림

2-2 참조).

민족별로 차이는 대체로 한족이 정서적 가치가 조선족 보다 높고 도

구적 가치는 한족보다 조선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적으로도

정서적 가치 중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유의도 .1 수준

에서 한족이 찬성 정도가 높은 방향으로 유의하고 도구적 가치로는 자

녀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문항이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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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4 참조).

〔그림 2-2〕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0 1 2 3 4

부부관계

노년 외로움

경제적 도움

집안 대 잇기

한족 조선족

〈표 2-4〉 자녀민족별 자녀 가치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계(사례수) 평균

부부 관계를 굳건하게 함

  조선족 1.8 11.3 53.1 33.8 100.0(399) 3.19

  한족 2.0 5.0 53.7 39.3 100.0(201) 3.30

  X2(df)/t 6.9(3)# 3.6#

노년에 덜 외로움

  조선족 2.5 17.3 55.6 24.6 100.0(399) 3.02

  한족 2.0 19.4 50.2 28.4 100.0(201) 3.05

  X2(df)/t 1.9(3) 0.2

노후에 경제적 도움

  조선족 10.0 48.4 33.8 7.8 100.0(399) 2.39

  한족 9.5 50.7 34.3 5.5 100.0(201) 2.36

  X2(df)/t 1.2(3) 0.3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조선족 9.8 35.3 44.4 10.5 100.0(399) 2.56

  한족 8.0 48.3 34.3 9.5 100.0(201) 2.45

  X2(df)/t 9.5(3)* 2.2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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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연길보다는 북경에서 정서 및 도

구적 가치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적 차이는 한족보다는 조선족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조선족의 경우,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

도 .01수준에서 유의하게 북경에서 더 높았고,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

준다와 집안의 대 잇기도 유의도 .05 수준에서 지역 차이가 유의하였

다(표 2-5 참조).

〈표 2-5〉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 가치 인식: 4점 평균

단위: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함 3.28 3.10 6.7* 3.39 3.22 3.5#

노년에 덜 외로움 3.08 2.96 2.6 2.99 3.11 1.3

노후에 경제적 도움 2.56 2.23 18.3*** 2.49 2.23 6.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2.66 2.45 6.7* 2.41 2.50 0.6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5, # p< .1

회귀분석에서도 모 취업, 모 학력, 가구소득, 모 응답자 등의 영향력

을 고려한 후에도 지역 차이는 네 항목 모두에서 여전히 유의하다. 지

역 이외 변수들을 보면, 모 취업보다 미취업 가정이, 어머니보다는 아

버지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녀가 필요하다는 태도가 강하며,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자녀에 정서적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고 하겠

다.

제 생각엔 애한테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애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요. 저는 날마다 애하고 그래요, 만약 네가 없다면 엄마는 어찌할까? 애 아

빠는 거의 저녁에 집에 안 계시죠. 출장 아니면 사업 때문에... 즐거운 시

간이 더 많습니다. (연길 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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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조선족 부모의 자녀가치 영향 요인

구분

부부 관계를 

굳건하게 함
노년에 덜 외로움

노후에 경제적 

도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4.18(0.49)
***

-　 3.91(0.50)
***

-　 2.09(0.53)
***

- 3.20(0.56)
***

-

모취업(1=취업) 0.06(0.09) 0.03 0.04(0.09) 0.02 0.06(0.10) 0.03 -0.32(0.10)** -0.16

모학력(1=대학이상) 0.04(0.09) 0.03 0.04(0.10) 0.02 -0.01(0.10) -0.00 0.02(0.11) 0.01

거주지(1=북경) 0.37(0.10)*** 0.26 0.33(0.10)** 0.23 0.38(0.11)** 0.25 0.25(0.12)* 0.16

가구소득(로그값) -0.32(0.14)
*

-0.19 -0.28(0.14)
*

-0.16 0.01(0.15) 0.01 -0.10(0.16) -0.05

응답자(1=어머니) 0.00(0.08) 0.00 -0.02(0.08) -0.01 0.02(0.08) 0.01 -0.20(0.09)
*

-0.12

수정 R2 0.02 0.01 0.05 0.04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3. 자녀 성 선호

자녀 성 선호 태도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와 여아보다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두 개 문항으로 조사하였

다. 전반적으로 성 선호 점수는 4점 만점에 2점 내외로 찬성한다는 비

율이 높지 않으나,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남아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두 문항 찬성률이 각각 32.3%, 25.1%이고 한족은

22.4%, 21.9% 수준이다(표 2-7 참조).

〈표 2-7〉 자녀민족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 

찬성
계(사례수)

5점 

평균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조선족 26.3 41.4 25.8 6.5 100.0(399) 2.13

  한족 23.4 54.2 18.4 4.0 100.0(201) 2.03

  X2(df)/t 10.0(3)* 1.7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조선족 29.1 35.8 24.8 10.3 100.0(399) 2,16

  한족 27.9 50.2 19.4 2.5 100.0(201) 1,97

  X2(df)/t 19.2(3)*** 6.5*

*** p< .0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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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2.35 1.90 26.8*** 2.08 1.98 0.9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2.41 1.91 28.3*** 1.94 1.99 0.2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이는 한족에게는 강하게 적용하고 소수민족에게는 비교적 융통성을

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한족의 경우는 자녀의 성 선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4점 만점 점수로 지역별 차이를 보면 한족은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

으나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강한 성

선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

하다는 북경 2.35점, 연길 1.90점이고,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

은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문항은 북경 2.41점, 연길 1.91점으로 차

이를 보인다(표 2-8 참조).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거주지 변수만 유의하게 남고

기타 특성은 남아 성 선호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참조).

〈표 2-9〉 조선족 부모의  자녀성(性) 선호 태도 영향 요인 

구분
대 잇기 위해서 아들 필요 남아에 더 많은 교육지원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1.49(0.61)* -　 1.16(0.66)# -

모취업(1=취업) -0.05(0.11) -0.02 0.06(0.12) 0.02

모학력(1=대학 이상) -0.03(0.12) -0.01 -0.05(0.13) -0.02

거주지(1=북경) 0.40(0.13)** 0.23 0.42(0.14)** 0.21

가구소득(로그값) 0.12(0.17) 0.06 0.22(0.19) 0.09

응답자(1=어머니) -0.00(0.09) -0.00 -0.11(0.10) -0.06

수정 R2 0.06 0.07

(사례수) (399) (399)

** p< .01,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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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반적으로 자녀 가치와 더불어 남아 선호도 도시에서 더 강하

게 형성되는 양상이다. 최초 교육가관인 유치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 자녀의 성이 고려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남아 같으면 보다 폭넓은

사회활동은 보장하기 위하여 한어 교육을 더 시키려는 의도로 한족 유

치원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보인다.

난 한족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우기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조선

족아이를 한족아이로 만들겠는가고, 그리고 남편도 남자애면 보내겠는데,

무슨 여자애를 한족애로 만들겠는가, 견결히 반대합디다. 그래서 못 보냈습

니다. 남자아이라면 더 강렬하게 나와, 나는 애를 한족학교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연길 모1)

예, 그렇습니다. 애만큼은 더구나 남자아이니깐 우리 둘째만큼은 한족학교

에 보내 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더

구나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활동범위가 연변을 벗어나 전 중국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담 대학에 가도 그렇고, 취직해도 그렇고 한어를 잘 못

하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연길 모2)

제2절 자녀 장래에 대한 기대

1. 기대하는 바람직한 사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장래에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다른 사

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

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행복한 가정, 다른 사람

을 돕는 사람, 취미 여가를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가장 많이 기

대하고 사회적 출세나 명성 및 축재는 그 다음의 가치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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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한족보다는

조선족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유의

도 .1 수준에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선호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

러나 가장 높은 기대를 나타낸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민족간의 차이가 없었다(표 2-10, 그림

2-3 참조).

〈표 2-10〉 자녀민족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개의치 

않음

별로 개의치 

않음

다소 

바람

매우 

원함
계(사례수) 평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조선족 9.5 21.1 43.4 26.1 100.0(399) 2.86

  한족 6.0 45.8 34.8 13.4 100.0(201) 2.56

  X2(df)/t 42.0(3)*** 15.9***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조선족 10.5 26.1 41.9 21.6 100.0(399) 2.74

  한족 10.4 50.7 23.9 14.9 100.0(201) 2.43

  X2(df)/t 38.8(3)*** 16.1***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조선족 6.3 18.0 42.1 33.6 100.0(399) 3.03

  한족 6.0 30.3 39.8 23.9 100.0(201) 2.82

  X2(df)/t 13.5(3)** 8.0**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조선족 0.3 2.8 48.4 48.6 100.0(399) 3.45

  한족 1.0 4.0 52.7 42.3 100.0(201) 3.36

  X2(df)/t na 3.2#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조선족 - 0.3 26.6 73.2 100.0(399) 3.73

  한족 0.5 0.5 20.4 78.6 100.0(201) 3.77

  X2(df)/t na 1.1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조선족 1.5 4.0 46.6 47.9 100.0(399) 3.41

  한족 0.5 8.5 44.8 46.3 100.0(201) 3.37

  X2(df)/t na 0.5

*** p< .001, ** p<. 01, # p< .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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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녀민족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0 0.5 1 1.5 2 2.5 3 3.5 4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한족 조선족

<표 2-11>은 지역별 차이를 4점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는 6개 문항 모두에서 연길보다 북경에서 원한다는 점수가 높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한족은 돈을 많

이 버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은 북경에서 연길보다 점수가 높게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3개 문항

은 차이가 없었다.

〈표 2-1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돈을 많이 버는 사람 3.16 2.56 48.5*** 2.78 2.34 16.7***

명성 있거나나 유명한 사람 2.94 2.55 19.2*** 2.68 2.19 17.4***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3.32 2.74 49.2*** 3.15 2.49 34.5***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3.54 3.37 8.5** 3.35 3.38 0.1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3.83 3.63 18.9*** 3.77 3.77 0.0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3.50 3.32 7.4** 3.41 3.33 0.8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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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장래에 대한 기대 영향 요인

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상수) 0.27(0.60) 1.07(0.63)
#

1.80(0.60)
**

2.39(0.39)
***

3.07(0.31)
***

2.55(0.46)
***

모취업

(1=취업)
-0.13(0.11) -0.20(0.12)

#
-0.05(0.11) -0.14(0.07)

#
0.05(0.06) 0.03(0.09)

모학력

(1=대학이상)
-0.34(0.12)

**
-0.08(0.12) -0.01(0.12) 0.19(0.08)

*
0.02(0.06) 0.02(0.09)

거주지

(1=북경)
0.34(0.13)** 0.22(0.13)# 0.48(0.13)*** -0.04(0.08) 0.09(0.06) 0.09(0.10)

가구소득

(로그값)
0.67(0.17)*** 0.45(0.18)* 0.26(0.17) 0.27(0.11)* 0.16(0.09)# 0.19(0.13)

응답자

(1=어머니)
0.10(0.09) -0.66(0.10) -0.02(0.09) -0.02(0.06) -0.08(0.05) 0.00(0.07)

수정 R2 0.17 0.08 0.12 0.07 0.05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그러나 조선족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6개 문항 중 3개만이 연길보

다 북경에서 원하는 바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인구 사회경제

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지역 차이는 한족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

는 사람, 명성 있거나 유명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에서만

연길과 차이를 보인다(표 2-12 참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한 가

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의 자녀 기대가 크고, 미취업모

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명성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모 학력이 대졸

미만인 경우에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자녀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를 바라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경과 연길 거주 조선족은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취미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동일하

게 높으나, 명예와 부에 대한 갈망은 북경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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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은, 공작압력이 심하잖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는 장래

에, 남자아이니깐, ..(중략).. 남아니깐 주로 着裝類(제복을 입는 업종)거

나 海陸空(직업군인)류를 선택하는 게... 이것은 장래에 국가에서도 이 방

면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거고 도태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성

적에 대해서는 먼저 건강하고, 각 방명에서 너무 차하지 않은, 100명중에서

만일 가능하다면 3분의 2, 혹은 4분의 3위치에...(연길 조부1)

가도공작을 하자면 또 그만큼 손자를 돌보지 못하니깐. 손자 없다면 나가

가도공작을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자가 있는 한 어쨌든 손자를 많이

돌봐주고, 공부를 잘 시켜서 앞으로 좀 출세 시켜야 되겠다, 그저 이 생각

뿐입니다.(연길 조모1)

네, 두 분다, 아들며느리 다, 아들은 할빈공업대학을 나오고 며느리는 장춘

세무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더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커가는 걸 봐야 알겠죠. (연길 조부

1)

2. 성장 후 한국과의 관련성

다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로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의 관련

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한국에서 공부하기의 다섯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미래 자녀의 한국과의 관련에 대한 기대 응답이 4점 만점에 2점대로

나타났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과 관련된 일하기,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에 일하기 모두 18% 정도가 매

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는 자녀가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기

를, 13% 정도는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매우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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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자녀민족별 한국 관련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안 

바람

그다지 안 

바람

대체로 

바람

매우 

바람
계(사례수) 4점 평균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조선족 13.0 33.3 35.6 18.0 100.0(399) 2.65

  한족 26.9 44.3 27.9 1.0 100.0(201) 2.15

  X2(df)/t 52.7(3)*** 49.5***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조선족 12.3 32.1 38.1 17.5 100.0(399) 2.65

  한족 23.9 42.3 32.3 1.5 100.0(201) 2.23

  X2(df)/t 44.6(3)*** 34.3***

 한국에서 일하기

  조선족 19.8 37.1 25.3 17.8 100.0(399) 2.48

  한족 31.8 48.3 18.4 1.5 100.0(201) 2.00

  X2(df)/t 43.9(3)*** 41.3***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조선족 28.6 32.6 25.3 13.5 100.0(399) 2.34

  한족 44.8 47.3 7.5 0.5 100.0(201) 1.73

  X2(df)/t 64.8(3)*** 68.2***

한국에서 공부하기

  조선족 16.3 28.8 34.3 20.6 100.0(399) 2.63

  한족 26.9 41.3 25.9 6.0 100.0(201) 2.23

  X2(df)/t 35.0(3)*** 27.1***

*** p< .001

4점 평균으로도 보면 한국인과 결혼하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

로 낮다. 한국과 관계 맺기에서 한족보다는 조선족의 비율이 높은 것

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한족도 한국에서 공부하기에 6% 정도가 매우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 차이는 흥미롭게도 조선족과 한족이 차이를 보인다, 즉, 조선족

은 북경 거주자가 자녀가 커서 한국과 관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연길 거주자보다 높은 반면에 한족은 조선족과 교류 가능성아 높은 연

길 거주자가 북경 거주자보다 자녀가 커서 한국과 관계 갖기를 희망하

는 정도가 크다(표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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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3.01 2.16 104.7*** 1.94 2.12 2.8#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3.00 2.22 89.6*** 1.96 2.27 8.0**

한국에서 일하기 2.86 1.96 98.8*** 1.73 2.06 10.3**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2.74 1.73 130.5*** 1.54 1.73 4.6*

한국에서 공부하기 2.99 2.20 75.1*** 1.93 2.29 8.8**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1, * p< .05, # p< .1

조선족은 회귀분석에서 응답자 변수를 통제하여도 지역 차이는 여전

하게 유의하다. 응답자 변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과의 관계 갖

기를 선호하고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

였다(표 2-15 참조).

〈표 2-15〉 자녀민족 및 지역별 한국 관련 태도 영향 요인 

구분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한국에서 

일하기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한국에서 

공부하기

(상수) 0.58(0.58) 1.07(0.58)# 0.51(0.63) 0.66(0.63) 1.54(0.65)*

모취업(1=취업) -0.13(0.11) -0.16(0.11) -0.22(0.12)# -0.26(0.12)* -0.02(0.12)

모학력(1=대학이상) 0.09(0.11) 0.09(0.11) 0.14(0.12) 0.14(0.12) 0.05(0.12)

거주지(1=북경) 0.61(0.12)*** 0.59(0.12)*** 0.64(0.13)*** 0.79(0.13)*** 0.68(0.14)***

가구소득(로그값) 0.45(0.16)** 0.34(0.16)* 0.43(0.18)* 0.34(0.18)# 0.18(0.18)

응답자(1=어머니) -0.07(0.09) -0.03(0.09) -0.05(0.10) -0.08(0.10) -0.04(0.10)

수정 R2 0.24 0.20 0.22 0.26 0.15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연길시 조선족의 경우 방문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기대하는 한국과의 관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북경 응답자가 고학력으로 한국기업

등에 사무직으로 관계 맺기를 기대한다면 연길시 응답자는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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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동자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기대, 자녀 성별 선호와 향후 한국과의 관

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족과 조선족을 비교해 보면 조선족이 자녀에 대해 좀 더 전

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족은 자녀 갖기에 한족

보다 긍정적이며, 남아 선호 태도가 더 강하다. 자녀 가치는 한족은 정

서적 가치, 조선족은 도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에 대한 기

대는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키우면서 좋은 자녀교육에 만족해하는 조선

족 근로자 사례(서문희 외, 20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

은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결혼이 38.8%로 가장 낮고,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높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로 북경의 경우가 더욱 전통적 태도를 나타냈

는데, 북경-연길간 지역간 차이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커서, 대부분

의 자녀 가치에서 조선족내 북경-연길간의 지역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을 중심으로 지역간 차이를 보면, 자녀 갖기는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긍정적 정서를 나타냈고, 북경 조선족이 성선호 태도

가 더 강하고,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도 더 높다. 자

녀 가치 유형은 조선족은 북경에서 도구와 정서 가치가 모두 연길보다

높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북경 조선족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

한 기대가 연길 조선족보다 더 강하다.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

기도 학력수준이 높은 북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들이 연길시와



제2장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 47

는 다르게 사무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한족은 반

대로 조선족과의 교류가 많은 연길에서 더 높다.

이상의 결과는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해 자녀 가치 관련

의견이 보다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북경 부모가

연길에 비해 자녀 갖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과 동시에 남아선호와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는 등, 전통적·근대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도가 더 강하였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소득수준

이 높은 북경 조선족이 연길에 비해 정서적 가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도 강하게 드러낸다. 이는 북경이 연길에 비하여 자

녀에게 보다 많고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다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경과 연길 조선족의 자녀 양육 및 가치 인식 차이는 북경 조선족

에 대한 표집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전문직 위주라는 면을 고려하

더라도 중국 동포사회에는 동포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조선족의 모습을 반영한다.



48

제3장 자녀양육 실태

제1절 자녀양육 관련 정책 개요

1. 한 자녀 정책

중국의 자녀 관련 정책은 가족계획이 중심을 이루며 양육 지원은 미

미한 수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4.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와

가족계획 법률5.은 결혼 및 자녀 출산을 규정하고 가족계획을 의무화하

고 한자녀 출산을 권장한다. 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 법률은 인구,

가족계획은 국가의 기본 국책으로, 국가가 인구 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

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다

가 1979년에 한부부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1984년에 전국범위 한자

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1991년 지망계획생육조례 제정, 2001년 중국

인구와계획생육법 제정하였다(임미영 외, 2008). 현재 한 자녀정책은

소수 민족, 첫 자녀가 딸인 농촌 부부, 부부가 모두 외동인 부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 자녀 정책에 해당되는 자가 한 자녀 정책을

4. 1980년 9월 10일 제정 및 2001년 4월 28일 개정
5. 2001년 12월 29일 게시되어 2002년 9월 이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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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공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잃기까지 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 정도는 지방정부에 따라서 차이

가 있다.

2010년 중국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중국 인구는 2000년 12억 7000만

에서 13억 4000만으로 0.57% 증가하였다. 1990~2000년의 1.07%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노령인구는 10.3%에서 13.3%로 증가하고 14세 이하

연령 인구도 23%에서 16.6%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

구 변화 결과를 두고 한 자녀 정책의 유지가 과연 적절한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은 20-24세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성비도 120으로 여자

대비 남자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1.54로 추정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이 급감

하고 앞으로 인구수축의 위험이 있음을 들어서 한 자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으로 4억 인구의 인구 증가 억제

효과 등을 들어서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Wall

Street Journal, 2011 4. 29일자).

한 자녀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북경을 호구제로 인구

유입을 제한하며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제제 조치는 완화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자녀를 출산하기는 어렵다.

지방마다 성마다 정책이 틀려요. 호구가 북경에 들어왔을 경우에 부모 둘

다 왔을 경우에는 애기를 가지면 엄청난 벌금을 가지고 발전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벌금은 수십만원 소문에. 벌금 외에 모든 자격을 취소 그런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정책이니깐. 낳고 싶은데…. 아들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

이 조금 있고. 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호구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으면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서 그 도시 모든 면에서 불리를 가져오

지요….과거에는 한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였지요. 지금은 많이 쉬워

진 편이예요. (북경 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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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양육 지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수

당 등 현금 지원,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등 사업장에서의 지원 세 가지이다. 중국의 경우 자녀나 가족을

위한 현금 지원은 거의 없다. 북경 일부 직장의 경우 독생자녀 지원이

나 미취학 아동 우유값 지원이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

다. 영유아 탁아서비스는 개방개혁 이후 공적 기능이 거의 붕괴되었고

민간 중심의 유아원이 확대되면서 2010년에 들어서 유아교육을 중심으

로 한 영유아 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은 생육보험을 통하여 출산 휴가 시 대체소득을 지원한다.

중국 16-54세 여성인구의 취업률은 2000년 인구총조사 결과 78.3%로

조사되어서 16-59세 남성인구의 취업률이 87.7%와 비교하여 다소 낮다

고 하겠으나 중국 여성의 취업률 자체는 유럽 국가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연령별로 취업률을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육아기 M자 커브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에 있어서 남녀가 거의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추세는 한자녀 정책에 의한 남아와 여아를

동등하게 보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 중국 여성과 남성 취업률: 2000

단위: %(백만)

구분 16-54세 여성 16-69세 남성

취업 78.3 87.7

미취업 21.7 12.3

계 100.0(370.37) 100.0(415.00)

자료: Department of population,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Women and Men in China Facts and Figures, 2004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된 만큼 사업장 중심의 근로자 출산 지원은 중

국의 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생육보험6.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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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는 출산휴가, 출산 의료비, 생육보조금이 있으나 가장 큰 급

여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으로, 생육휴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 손

실 부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여성노동자를 생육에 의한 실업으로

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51년 1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여 1994년 기업직원생육보험시행방안

을 제정하여 1955년 기업에서 기관이나 사업단위 여직원에게로 확대하

였으며 1988년에는 여직원노동보호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 기

업 및 사업단위로 확대하고 휴가기간도 56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출산휴가는 정상분만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소득대체률 100% 유급으

로 지원하며, 조산이나 유산도 각각 30일 이내 및 42일 이내에서 유급

휴가를 보장하며 난산, 다태아 출산시 휴가 기간이 15일 증가한다. 그

외 검진, 출산, 수술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도 생육보험으로 지급한

다. 생육보험의 실제는 지방정부 조례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다.

생육보험 기금은 기업이 직원급여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생육보험료로 충당한다. 근로자 본인부담은 없다. 생육보험 운

영은 각 지역이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 직원 생육보험시행방법을 따른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 미만으

로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5~0.7%의 요

율을 적용한다.

생육보험에 의한 지원은 한 자녀 등 정부가 요구하는 제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 의미에서 생육보험은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인

구조절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 적용 대상에서 비정규직 등 일

부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생육보험 가입자 규모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 중국 통

6. 중국 사회보장은 5대 보험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

육보험이며, 이외 mandatory housing fund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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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 자료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 3376만명이

고 공상보험 가입자는 1억 6173만명인데 생육보험 가입자는 1억 2306

만명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생육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0년은 1억 2306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중국 노동 관련 보험 가입자수 

단위: 만명

구분 2000 2005 2010

실업보험 10,408 10,648 13,376

공상보험 4,350 8,478 16,173

생육보험 3,001 5,408 12,306

자료: 中和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

제2절 자녀양육 분담

1. 양육자

1) 주양육자

본 조사 결과 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조선족 72.9%, 한족

83.1%로 조사되었다. 이외는 조부모와 아버지가 대부분인데, 조선족은

친조부모 13.5%, 외조부모 4.5%, 아버지 3.8% 순으로 주 양육을 맡는

다고 조사되었고, 한족은 친조부모 7.5%, 외조부모 5.5%, 아버지 3.8%

순이었다(표 3-3 참조).

지역적으로는 조선족은 북경과 연길이 차이를 보이지만 한족은 지역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북경 거주 조선족은 친조부모와 외조부

모의 비율이 28% 수준인데 비하여 연길시는 15%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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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녀의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모 72.9 83.1 67.0 78.9 83.0 83.2

부 3.8 3.5 3.0 4.5 4.0 3.0

부모의 형제자매 0.8 - 0.5 1.0 - -

친조부모 13.5 7.5 16.5 10.6 8.0 6.9

외조부모 7.5 5.5 11.5 3.5 4.0 6.9

기타 친인척 0.5 - 0.5 0.5 - -

비혈연 0.3 - - 0.5 - -

기타 0.8 0.5 1.0 0.5 1.0 -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중국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주 양육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저는 애가 둘이니깐, 오늘엔 공원소학교서 자모회의 한다 하지, 내일은 또

유치원에서 자모회의 한다든지,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

데 때론 일이나 모임이 있잖습니까? 애들 일이 끝이 없으니깐 그럴 땐 안타

깝고 짜증납니다. (연길 모2)

2) 한부모 양육

또한 부인이나 남편 등 부모의 한쪽이 부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모

자, 또는 부자 한 부모가족으로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부담이 있다. 특

히 연길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 찾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부인이

일하러 가고 남편이 남아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

편은 아이에게 구김이 가지 않도록 키우기 위해 애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치원에 애를 데리러 가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술 마시러 가자든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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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할 수없이 미안한대로 할머니한테 전화하여 아이를 데려다 달하고 하

지요. 어떤 때에는 할머니도 형편이 안 되면 아들놈한테도 부탁합니다. 이

럴 때면 참 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모두에게 미안하지요. 안 나가자니,

나도 사실 사회생활이란 게 거의 없잖습니까? 농촌출신이다 보니 마땅한 직

업도 없고, 간혹 친구들을 만나는 재미마저 없으면 나도 너무 적적합니다.

(연길 부1)

3) 조부모 양육

본 조사 대상으로는 많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 특히 조선족 사

회에서 부모가 일 때문에 외국 등에 멀리 떠나 있거나 바쁠 경우에 조

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조

부모들이 한국에 가서 돈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와

줄 어른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부모 보육은 자녀들과 인접

해서 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서로 멀리 떨어져 살 경우에는 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거나 자식의 집으로 가서 손자녀를 돌보

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북경 주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주말에 한번씩 가고요. 전에는 우리 시누이 애를 보다가 애가 소학교 가니

깐 이젠 우리 애를 계속 봐주는 거죠.(북경 모 1)

할머니가 키웠어요. 6개월 전에는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키우고 후에는 엄

마가 봤어요. 세살 유치원 탁아반 들어가기 전에는 6개월은 고향에 데리고

가고 6개월은 북경에 계시면서 이렇게 키웠어요..(북경 모2)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가 저의 어머니가 와서 그냥 2년반

정도 도와줬어요. 유치원은 가니까 이젠 제가 혼자 보고요(북경 모3)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몇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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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의 한계로 인한 자녀의 발달이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다.

지금 며느리가 한국에 있고 애비는 운전수로 먼데 장도(먼거리)를 뛰나다니

깐.., 드문드문 전화하고, 혹시 와보면 먹을 거나 사고 애 옷이나 사고 이

래는 게. 손자도 나한테 감정이 더 있고 애미, 애비는 자꾸 먼데 갈라져 있

으니까 인젠 크게 찾지도 않습니다(연길 조모1).

둘째,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자녀 세대와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과 책

임에 대한 부담과 자신감 결여이다.

애를 특장반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장반에 보내야 하는지.., 애비,

애미 요구에 따라 해야겠는데 그것들이 다 나가 돈을 벌다 나니깐 아이에

대해 신경 쓸 새도 없고, 내 또 나이 있지, 그러다나니깐 그 유치원을 대충

보내고 있는데...(연길 조모1)

글쎄 아들며느리도 우리한테 아이를 보내놓고.., 걔네도 바라는 치가 높을

게고 우리 늙은이 키우는데서 젊은이들의 방법과 좀 차이가 있으므로 좀 그

런 것이 있습니다(연길 조부1).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어쨌든 젊은이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세대하고 인식

하고 차이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들은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루만지게 키우지 말고 좀 엄하게 해줄 걸 많이 요구하고...

(연길 조부1).

셋째로 손자녀 돌봄 지원은 조부모 사회활동 저해, 건강 악화 등으

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도 어쨌든 투이슈(정년)한 노인이라 하지만 자기가 즐기는 체육활동도

있을 거고, 과외 다른 애호에 따라서 활동이 많은데 그걸 내가 다 하노라면

애를 보는데 영향이 있고, 또 애를 제시간에 보내고 제시간에 마중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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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 활동에도 영향이 있고, ..(중략).. 비록 투이슈는 했다지만 일정하

게 사회활동에도 참가하고 하는데....(연길 조부 1)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아 줄 경우에 그 댓가 비용은 정기적 급여보

다는 비공식적으로 용돈이나 선물 형태가 더 보편적이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북경 주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주말에 한번씩 가고요. 생신날이나 되면은 선물이나 사주고 용돈도 드리

구.(북경 모 1)

애기 봤다구 돈을 드리는 것보다 명절이나 한번 왔다가 애기 데리고 고향

가실 때면 많이 드리죠. 애기를 봐주기 때문에 더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북경 모2)

소수이기는 하지만 보육모 등 비혈연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경우

에 비용은 조선족이 북경은 평균 2,400위안, 연길에서는 1,700위안 정

도로 파악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대리 양육 월평균 비용

단위: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0원 71.0 77.8 88.3 39.4 84.6 71.4

1000원 미만 4.4 3.7 1.7 9.0 - 7.1

1,000원 3.2 3.7 - 9.1 7.7 -

1,500원 5.4 3.7 1.7 12.1 - 7.1

2,000원 9.7 7.4 3.3 21.2 - 14.3

2,750원 - 3.7 - - 7.7 -

3,000원 5.4 - 3.3 9.1 - -

5,000원 1.1 - 1.7 - - -

계

(사례수)

100.0

(93)

100.0

(27)

100.0

(60)

100.0

(33)

100.0

(13)

100.0

(14)

평균:(위안화) 1,874.07 1,625.00 2,400.00 1,690.00 1,875.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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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지원

1) 양육분담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은 밥 먹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등 돌봐주기, 등하(원)교 시키기의 다섯 문항을 조사한

결과, 밥 먹고 옷 입히기는 부인이,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는 부부 공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숙제 돌봐주기와 등

하원 시키기에서 조선족의 경우 부부공동의 분담비율이 다소 높았으

나, <표 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섯 문항 모두 조선족과 한

족의 민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은 한족과 조선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다고 하겠다.

〈표 3-5〉 자녀민족별 양육분담

단위: %(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밥 먹고 옷 입기

  조선족 0.3 3.5 30.1 48.6 13.8 3.8 100.0(399)
6.1(5)

  한족 - 1.0 27.9 50.7 13.9 6.5 100.0(201)

함께 놀아주기

  조선족 0.3 5.0 53.9 30.1 8.3 2.5 100.0(399)
7.0(5)

  한족 - 5.5 47.8 37.8 5.0 4.0 100.0(201)

아플 때 돌봐주기

  조선족 - 3.3 57.9 31.8 3.8 3.3 100.0(399)
8.5(5)

  한족 0.5 1.5 67.7 24.4 3.5 2.5 100.0(201)

숙제 등 돌봐주기

  조선족 0.5 8.3 43.4 36.8 8.0 3.0 100.0(399)
6.6(5)　

  한족 1.0 6.0 37.3 46.8 7.0 2.0 100.0(201)

등하(원)교 시키기

  조선족 1.0 9.8 39.6 36.1 8.0 5.5 100.0(399)
5.9(5)

  한족 1.0 9.0 31.3 40.8 9.0 9.0 1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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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은 조선족과 한족을 나누어서 지역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

다.

〈표 3-6〉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의 양육분담

단위: %(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조선족

밥 먹고 옷 입기

  북경 - 1.0 20.0 56.5 19.5 3.0 100.0(200)
36.9(5)***

  연길 0.5 6.0 40.2 40.7 8.0 4.5 100.0(199)

함께 놀아주기

  북경 - 3.0 43.5 40.0 11.5 2.0 100.0(200)
na

  연길 0.5 7.0 64.3 20.1 5.0 3.0 100.0(199)

아플 때 돌봐주기

  북경 - 2.5 50.0 42.5 3.5 1.5 100.0(200)
23.2(4)***

  연길 - 4.0 65.8 21.1 4.0 5.0 100.0(199)

숙제 등 돌봐주기

  북경 0.5  10.5  40.0  37.0  11.5  0.5  100.0(200)
na

  연길 0.5  6.0  46.7  36.7  4.5  5.5  100.0(199)

등하원(교) 시키기

  북경 1.5 6.5 38.5 37.5 10.5 5.5 100.0(200)
8.8(5)

  연길 0.5 13.1 40.7 34.7 5.5 5.5 100.0(199)

한족

밥 먹고 옷 입기

  북경 - - 15.0 60.0 17.0 8.0 100.0(100)
na

  연길 - 2.0 40.6 41.6 10.9 5.0 100.0(101)

함께 놀아주기

  북경 - 3.0 38.0 48.0 4.0 7.0 100.0(100)
na

  연길 - 7.9 57.4 27.7 5.9 1.0 100.0(101)

아플 때 돌봐주기

  북경 - - 71.0 24.0 3.0 2.0 100.0(100)
na

  연길 1.0 3.0 64.4 24.8 4.0 3.0 100.0(101)

숙제 등 돌봐주기

  북경 - 5.0  31.0 53.0  9.0  2.0  100.0(100)
na

  연길 2.0 6.9 43.6 40.6 5.0 2.0 100.0(101)

등하원(교) 시키기

  북경 1.0 2.0 19.0 55.0 12.0 12.0 100.0(100)
33.3(5)***

  연길 1.0 15.8 43.6 26.7 5.9 6.9 100.0(101)

*** p< .0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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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족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북경시 거주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부부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대부분 또

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비율이 높다. 밥 먹고 옷 입기나 아플 때

돌봐주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한족의 경우에도 조선족과 마찬가

지로 아플 때 돌봐주기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북경거주자

가 연길거주자에 비하여 부부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대

부분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3-7>은 조선족만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응답

을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 및 부모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

귀분석 결과인데 이들 특성을 통제하여도 지역 차이는 모두 유의하다.

부모특성으로는 모 학력이 대학 미만이 그 이상에 비하여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가 낮고, 가구소득가 높을 경우 아이가 아플 때 돌보기에 남

편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길에 비하여 북경에서 부모의 성 역할이 강화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연길에 비하여 도시인 북경에서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나 강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3-7〉 조선족 양육분담 영향 요인 

구분
밥 먹고 옷 

입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등 

돌봐주기

등하(원)교 

시키기

(상수) 3.86(0.57)*** 2.90(0.56)*** 2.12(0.53)*** 3.64(0.62)*** 4.17(0.69)***

모취업(1=취업) -0.06(0.11) -0.08(0.10) -0.10(0.10) -0.06(0.11) -0.05(0.13)

모학력(1=대학이상) -0.16(0.11) -0.32(0.11)** -0.17(0.10)# -0.29(0.12)* -0.30(0.13)*

거주지(1=북경) 0.52(0.12)*** 0.36(0.12)** -0.06(0.11) 0.01(0.13) 0.39(0.14)**

가구소득(로그값) -0.05(0.16) 0.15(0.16) 0.39(0.15)** 0.00(0.17) -0.17(0.19)

응답자(1=어머니) 0.08(0.09) 0.14(0.09) 0.04(0.08) 0.18(0.10)# 0.16(0.11)

수정 R2 0.08 0.08 0.02 0.02 0.04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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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족 어머니의 심층면접 내용이 이를 잘 나타낸다.

우리 조선족들은 …큰 문제입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애기 자는 것만 보고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요. ...(중략)...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반

날, 일요일 반날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놀러가지만, 평일에는 아무 것도 못

도와줍니다. (북경 모 3)

2) 부부간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다음은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남편은 직업을 가

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

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하여 찬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항목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

에서 조선족의 찬성비율이 한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남편

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

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세 가지 항목은 조선족과 한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표 3-8 참조).

다음 <표 3-9>는 민족별, 지역별 차이를 4점 척도 평균으로 알아 본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는 다섯 문항 중 세 문항,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주자보다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다.

한족의 경우는. 다섯 문항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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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 한 항목에서 북경 거주자가 연길 거

주자보다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다.

〈표 3-8〉 자녀민족별 부부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 

찬성
계(사례수) 평균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조선족 9.5 29.1 50.9 10.5 100.0(399) 2.62

  한족 5.5 31.8 49.3 13.4 100.0(201) 2.71

  X2(df)/t 4.1(3) 1.5

취업모도 자녀 관계 잘 유지

  조선족 0.5 9.0 65.7 24.8 100.0(399) 3.15

  한족 1.5 6.0 67.2 25.4 100.0(201) 3.16

  X2(df)/t na 0.1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조선족 7.3 36.8 46.9 9.0 100.0(399) 2.58

  한족 8.5 47.8 33.8 10.0 100.0(201) 2.45

  X2(df)/t 9.7(3)* 3.5#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조선족 1.0 14.8 62.4 21.8 100.0(399) 3.05

  한족 2.5 22.9 55.2 19.4 100.0(201) 2.92

  X2(df)/t 8.5(3)* 5.5*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조선족 3.5 20.1 63.9 12.5 100.0(399) 2.85

  한족 3.5 21.9 55.7 18.9 100.0(201) 2.90

  X2(df)/t 5.4(3) 0.6

* p< .05, # p< .1, na는 X
2
검정 부적절

〈표 3-9〉 자녀민족 및 지역별 부부 성 역할에 대한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2.70 2.55 3.7# 2.69 2.72 0.1

취업모도 자녀와의 관계 잘 유지 3.17 3.13 0.6 3.18 3.15 0.1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2.66 2.50 4.4* 2.59 2.32 6.2*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3.01 3.09 1.6 2.99 2.84 2.2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2.95 2.76 7.5** 2.94 2.86 0.6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1,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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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은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거주지 변

수는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 함에서만 북경이 연길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연길이 북경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다. 이는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부간 역할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 모취업,

가구소득, 응답자 변수가 일부 항목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0〉 조선족 부부 성 역할 영향 요인 

구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취업모도 

자녀 관계 잘 

유지

맞벌이 부부도 

생계는 남편 

책임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아내가 노인 

돌보기를 더 

잘함

(상수) 2.22(0.57)*** 2.91(0.42)*** 2.07(0.54)*** 2.34(0.46)*** 2.72(0.48)***

모취업(1=취업) -0.24(0.11)* 0.02(0.08) -0.18(0.10)# -0.04(0.09) 0.06(0.09)

모학력(1=대학이상) -0.02(0.11) 0.08(0.08) -0.01(0.10) -0.03(0.09) -0.03(0.09)

거주지(1=북경) 0.08(0.12) 0.00(0.09) 0.09(0.11) -0.18(0.10)# 0.23(0.10)*

가구소득(로그값) 0.16(0.16) 0.02(0.12) 0.17(0.15) 0.22(0.13)# -0.01(0.14)

응답자(1=어머니) -0.14(0.09) 0.11(0.07)# -0.15(0.08)# -0.04(0.07) 0.01(0.08)

수정 R2 0.02 -0.00 0.02 -0.00 0.01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5, # p< .1

3. 자녀양육 시 중요한 사항

다음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시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된 항목은 몸을 튼튼히 하기,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숫자

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

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등 일곱 개 항목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4점 만점을 중심으로 보면 몸 튼튼히 하기, 기본생

활습관 익히기가 가장 점수가 높고 이외 숫자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등

다섯 항목은 거의 차이가 없이 중요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에 대해서 조선족은 중국어보다 약간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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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족별 차이는 조선족이 한국어에 대해, 한족은 몸을 튼튼히 한다는

데 조선족에 비해 유의하게 중요도를 부여한 정도가 높다. 조선족이

중국어 배우기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한족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3-1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안 중요

별로 

안 중요

비교적 

중요
매우 중요 계(사례수) 평균

몸을 튼튼히 하기

  조선족 0.5 - 20.8 78.7 100.0(399) 3.78

  한족 - - 10.9 89.1 100.0(201) 3.89

  X2(df)/t na 10.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조선족 0.3 1.0 38.6 60.2 100.0(399) 3.59

  한족 - 2.0 33.8 64.2 100.0(201) 3.62

  X2(df)/t na 0.6

숫자와 글자 익히기

  조선족 - 5.5 53.4 41.1 100.0(399) 3.36

  한족 - 5.5 47.3 47.3 100.0(201) 3.42

  X2(df)/t 2.2(2) 1.5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조선족 0.3 12.5 51.6 35.6 100.0(399) 3.23

  한족 1.0 11.4 56.2 31.3 100.0(201) 3.18

  X2(df)/t na 0.7

한국어 배우기

  조선족 0.5 13.0 45.1 41.4 100.0(399) 3.27

  한족 10.0 46.3 29.4 14.4 100.0(201) 2.48

  X2(df)/t 131.9(3)*** 145.5***

중국어 배우기

  조선족 - 6.0 46.9 47.1 100.0(399) 3.41

  한족 - 9.0 52.2 38.8 100.0(201) 3.30

  X2(df)/t 4.5(2) 4.5*

예체능 재능 키우기

  조선족 0.3 9.0 60.2 30.6 100.0(399) 3.21

  한족 0.5 14.4 52.2 32.8 100.0(201) 3.17

  X2(df)/t na 0.4

*** p< .001, ** p<. 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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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녀민족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0 0.5 1 1.5 2 2.5 3 3.5 4

예체능 재능 키우기

중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몸을 튼튼히 하기

한족 조선족

이러한 경향은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부록 표 참

조).

다음은 지역 차이로,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거주자에 비하여

일곱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예체능 재능

키우기에서만 유의도가 낮을 뿐, 이외 여섯 항목은 모두 유의도 .001

이하이다. 그러나 한족은 한국어 배우기와 중국어 배우기가 북경에 비

하여 연길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외는 지역 차이가 없다(표

3-12 참조).

조선족만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도 지역변수는 예체능을 제

외하고는 북경 거주자가 연길거주자에 비하여 모두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로는 취업모보

다는 미취업모가 그리고 모 학력이 대졸이상이 그 미만보다 자녀에게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와 한국어 배우기를 강조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예체능 키우기도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강조

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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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시 중요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몸을 튼튼히 하기 3.93 3.63 48.2*** 3.92 3.86 1.8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3.71 3.46 23.2*** 3.58 3.66 1.3

숫자와 글자 익히기 3.49 3.23 20.6*** 3.44 3.40 0.3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3.43 3.03 39.6*** 3.18 3.18 -

한국어 배우기 3.52 3.03 54.2*** 2.20 2.76 23.9***

중국어 배우기 3.57 3.26 27.9*** 3.20 3.40 5.0*

예체능 재능 키우기 3.27 3.16 3.3# 3.23 3.12 1.3

(사례수) (200) (100) (199) (101)

*** p< .001, * p< .05, # p< .1

〈표 3-13〉 조선족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향 요인 

구분

몸을 

튼튼히 

하기

기본생활

습관 

익히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배우기

중국어 

배우기

예체능 

재능 

키우기

(상수) 3.63(0.30)*** 3.49(0.36)*** 3.69(0.40)*** 2.30(0.45)*** 2.63(0.46)*** 3.12(0.42)*** 2.56(0.43)***

모취업

(1=취업)
-0.05(0.06) -0.04(0.07) -0.07(0.08) -0.22(0.08)** -0.24(0.09)** -0.11(0.08) -0.04(0.08)

모학력

(1=대학이상)
-0.04(0.06) 0.11(0.07) -0.01(0.08) 0.23(0.09)

**
0.26(0.09)

**
0.06(0.08) 0.17(0.08)

*

거주지

(1=북경)
0.31(0.06)

***
0.24(0.08)

**
0.35(0.08)

***
0.26(0.09)

**
0.41(0.10)

***
0.29(0.09)

**
0.01(0.09)

가구소득

(로그값)
0.02(0.09) -0.02(0.10) -0.12(0.11) 0.19(0.13) 0.11(0.13) 0.05(0.12) 0.14(0.12)

응답자

(1=어머니)
-0.01(0.05) -0.02(0.06) -0.02(0.06) 0.08(0.07) -0.02(0.07) -0.04(0.06) 0.00(0.07)

수정 R2 0.11 0.05 0.06 0.13 0.18 0.07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심층면접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자녀 건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죠.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고. 그 다음의 모든 것

은 이 기초상이구요(연길 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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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저는 아이의 신체, 심리 모두가 건강하면 돼요(연길 모5).

뭐 특별한 기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애가 즐겁고 건강하면 됩니다(연길

모6, 북경 모 3).

예, 고민도 해봤는데 이전에 임신했을 때에, 정작 애를 낳고 키우며 보니깐

애도 자꾸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와보면 앓지 않고 건강하

게 그게 그래도 아직은 우선입데다(연길 모1).

일단은 애가 심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담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부모마음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연길 모2)

유치원 초기에 애가 자꾸 감기가 들어서 저는 지금 애한테 요구가 유치원에

가서 즐겁게만 놀만 돼요. 아프지 말고. 이제 적응이 돼요.. 두 번째 학기.

첫 번째 학기는 그냥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랬거든요. 이제 2살 7개월부터

세살까지. 아무튼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는 기대밖에 없어요(북경 모2).

특정하게 뭐 판사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자라면 됩니다

(북경 모7).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자녀 장래에 장점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이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확대된 조선족간의 공감대이다.

연길 모2: 예, 물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 우리 연변대학을 봐도 그렇고 조선말, 조선글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우세입니다. 언어를 한 가지 더 장악한다는 게 이담 애들 장래에도 우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조선족 사회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

화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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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에서도 성공의 기회가 높아지

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네, 애만큼은 꼭 한어를 잘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이담 크게 성공하지 못

하더라도 한어만 잘 구사하면 중국내 어디 가서도 발을 붙일 수 있잖습니

까? (연길 모2)

아들 며느리 의향도 나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살자면 한어 말

을 잘해야겠다고, 아들 며느리 다 한족 학교 안 다녀놓으니까 한족 말을 잘

하는 게 아마 제일 소원인 것 같습니다.(연길 조모1)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 조선어를 잘 하기보다 중국어를 잘 해야겠

다 그러죠. ...(중략)..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니깐 그 생각을 하죠. 조선

어는 대학교에 가서 배운다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

더라고요. 우리 애기는 지금 한국어를 써요(북경 부1)

예체능은 선천적 소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모들의 실질

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애더러 피아노거나 무용을 하게 하는데, 양려평처럼 되거나 하는 것을 바라

지 않고 주로 체형미거나, 필경은 여자아이니깐, 기질을 배양하는 그런 차

원에서 배우게 하는 거죠. (연길 모4)

하아, 저 개인적으로는 애가 체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깐,

우리 가문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쪽으로

좀 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제 바람이죠, 부모유전인자가 없는데 앤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연길 모2)

만약 아들이라면 태권도를 시키겠습니다. 헌데 여자애니깐 뭐 특별하게, 무

용이나 하고...(연길 부1)

하나는 서법, 두 가지를 한다면 무조건 서법하나 보내고, 하나는 족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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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남자들이 족구나 차야 남자성격이 된단 말입니다. 이담에 사회에 나

가서도, 어느 단위에 가서도 운동을 척척 잘해야 어디 단위에 가서 잘 쓰인

단 말입니다.(연길 조모1)

4. 민족 정체성

1) 사용 언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28.6%, 중국어 23.6%이고 혼용이라는 응답이 47.9%로 약 과반수 정도

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의 경우, 연길시에 비하여 북경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하거나 중국어를 쓴다는 비율은 높고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은 낮다.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연길시는 43.7%인데 비하여 북

경 거주자는 13.5%에 불과하였다.

〈표 3-14〉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명)

구분 한국어 중국어 혼용 기타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28.6 23.6 47.9 - 100.0(399)
na

한족 3.0 95.5 1.0 0.5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경 13.5 34.0 52.5 - 100.0(200)

52.2(2)***
연길 43.7 13.1 43.2 - 100.0(199)

한족
북경 - 97.0 2.0 1.0 100.0(100)

na
연길 5.9 94.1 - - 100.0(101)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그림 3-2〕 지역별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0% 20% 40% 60% 80% 100%

북경

연길
한국어

중국어

혼용



제3장 자녀양육 실태 69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고, 따라서 집안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

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뭐 집안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기민족문화를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깐. 조선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연길 모2)

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었는

데, 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곧 부모가 다닌 학교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니는 학교가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애는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애 아빠는 어려서부터 한족 학교에 다녔

으니깐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애하고는 중국말 하

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조선말해요. 근데 애가 말 튀어나오는 걸 보면 중국

말이 많은 편이예요. (북경 모 1)

아이가 고향에 가 있을 때 동네에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깐 조

선말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어 발음이 더 자연스럽고 한국어 발음은 제가 배

워는 주는데 내가 듣기에도 거북하다구요. 저희는 아빠가 조선학교를 안 다

녔어요. 한족학교를 다녔어요. 아빠가 조선말은 하는데 글자는 안돼요. 발

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집에서 중국어를 많이 하거든요. (북경모 2)

2)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등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는지에 대하여 조

선족은 대체로 그러함이 44.1%이고 매우 그러함이 23.6%로 총 67.6%

의 응답자가 자녀에게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답하였

다. 한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8%이고 20.3%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족도 8.0%는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

로그램을 보여주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고, 32.8%는 대체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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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조선족은 북경

거주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TV 시청시 자녀에게 한국 관련 프

로그램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냈다. 자녀에게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비율이 북경 61.5%이고 연길시는 73.9%이다.

한족은 자녀에게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비율이 북경

30.0%이고 연길시는 51.5%이다.

〈표 3-15〉 TV 시청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보여주고 

싶으나 

접하기 

어려움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9.8 20.3 44.1 23.6 2.3 100.0(399)
61.1(4)***

한족 26.9 23.4 32.8 8.0 9.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경 12.5 23.0 36.5 25.0 3.0 100.0(200)

11.1(4)*
연길 7.0 17.6 51.8 22.1 1.5 100.0(199)

한족
북경 35.0 22.0 21.0 9.0 13.0 100.0(100)

17.5(4)**
연길 18.8 24.8 44.6 6.9 5.0 100.0(101)

*** p< .001, ** p<. 01, * p< .05

특히 연길에서는 많은 가정에 한국 위성을 안장하여 한국 동화 프로

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점에서 한국만화책을 구입하여

보게 하는 것도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만화, 동화, TV프

로그램 등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가 성장해 가면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3) 한복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복을 들 수 있다. 중

국의 개방정책으로 조선족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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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사나 명절 때만 입는 특별한 의상의 되어버린 한복을 일상생활

속에서 애용하며 지키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최근에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조선족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복

은 여전히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꼭 하나는 언어는 그런데.., 돌날 같은 때는 한복은 저희들도 입히잖아요.

그리구 그 한복이 작아서 유치원 들어갈 때 한복도 새 걸 해줬어요. 그래

서 행사 때마다 입고 조선족이다 이거 조선족 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

죠. (북경 모2)

4) 자녀 배우자 민족에 대한 테도

조선족 동포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한 질문으로 자녀의 배우자

민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반드시 조선족을 고집하겠다는 생각

은 많이 흐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옛날 세대 애들은 결혼할 때면 조선족이 아니면 안 된다 옛날세대들은 그렇

지만 지금 세대들은 약간 틀려지는 것 같애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윤희가

결혼나이가 되면 그땐 민족 관계하지 않고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구요. (븍경 부1)

제3절 자녀 양육 관련 태도

제3절에서는 자녀양육 관련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녀양육 관

련 태도는 수용-거부 및 자율-통제 태도, 자녀양육관, 자녀양육 정서,

생활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1. 자녀양육 태도

본 조사에서는 자녀양육태도는 수용과 거부, 통제와 자율이라는 이

차원적인 척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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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사례수) 평균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조선족 0.3 1.5 61.4 36.8 100.0(399) 3.35

  한족 - 3.0 59.7 37.3 100.0(201) 3.34

  X2(df)/t na 0.01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조선족 0.3 9.3 55.6 34.8 100.0(399) 3.25

  한족 - 5.5 68.7 25.9 100.0(201) 3.20

  X2(df)/t na 0.8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침

  조선족 9.8 50.4 33.6 6.3 100.0(399) 2.36

  한족 3.0 47.8 40.3 9.0 100.0(201) 2.55

  X2(df)/t 11.4(3) 9.0**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조선족 15.8 35.6 39.8 8.8 100.0(399) 2.42

  한족 11.4 47.3 36.8 4.5 100.0(201) 2.34

  X2(df)/t 10.1(3)* 1.1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

  조선족 5.3 22.8 51.4 20.6 100.0(399) 2.87

  한족 2.0 24.9 63.2 10.0 100.0(201) 2.81

  X2(df)/t 15.9(3)** 0.9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조선족 5.5 31.1 49.6 13.8 100.0(399) 2.72

  한족 1.5 23.4 63.2 11.9 100.0(201) 2.86

  X2(df)/t 12.8(3)** 4.9*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조선족 7.3 31.8 52.9 8.0 100.0(399) 2.62

  한족 7.5 46.3 39.8 6.5 100.0(201) 2.45

  X2(df)/t 12.8(3)** 6.7*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조선족 4.0 22.8 58.6 14.5 100.0(399) 2.84

  한족 4.0 46.8 37.8 11.4 100.0(201) 2.57

  X2(df)/t 37.1(3)*** 18.6***

〈표 3-16〉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단위: %, 점(명)

*** p< .001, ** p<. 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조사 항목은 수용으로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

이다,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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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자

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수용과 거부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이며, 자녀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통제와 자율을 측정하려는 질문이다.

먼저 수용을 나타내는 두 문항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이 별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부를 나타내는 두 문항은 각기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즉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는 항목은

조선족에 비하여 한족이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잘못된 행동을 관

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다는 항목은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3-17〉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태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3.41 3.29 4.8* 3.31 3.38 0.8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3.39 3.11 21.0*** 3.29 3.12 5.5*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침 2.50 2.23 14.0*** 2.70 2.41 9.3**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2.68 2.15 41.9*** 2.50 2.19 9.3**

스스로 할일 하게 하는 편 3.16 2.59 58.3*** 2.86 2.76 1.2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2.88 2.55 18.9*** 2.90 2.81 1.0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2.67 2.56 2.1 2.53 2.38 2.3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2.90 2.78 2.7 2.39 2.74 11.8**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1, * p< .05

다음으로 자율을 나타내는 자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다는 조선족과 한족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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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통제를 반영한 자녀

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야할 규

칙과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는 두 항목에서는 모

두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그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자율항목에서는 조선족 보다 한족의 응답

률이 다소 높아, 대체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를 통제하려는

양육태도가 강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자녀 양육태도의 지역 차이를 보면 조선족은 수용, 거부, 자

율 측면에서 연길보다 북경 거주자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

러나 통제를 나타내는 두 가지 항목은 북경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족은 거부

를 반영한 두 가지 항목은 북경거주자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통제를 나타내는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

록 한다는 항목은 연길시에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태도: 4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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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족>

<표 3-18>과 <표 3-19>는 수용과 거부, 자율과 통제 변수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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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수용과 거부 태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

우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은 지역 차이가 없어졌으나 이외 세

개의 변수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

〈표 3-18〉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영향 요인: 수용과 거부

구분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와락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침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상수) 3.14(0.37)*** 3.01(0.43)*** 2.75(0.52)*** 1.57(0.57)**

모취업(1=취업) -0.06(0.07) -0.12(0.08) -0.14(0.10) -0.09(0.11)

모학력(1=대학이상) 0.10(0.07) -0.05(0.08) 0.03(0.10) 0.12(0.11)

거주지(1=북경) 0.07(0.08) 0.27(0.09)** 0.28(0.11)** 0.49(0.12)***

가구소득(로그값) 0.02(0.10) 0.03(0.12) -0.13(0.14) 0.12(0.16)

응답자(1=어머니) 0.11(0.06)* 0.10(0.07) 0.11(0.08) 0.11(0.09)

수정 R2 0.02 0.06 0.03 0.12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표 3-19〉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태도 영향 요인: 자율과 통제 

구분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자녀 일 감시, 

제한할 필요 

있음

엄격한 규칙, 

규율 지키도록 

함

(상수) 1.53(0.50)** 1.09(0.52)* 2.42(0.53)*** 2.38(0.51)***

모취업(1=취업) -0.16(0.09)# -0.07(0.10) 0.15(0.10) 0.02(0.09)

모학력(1=대학이상) 0.47(0.10)*** 0.16(0.10) -0.01(0.10) -0.14(0.10)

거주지(1=북경) 0.32(0.10)** 0.01(0.11) 0.14(0.11) 0.08(0.11)

가구소득(로그값) 0.23(0.14)# 0.42(0.14)** 0.02(0.15) 0.14(0.14)

응답자(1=어머니) 0.07(0.08) -0.13(0.08) -0.13(0.08) -0.09(0.08)

수정 R2 0.21 0.08 0.01 0.00

(사례수)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자율과 통제 변수도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이라는 응답만 북경

이 높을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부모에 절대 순종할 필요 없음

의 유의성을 사라졌다. 기타 변수들은 스스로 할 일 하게 하는 편에서

만 차이를 보였다. 즉, 미취업모, 대학 이상 학력, 북경거주 및 고소득

이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 수준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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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참조).

연길시 부모 심층면접에서 자유방임형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부모도

있었으나 이보다는 비교적 엄하게 키운다는 부모들이 많았다.

자유, 방임형이요, 자유로 성장하게, 우리는 적당한 인도만 해주면 되지요.

어떻게 자라도 괜찮아요, 그냥 적당하게만 이끌어주면, 이밖에 특별하게 뭘

배우도록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연길 모6)

나는 좀 엄합니다. 쟤는 우리 집안에서 하나란 말입니다. 시집 쪽에서 남편

이 장손이고 하니깐, 아이 하나니깐 온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곱다고 하니깐, 나는 좀 엄하게 다스리자고 합니다.(연길 모1)

전 비교적 엄하게 키웁니다. 남자애니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에 계시니깐 애를 좀 많이 어루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제 쪽에서

더 엄하게 굴지요.(연길 모2)

저는 일반적으로 3,4차 틀린 게 있으면 먼저 귀띔해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

으면 호되게 꾸짖죠. 그러면 80,90%는 애가 다 기억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

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로 크게 꾸짖지는 않아요. (연길 모3)

조부모들도 손자녀를 엄하게 키운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부모들은

손자가 다 귀엽고 잘하든 못하든 다 예쁘지만 혹시라도 잘못 키우면

며느리나 아들한테 잘못했단 말을 들을까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체

벌을 하는 등 엄한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손자녀 학업

성취에 대한 책임 부담도 크다.

엄격하게 키웁니다. 애를 마음대로 안 그러고, 여하튼 말을 안 들으면 때리

기도 하구. 그저 애미, 애비 없으니까 내가 그저 엄하게 키워야겠다, 할머

니 애를 키우니까 잘못 키우면 또 며느리나 아들한테 잘못했단 말을 들을까

봐. 책임감은 더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를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유치원

에서 글을 배워주고 남보다 더 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공부도 제일 잘 합



제3장 자녀양육 실태 77

니다. (연길 조모1)

우리로서는 글쎄 손자래서 곱지만 해도, 뭐 잘하든 못하든 다 고운데, 그

래도 애들은 어릴 때부터 좀 엄하게 다스리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는 좀 엄

하게 키우느라 합니다. (연길 조부1)

2. 자녀양육관

중국동포와 한족의 자녀양육관에 대해 다섯 가지 문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은 두 개의 보기를 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육아와 부모 인생의 중요성

먼저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와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는 두 문항 중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가

조선족은 48.6%, 한족은 60.2%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

생할 수 있다’는 조선족이 51.4%, 한족이 39.8%로 조선족이 한족보다

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조선족보다

한족이 개인의 인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표 3-20 참조).

이러한 응답은 국내거주 중국동포 어머니들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어머니보다 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서문희 외, 2010)와 한국, 중국, 일본 어머니를 대

상으로 조사한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에서는 중국의 어머니보다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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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

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48.6 60.2 48.5 48.7 73.0 47.5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51.4 39.8 51.5 51.3 27.0 52.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7.2(1)** 0.002(1) 13.6(1)***

*** p< .001, ** p<. 01

지역별로 보면 조선족은 지역 차이가 없이 공통되는 가치관을 보였

으나, 한족은 북경 거주 부모들이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

중히 여기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연길시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지역별

차이가 큼을 들어냈다.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직

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아무리 애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자기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

다. 애를 키우면서 얻는 보람과 자기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은 다르죠. 물

론 경제적인 수입도 문제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자가 자기의 직장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거

기서 얻는 성취감이라든가 충실감, 그걸 떠나서 평범한 엄마로, 아줌마로

산다는 건, 되게 허무하고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연길 모2)

두 개 다 하고 싶죠. 애를 키우는 건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에도 나의 사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연

길 모1)

어릴 땐 부모가 옆에 있는 게 좋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아빠 엄마가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가 있는 걸...(연길 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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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스스로도 충실감을 느끼고 또한 은연중 아이

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연길 모4)

2) 어머니 직접 양육의 중요성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선족 48.1%, 한족이 55.7%로 한족이 조금 높았

다.

국내 중국동포는 2010년 연구에서는 ‘3세까지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5.8%로 어린 시절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

이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 중 일 비교 연구에서 어린 시절 엄마가 직

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한국 어머니 74.6%, 일본 어머니

63.4%, 중국의 어머니는 67.9%로 나타난 것(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과도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 차이는 조선족은 연길에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

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한족은 이러한 응답이 북

경에서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3-21〉 엄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

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
48.1 55.7 41.5 54.8 59.0 52.5

엄마가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상관없다
51.9 44.3 58.5 45.2 41.0 47.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3.1(1)# 7.0(1)** 0.9(1)

** p<. 01,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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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육 방법

훈육방법에 대해서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선족 74.7%, 한족이 69.2%로 조선족

이 약간 더 높았다.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 훈육에 있어서 무조건 매

질을 하는 것보다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음을 더 넓게

펴져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훈육에 있어서 무조건 말로 타이

르는 것보다 체벌을 통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국내 중국 동포 조사에서도, ‘스

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름’이 64.2%로 더 많았으나, ‘매질을 해

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5.8%로 나타났다.

〈표 3-22〉 자녀 훈육 방법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

이 좋다
25.3 30.8 21.5 29.1 29.0 32.7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

이르는 것이 좋다
74.7 69.2 78.5 70.9 71.0 67.3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2.1(1) 3.1(1)# 0.3(1)

# p< .1

지역별로는 조선족은 연길시에서는 약 30%가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

는 것이 좋다고 하여 북경 거주자보다 체벌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한족도

북경보다는 연길시 거주자가 체벌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한족의 경

우 지역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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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때린다면 거짓말이죠. 가끔 매를 대기도 합니다.(연길 모2)

엉덩이를 때리죠.(연길 모3)

그러기도 하지요. 지금 애들은 모두 총명하여 부모가 좋아 안하는 걸 알거

든요.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리기도 하구요.(연길 부2)

4) 아이 능력 개발

아이능력 계발에 대해서, ‘아이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 된

다’는 의견이 조선족 83.7%, 한족 84.6%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후천적

으로 아이의 능력이 계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타난 국내 조선족의 92.5%의 부모들이 후천적으

로 아이의 능력이 계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한국, 중국, 일본의

어머니들도 모두 거의 90% 정도가 아이 능력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연구(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8) 결과와

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 차이도 거의 없다.

〈표 3-23〉 아이의 능력 개발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아이 능력은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16.3 15.4 16.5 16.1 16.0 14.9

아이 능력은 후천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83.7 84.6 83.5 83.9 84.0 85.1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0.1(1) 0.01(1) 0.1(1)

이러한 신념은 자녀교육에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동포의 배경적

신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예술과 같은 특정한 분야는 선천적인 소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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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예술이라든가, 조선족학부모들은 자기 집 아이가 그 방면에 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방면으로 배우게 하고, 만약 내가 무용선생이라면 배우

지 말라고 권장하겠어요.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유전인자라든가 두루

보면 그 방면에 적합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억지로 배우게 하고, 그리고 조

선족들은 배우는 게 많아요.(연길 모4)

하아, 저 개인적으로는 애가 체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깐,

우리 가문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쪽으로

좀 끼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제 바람이죠, 부모유전인자가 없는데 앤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연길 모2)

5)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에 대한 항목 중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

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는 조선족 51.6%, 한족 50.7%

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각각

48.4%, 49.3%로 사실상 의견이 양분되면서 민족간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4 참조).

〈표 3-24〉 집단 대 개인 중심의 가치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모·어른에 대한 존경, 가족 

배려, 헌신이 중요하다
51.6 50.7 40.5 62.8 38.0 63.4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48.4 49.3 59.5 37.2 62.0 36.6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0.04(1) 19.9(1)*** 12.9(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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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연길시 거주자는 부모와 어른에 대

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고, 북

경시 거주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그렇죠, 장래도 좋고 부모에 대한 보답, 사회에 대한 보답을 포함해서, 어

쨌든 저의 기대치는 아주 높습니다. (연길 모3)

응당...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연길 모3)

그렇게 많이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최소한 부모를 존경하는 교육은 시켜

야죠. 감사해 하는 마음.(연길 부2)

6)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은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해 조선족 81.2%, 한족 73.1%로 대다

수 응답하여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율보다는 절대적으로 높았다. 한족보다 조선족이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응답이 더 높다.

〈표 3-25〉 자녀 진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8.8 26.9 16.5 21.1 21.0 32.7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

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81.2 73.1 83.5 78.9 79.0 67.3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5.2(1)* 1.4(1) 3.5(1)#

* p< .05,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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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북경보다는 연길시에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

이 높고, ‘자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에서 자녀의 흥미를 반영한 교육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표 3-25

참조).

네. 생각은 꼭 있지요. 그만큼 심혈을 부었으니깐... 애를 영재로 키우고

싶죠(연길 모3).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가 높아 자녀가 어릴 때에 가르칠 수 있는 것

은 다 가르쳐 자연스럽게 자녀의 장래 기회를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냥 각 방면으로 이끌다가 어떤 경향성적인 인소가 보이면 그쪽으로 발전

하게 하죠.(연길 부2)

저도 건강하게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기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배워 줄 수 있는 건 기회만 되면 배워주고 피아노를

배워준다거나 나이가 되면 꼭 해주고는 싶어요. 근데 아이가 싫다고 하면

교양으로 배워주고 싶지 나중에 꼭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배우다가 그 방면

에 소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북경 모2)

기대치가 높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요구는 높지요. 지금은 주로 놀게

하고 공부하고, 비교적 자유롭게..(연길 모4).

7) 자녀 양육 책임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생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와 자녀 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

전히 부모의 몫이 다는 두 보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두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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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족적으로는 자녀 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다는 응답이 한족이 50.7%, 조선족 53.1%로 조선족

에서 다소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한족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선족은 북경 거주

자가 연길시 거주자에 비하여 부모 자녀양육 책임을 국가와 나누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3-26 참조).

〈표 3-26〉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부모 자녀양육 책임을 국가와 나눔 46.9 49.3 61.0 32.7 50.0 48.5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의 몫임 53.1 50.7 39.0 67.3 50.0 51.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0.3(1) 32.2(1)*** 0.04(1)

*** p< .001

중국은 자녀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거의 없다. 지역이나 사업장에

따라 일부 수당이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저기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게 국가가 주는 거예요 한

국 돈 8000원정도인가 안되지요. 우유 값도 안 되지요. 싱가포를 우유 한통

에 60원인데 2원이니깐. 학교에 계획생육사무실이 있어요. 우리도 그기에

말하거든요 좀 올려줄 수 없는가 그러며는 아 이렇게 위생국에서 주니까 방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400원 500원

600원 그것도 기관 단위마다 달라요 (북경 모3)

개방 개혁과 더불어 공공 탁아소의 해체를 경험한 부모들은 특히 국

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하여 요구가 강하게 제기하였다. 부모들은 유아

교육이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유치원 단계의 교육은 방임상태나



86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국가가 교육차원에서 유아원 교육을 중시해줬으

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제 생각엔 국립유치원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공립유치원이 너무

적으니깐 경쟁압력이 너무 크죠.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연길

모6, 연길 조부1)

우리 00대학유치원을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애들은 넘치고. 명색이 대학

교 유치원인데 그 시설이랑 보면 시내의 6.1유치원이거나 새싹유치원에 비7

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유아교육은 학부모의 차원을 넘어 전 사회가 중시

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각자 마음대로입니다.(연길 모2)

3. 자녀 양육 관련 정서

다섯 가지 문항으로 자녀양육 시 느끼는 조선족과 한족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정서를 조사하였다.

먼저, 먼저 긍정적 정서 두 가지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

한 일이다’라는 항목에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이 조선족 88.2%, 한

족 93.6%로 한족이 약간 높았지만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

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의 항목에는

조선족 77.7%, 한족 87.5%가 약간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에 응답하였

다. 즉,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가운데 조선족보다는 한족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육아정책연구소 2010년 국내 조선족 조사의 응답 결과 ‘자신도 성장’한

다는 정서 90%, ‘행복하다‘는 정서 95%에 비하면 낮은 응답이다.

부정적 정서 세 문항에 대해서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라는 항목에는 별로 그렇지 않음과 전혀 그렇지 않음이 조

선족 53.8%, 한족 46.1%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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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렇지 않다는 쪽이 조선족이 70.6, 한족이 62.1%로 조선족이 조금

더 높았다.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 된다’는 항목에 조선족

63.7%, 한족 61.7%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하여 대다수가 자녀 양육의

혼란을 겪으며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족간 차이

는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조선족이 더 높아

서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표 3-27 참조).

〈표 3-27〉 자녀민족별 자녀양육 정서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사례수) 평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조선족 2.8 19.5 45.6 32.1 100.0(399) 3.07

  한족 0.5 11.9 50.7 36.8 100.0(201) 3.24

  X2(df)/t 9.6(3)* 6.7*

아이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조선족 2.0 9.8 44.1 44.1 100.0(399) 3.30

  한족 0.5 6.0 44.8 48.8 100.0(201) 3.42

  X2(df)/t 4.9(3) 3.6#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조선족 15.5 38.3 37.1 9.0 100.0(399) 2.40

  한족 26.4 35.8 26.4 11.4 100.0(201) 2.23

  X2(df)/t 13.8(3)** 4.7*

아이 키우며 참고 사는 것 같음

  조선족 23.3 37.3 28.6 10.8 100.0(399) 2.27

  한족 30.8 31.3 30.3 7.5 100.0(201) 2.14

  X2(df)/t 6.0(3) 2.3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조선족 13.0 23.3 35.6 28.1 100.0(399) 2.79

  한족 15.9 22.4 40.3 21.4 100.0(201) 2.67

  X2(df)/t 4.0(3) 1.8

** p<. 01, * p< .05, # p< .1

<표 3-28>는 양육 관련 정서에 대한 지역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이

를 보면 긍정적 정서 중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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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족과 조선족 모두 북경보다는 연길시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은 세 문항이 모두 연길시보다는 북경에

서 높게 나타나서 일관성 있게 연길지역의 자녀양육 정서가 더 안정적

임을 나타냈다. 이는 긍정적 정서 응답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한족

은 자녀양육에 대한 혼란과 참고 산다는 응답은 북경에서 높았으나 아

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는 응답은 연길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응답의 일관성이 낮았다.

〈표 3-28〉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3.07 3.08 0.02 3.22 3.26 0.2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3.20 3.41 9.1** 3.34 3.50 3.1#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2.58 2.21 19.4*** 2.38 2.08 4.9*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2.47 2.07 18.4*** 2.31 1.98 6.3*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2.93 2.65 7.8** 2.55 2.79 3.1#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001, ** p<. 01, * p< .05, # p< .1

〔그림 3-4〕 자녀민족과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4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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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

혼란
참고삶

아이장래

걱정

북경 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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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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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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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삶

아이장래

걱정

북경 연길

< 조선족 > <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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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29>는 회귀분석 결과로 앞의 <표 3-28>와 비교하면 아이

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는 연길이 북경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

고,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은 북경이 연길보다 점수가 높고, 이외 두 개

항목은 유의도가 사라졌다. 즉, 대도시 거주자의 정서가 더 불안정함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고학력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

신도 성장한다는데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

이 양육에 대한 혼란과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는 부정

적 정서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29〉 자녀민족 및 지역별 자녀양육 정서 영향 요인

구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음

아이 장래 
성장이 걱정

(상수) 2.47(0.56)*** 3.36(0.52)*** 0.50(0.59) 0.83(0.64) 3.31(0.70)***

모취업(1=취업) -0.14(0.10) -0.14(0.10) -0.01(0.11) -0.15(0.12) -0.06(0.13)

모학력(1=대학이상) 0.27(0.11)* 0.33(0.10)** -0.03(0.11) 0.17(0.12) 0.13(0.13)

거주지(1=북경) -0.13(0.12) -0.28(0.11)** 0.12(0.12) 0.19(0.13) 0.42(0.15)**

가구소득(로그값) 0.14(0.16) -0.01(0.14) 0.48(0.16)** 0.34(0.18)# -0.20(0.19)

응답자(1=어머니) 0.04(0.09) -0.02(0.08) -0.04(0.09) -0.03(0.10) -0.06(0.11)

수정 R2 0.02 0.05 0.06 0.06 0.02

(사례수) (399) (399) (399) (399) (399)

*** p< .001, ** p<. 01, * p< .05, # p< .1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의 반응은 자녀 양육에 대한 즐거움 등 긍정

적 정서와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모두 나타내었다.

제 생각엔 애한테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애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요. 저는 날마다 애하고 그래요, 만약 네가 없다면 엄마는 어찌할까? 애 아

빠는 거의 저녁에 집에 안 계시죠. 출장 아니면 사업 때문에. 즐거운 시간

이 더 많습니다.(연길모 3)

특히 수용-거부, 자율-통제와 같은 자녀 양육방식에서 혼란을 표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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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애를 잘 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어떨 땐 욕할 때엔 막 엄하게 하고보면 나절로도 내 무조건 엄하

다하여 애를 이끄는 게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이방면에서 내가 차한 게

알린단 말입니다. (연길 모1)

어떤 때는 좀 엄하게 꾸짖자 하다가도 애가 울기만 하면 엄마도 없지 측은

한 생각이 들어 결국 별로 꾸짖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도 애가 별로 말썽을

일으키는 편이 아니어서...(연길 부1)

그 애 요구를 들어봐서 응당 들어줘야 할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은 좀 삼가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연길 조부1)

4.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약간 그러함과 그러함의 합이 조

선족 94.7%, 한족 72.5%, 현재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 비율도 조

선족 96.2%, 한족 96.0%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족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30 참조).

〈표 3-30〉 자녀민족별 생활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불만족

별로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계(사례수) 평균

생활 만족도

  조선족 1.3 4.0 74.9 19.8 100.0(399) 3.13

  한족 0.5 7.0 74.6 17.9 100.0(201) 3.10

  X2(df)/t na 0.6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조선족 0.3 3.5 65.9 30.3 100.0(399) 3.26

  한족 1.5 2.5 65.7 30.3 100.0(201) 3.25

  X2(df)/t na 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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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서 한국 내 조선족 생활 만족도는 약

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69% 정도이었고, 자녀성장에 대해서는 90% 정

도가 만족하는 쪽으로 나타난 결과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생활

만족도와 자녀성장 만족도 모두 중국 조선족이 국내 조선족이 높은 경

향이다. 특히 생활반족의 차이가 크다.

조선족은 현재 생활 만족도와 자녀 성장 만족도 모두 모습 북경과 연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족은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북경에

서 연길시보다 좀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3-31 참조).

〈표 3-31〉 자녀민족 및 지역별 생활과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4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t 북경 연길 t

생활에 대한 만족도 3.14 3.13 0.01 3.09 3.11 0.1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3.30 3.23 1.5 3.32 3.18 3.1#

(사례수) (200) (199) (100) (101)

# p< .1

〈표 3-32〉 조선족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구분
생활 만족도 자녀 성장모습 만족도

B(표준오차) β B(표준오차) β

(상수) 2.29(0.37)*** -　 2.96(0.38)*** -

모취업(1=취업) 0.18(0.07)* 0.14 0.13(0.07)# 0.10

모학력(1=대학 이상) -0.03(0.07) -0.03 -0.09(0.07) -0.07

거주지(1=북경) -0.08(0.08) -0.07 0.06(0.08) 0.06

가구소득(로그값) 0.19(0.10)# 0.15 0.05(0.11) 0.04

응답자(1=어머니) 0.01(0.06) 0.01 0.06(0.06) 0.05

수정 R2 0.02 0.01

(사례수) (399) (399)

*** p< .001, * p< .05, # p< .1

<표 3-32>는 회귀분석으로 조선족을 선별하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사대상자 특성 요인을 파악한 것으로 소

득수준과 모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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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었다. 생활만족도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고,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생활민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녀 성장

만족도도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4절 소결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대부분이 부

모 책임으로,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과 일부 직

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

녀 양육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와 같은 가족지원 체계는 비교적 원

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양육현황을 살펴보면, 모 취업률이 높음에도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는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족의 경우가 조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그러했다. 조선족 내에서는 연길에 비해 북경거주 조선

족 부모의 조부모지원 이용이 더 많고 모의 주 양육 비율이 다소 낮았

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한족

도 마찬가지여서, 북경 남성의 일하는 시간과 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부부간 성역할 태도 및 양육관련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근

현대적·전통적 견해가 공존한 가운데에서도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연

길에 비해 북경이, 그리하여 북경의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

적인 성역할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여성 응답자와 취업모 가정에

서 돌봄 노동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적 성 역할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부분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적 자녀양육 역할

수행이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자녀양육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

했으며,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

서 그 정도가 높아서, 대도시에서 태도가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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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미취업모, 대졸이상 학력, 북경 거주 및 고소득일수록

자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관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족

이 다소 많은 의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에 의한 양육, 체벌을 통

한 훈육 방식, 부모와 가족에의 헌신 등의 항목에서 한족이 조선족이

찬성이 많았는데, 조선족은 북경보다는 연길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다.

한편 자녀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한족이 더 많

은 반면, 혼란스럽다는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그 중에서도 북경 조

선족의 경우가 더 많아 소수민족으로서의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학력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상위를 나타내는 북경 조선족이

양육 현황 및 자녀가치관, 양육방식에서 연길 조선족에 비해 일면 전

통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훈육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북경 조선

족은 연길 조선족 부모에 비해 체벌사용 선호 비율이 낮고 자녀에게

자율성 허용 경향이 높으며, 가정내 중국어 사용비율이 높고, 자녀양육

의 국가책무성 의견을 갖는 등, 연길시와는 다른 비전통적인 성향의

응답도 높아, 북경 조선족이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

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길이 437%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조선족내 지역간 차이는 사실상 학력과 직업, 소득에 기인한

중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이기도 하다. 즉, 조선족 내에 과거처럼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의 두 가지 힘이 모두 작

용하고 있음이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경 조



94

선족은 중국의 주류 사회로의 편입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다

르게는 민족적 정체성이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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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육아지원기관 관련 제도 및 이용 실태

제1절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

1. 탁아소, 유치원 발전 개요7.

중국은 진본적인 유아교육 관계자들에 의해 설립된 민영 형태의 탁

아반, 유아반들을 1945년 해방초기 여성노동력의 해방으로 유아교육사

업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탁아소와 유치원을 발전시켰다. 1950년대에는

‘유아의 심신발달’과 ‘부녀자의 노동력’이란 두 축을 목적으로 유아교

육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가 유치원과 함께 문서에 병기되고,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1952

년 3월 18일에 반포한 「유치원잠행규정초안」에 의하면 중국의 유아

교육의 임무는 “신민주주의 교육방침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며 그들

의 심신이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건전하게 발육하게 하며 동시에 유아

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경감시켜 어머니들이 정치생활, 생산노동, 문

화교육활동 등에 참가하게 해야한다”이다. 이어서 1955년 1월 중앙 교

7. 탁아소·유치원 발전 개요는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중국 협동연구 보고서(서문희 외,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일부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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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에서 발표한 「공장, 광산, 기업에서 자체로 중소학과 유치원을 설

립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에 근거하여 1956년 2월 23일 교육부, 위생

부, 내무부에서 발표한 ‘연합통지’에는 “수요와 가능한 조건에 근거하

여 적극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발전시키며……교육행정부문에서

가능한 조건에서 일부 유치원을 꾸리어 시범작용을 하라”고 지시하면

서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을 가능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꾸려서 반

드시 전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리화, 2009).

이러한 기조는 사회주의 개조시기(1949년 10월~1956년 8월)와 사회주

의 전면건설시기(1956년 9월~1966년 4월)에 지속된다. 그러나 1966년 5

월부터 1976년 9월까지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유아교육사업도 다른 교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퇴보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1978년 말

개혁개방의 열기 속에서 유아교육은 또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그러나 개혁개방시기에 촉발된 유아교육사업은 이전의 사업과는

크게 달랐다.

개방, 개혁에 따른 도시와 농촌 사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개체(민

영)유치원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산아제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조기인지개발(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나면서 탁아소란 물리적 공간과 단어가 1980년대 일부 정

책문서에서 잠깐 등장할 뿐, 점차 사라지게 된다.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직장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유아교육은 3세부터 취학전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으로 한정하는 개념으로 변화, 고착화 되어갔다.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

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은 계속 증가하고 그 운영여건은 점차 개

선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아교

육사업은 교육행정부문과 사회민족교육 체계의 변화로 빠르게 발전하

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중장기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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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교육발전과 유아교육 정책8.

1) 배경

중국 3~6세 아이들의 총 등록률은 2009년에 50.9% 수준으로 낮다.

중국의 경제 개혁 이후 20년 이상동안 공공작업장(public working

units)에서 운영되던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프로그램

들에 통합되었다. 그 대신에 민간 서비스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

가되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유아서비스의 비율은 60%에서

40%로 감소되었으며 민간유아서비스 비율은 40%에서 60%로 증가되었

다(Liu, 2010a).

그러나 민간 공급자를 위한 질 관리체계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

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중국 교육법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정부는 이러한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고, 유아에 대한 투자도 매우 낮아서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 투자의 1.24～1.44% 정도

에 지나지 않았다(Liu, 2010b). 특히 도농의 차이가 커서 도시의 등록

률이 99%라면 시골의 등록 비율은 10%에 불과하였고(Zhou, 2009), 교

사의 질, 교사대 아동 비율, 설비는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더 열악하였

다(Zhou, 2008). 그 결과 중국 서부지역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 점수

는 동부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낮았다.

2008년 3월, 중국 인민 정치자문위원회(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는 중요한 국가 전략을 제안하였다

(Xu, Zhang, Wu, & Zhao, 2010). 즉 인간자원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

8. 중국 최근 유아교육 정책은 Zhou, X. (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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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선순위를 교육 발전에 두고 중장기 교육 개혁 발전(2010-2020)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11개 주제를 세우고 패널을 구성하

여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하여 국가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the Plan)을 작성하였다.

2010년 7월에 발표된 청사진인 국가계획(the Plan)은 서문, 4개 분

야,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 활동의 제안된 정책은

“우선시되는 발전, 교육하는 사람, 개혁과 혁신, 발전되는 평등, 향상되

는 질” 이다. 국가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로 보편화된 취학전 교육, 9

년의 의무 교육 향상, 고등학교 등록 비율 90%, 고등교육 등록 비율을

40% 증가 등이다.

국가계획 추진을 위하여 교육 기금 증가, 국가 회계에서 교육 비용

증가 등으로 교유 투자를 2010년까지 GDP의 4%까지 증가하기로 약속

하였다(Xu, Zhang, Wu, & Zhao, 2010).

2) 중장기 유아교육 정책 및 계획

(1) 국가 계획에서 구체화된 유아교육 목표

국가계획(the Plan)에서 취학전 교육 목표는 <표 Ⅳ-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아원 재원아 수를 늘리고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다. 1년

간 등록률은 2009년 74%에서 2020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며, 2년, 3년 등록률도 각각 2009년 65%에서 80%, 50.9%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10년 동안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과 과제정책 방향을 동 계획 제3장에서 3개의 조항으로 제

시하고 있다.

먼저 제5조에서는 3-6세 아동을 위한 유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유아교육이 어린 아이들의 건강, 습관 형성과 지적 발달에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발달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체계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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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복하게 발달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표 4-1〉 중국 중장기 유아 교육 및 교사 양성 목표

사항 단위 2009 2010 2020

유아원 이용

  유아원 재원아수 만명 2,658 3,400 4,000

  유아원 일년 프로그램 등록률(5세) % 74.0 85.0 95.0

  유아원 이년 프로그램 등록률(4-5세) % 65.0 70.0 80.0

  유아원 삼년 프로그램  등록률(3-6세) % 50.9 60.0 70.0

교사양성

  취학전 교육 인재 총수 만명 125
176

(2012)
472

  책임교사수 99 135 300

자료: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全国教育人才发展中长期规划（2010-2020年）
http://www.moe.edu.cn

제6조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부가 도시나 시내 발전 계획에 유아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등 유아

교육 서비스의 투자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공 민간 등 사

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그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족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프로그램 기준과 교사 자격 요건들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교사 자질과 전반적인 교직원의 자질도 전

문적인 발전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하고, 교사의 급여, 지위와 대우는

법에 의해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교육 행정관리자들은 유아교육 서비

스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와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관련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제7조는 농촌에서의 유아교육 제공의 강화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노력을 제안한다. 특별히, 유아교육은 부모

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집에 남겨두고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며, 오래된 건물, 기존 건물의 확장, 새로운 학교 설립 등의 개혁

과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서비스 확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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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을 위한 정부 문서

중장기 국가계획(the plan) 발표 몇 달 뒤인 2010년 11월에 중국의회

(China state Council)는 최근 유아교육 발달에 대한 제목으로

Document 41# 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유아교육의 발달에서 다

음과 같은 10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되었다.

(1) 유아교육의 발전을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였고, (2)

유아교육자원을 공공, 민간을 포함하고, 이주노동자, 농촌 등 취약지역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금 제공을 언급하였고, (3) 교사 자질의 강화,

(4)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수준 증가, (5) 유아

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자격 체계(licensing system)에 대한 관리 강화,

(6) 유아 프로그램의 보호 강화, (7) 유아 프로그램의 비용 관리와 규

제, (8) 아이들의 건강 발달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 적

용, (9) 노동 구조 향상과 조직적인 리더십 강화를 담고 있으며, 그 실

행으로 (10) 3년 활동 계획(3년의 Action Plan)으로 구체화하여 교육부

(The Ministry of Education)가 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에 시골 지역에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을

61개 지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부 지역에 있는 10개의 지방에 5억

RMB를 투자하였다. 2011년 중앙정부는 투자를 강화하고 15개 지방에

서 유아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 새로운 ECE 정책을 위한 지방 정책 전략

국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다음의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한 3년 활동 계획(3-year action plan)을 요구

하였다. ① 현재 유아교육 제공 조건, 문제와 과제, ② 지리적인 지역

목표를 포함하여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향후 3년간 목표와 과제, ③

공공 ECE 등록 확충 등 주요 전략, 민간 유아 프로그램 지원, E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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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제적인 지원 확보, 교사 훈련과 더 나은 조건 확보, 정부의 책

임과 관리 조직 필요, 프로그램 질 강화를 위한 전략 등, ④ 프로젝트

의 이름, 목적, 전략, 자금지원 등이다.

〈표 4-2〉 지정된 지방의 3-year Action Plans에서 구체화된 목표

지방 ECE 목표 프로그램

Shandong

(산둥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5%, 발

달된 지역>85%

2015년까지 ECE 프로그램의 70%가 공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의 기준을 충족

FuJian

(푸젠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93%,

도시에서 만 명과 시골에서 3-6천 명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 개설

Guizhou

(구이저우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0%,

2020년까지 천 개의 새로운 ECE프로그램을 

지원, 각 도시에서 적어도 하나의 공공 ECE

프로그램을 운영.

Hainan

(하이난)

2013년까지, 1년 프로그램 

등록>80%, 3년 프로그램 등

록>55%,

2013년까지 30개의 새로운 공공 ECE프로그

램이 개설, 100개의 도시 프로그램이 개

선·확장.

도시의 75%이상이 공공 프로그램을 가지며, 

프로그램의 20%이상이 지방과 도시의 기준 

충족

Hebei

(허베이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0%,

2012년까지 천개의 ECE프로그램이 개선되거

나 새롭게 개설

Heilongjiang

(헤이룽장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5%,

2015년까지 공공 프로그램 40%이상 되고, 

프로그램의 80%가 기본적 기준에 도달.

Shanxi

(산시성)

2013년까지, 2년 프로그램 

등록 85%, 3년 프로그램 등

록>75%; 

2011년부터 일년 무료  교육 

시작

2013년까지 천 개의 공공 도시 ECE 프로그램 

개설, 각 도시에서는 하나 이상 표준 프로그

램 운영. 도시, 마을 ECE 네트워크서비스 체

계 형성.

Anhui

(안후이성)

2013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60%,

2012년까지 973개의 새로운 공공 ECE 프로그

램 개설, 955개의 공공 ECE 프로그램이 개

선·확장 

Sichuan

(쓰촨성)

2015년까지, 3년 프로그램 

등록 70%,

2013년까지 1200개의 새로운 공공 ECE 프로

그램과 500개의 민간 프로그램 개설 

Guangdong

(광둥성)

2015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3년 프로그램 등

록 

자료: Zhou(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1),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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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지방 정부가 2015년까지 3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로, 국가 계획(the Plan)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다. 광

둥(Guangdong) 지방은 모든 유아들을 위한 의무적인 ECE 프로그램을

제공, (Shanxi)산시성 지방은 2011년 9월부터 5-6세 어린 아이들을 위

한 일 년 무료교육 시작, 난징(Nanjing) 지방은 이주 노동자의 어린이

들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3-6세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표 4-3〉 3년 활동 계획(3-year Action Plans)의 투자계획

지방 년도 투자계획

Guizhou

(구이저우성)
2011-2020

공공 ECE 프로그램이 부족한 도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50만 RMB 제공

Hainan

(하이난)
2013년까지

유아교육을 위한 지방 경제 예산이 2013년에 2%에 도달 

목표

Shanxi

 (산시성)
2011-2013

3년 동안 해마다 유아교육을 위해 2억원과, 일년 무료 유

아 프로그램 지원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하나의 새로운 도시 중심 프로그램 개설에 50만 RMB와 도

시 중심 프로그램  하나를 개혁하기 위해 30만을 제공   

Sichuan

(쓰촨성)
2011-2013 앞으로 3년 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24억원을 투자

Beijing

(베이징)
2011-2015

5년 동안 70%이상의 공공 프로그램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600개의 ECE 센터를 개조하고 짓는데 50억원을 투

자 즉, 각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옭기는 비용이 200RMB에

서 1200RMB로 증가 

자료: Zhou(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in China.

지방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전략은 유아교육

투자 수준 향상, 전체 교육 예산에서 적절한 비율 배정, 사회적으로 혜

택받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아 등 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

이들을 위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 요구, 저개발 지역의 저소득

층 가정 유아들을 위한 무료 교육 등이다.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는데, 취학전교육 프로그램 지도자와

교원 연수체계를 정립, 수습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사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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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원 확대. 교사 자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 급여 등 근로 조건 개

선, 사회보장제도 설립 등이다.

3. 유아원 운영

1) 관련 법규

유치원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법들을 통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관리조례, 유치원사업규정, 유치원 교육지

도요강, 탁아소·유치원 건강관리법등이 있고, 이외 각 지방정부가 별도

의 유치원 관리규정, 관리세칙 등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1) 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관리 조례는 1989년 9월 11일 중국 국가 교육위원회의 제4호

로 명령을 내리고, 1990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조례 내용은 총칙, 승인 기본 조건, 유아원 보육과 교육, 유아원 행

정, 보상과 처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유아교육의 책임에

서 중앙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치 기준으

로 오염 지역과 위험 지역에 유치원 설치 금지, 교사 등 인력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과 교육 내용으로 안전, 건강 영양 등을 규

정하고 정부의 관리 책임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2) 유아원 사업규정

「유아원 사업규정」은 1996년 3월 9일에 국가교육위원회 령으로 채

택되어 1996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총 10장 62조의 규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임무, 대상, 유치원수업형

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유아모집과 반편성에 대한 규정이며,

제3장은 보건과 위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교육의 원칙과

교육활동형식, 소수민족의 언어사용 허가, 소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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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제5장은 유치원의 건물과 설비, 제6장은 교직원의 자격과

의무, 제7장은 유치원의 경비관리 방법과 경비심사 제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제8장에는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성 교육, 부모교육, 지역

사회교육, 제9장에서는 유치원의 관리 사업을, 그리고 마지막 제10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유아원 교육지도 요강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은 중국공화국 교육법, 유치원관리조례에 의거

하여 1999년 10월에 완성된 것으로, 유아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시작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보육은 가족과 지역

사회가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함을 명

시하고, 건강, 사회, 과학, 언어, 예술 등 다섯 분야 활동에 지식, 기술,

능력, 감정 상태 등 다양한 측면이 발전하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탁아소·유아원 건강관리법

이 법은 2010년 3월 1일 제정되어 11월 1일 이후 발효되었다. 동법

은 2월 1일에 발효된 탁아소·유아원 보건관리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아동의 심신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록된 0-6세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동법은 유아

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강습관, 영양, 신체 및 정신 건강 증

진, 건강검사, 식품안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등 건강관련 사항을 총

망라하고 있다.

2) 유아교육·보육 설치 유형 및 규모

중국의 영유아 이용 기관은 탁아소, 유아원, 초등학교 학전반의 세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탁아소는 3세미만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데 최근에는 유아원의 탁반 형태로 유아원과 통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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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세번째 유형인 초등학

교 학전반은 유아교육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이다.

<표 4-5>는 운영 주체별 유아원 및 반 수와 백분율이다. 이 표를 보

면 중국 유아원 중 64.6%가 사립 유아원이고 35.4%가 공공 유아원인

데, 공공유아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아원이 19.5%, 지역사회 운영이

12.7%이다. 유아원수는 사립이 64%이지만 사립유아원은 규모가 작아

서 반수로 보면 사립이 45.5%를 차지하고 공공이 54.5%를 차지한다.

즉 유아원 이용아동의 반 이상이 공립유아원에 다닌다고 할 수 하겠

다. 특히 학전반은 22.7%가 사립이고 77.3%가 공공이며 특히 교육부가

학전반의 73.8%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수민족 유아원은 71.5%가 교육부에서 운영하며 시설 운영은

19.4%이고 80% 이상이 공공유아원이다(표 4-4 참조).

〈표 4-4〉 중국 유아원 및 반 수

구분
원수 반수

전체 소수민족 전체 학전반

수

전체 138,209 1,601 867,894 246,121

교육부처(run by Ed. Dept.) 26,958 1,144 366,980 181,539

지역사회(run by Communities) 17,542 146 70,918 5,691

사설(N0n state/private) 89,304 311 395,050 55,924

기타 부처(run by Non- Ed. Dept 4,405 34,946 2,967

비율

전체 100.0 100.0 100.0 100.0

교육부처(run by Ed. Dept.) 19.5 71.5 42.3 73.8 

지역사회(run by Communities) 12.7 9.1 8.2 2.3 

사설(N0n state/private) 64.6 19.4 45.5 22.7 

기타 부처(run by Non- Ed. Dept 3.2 0.0 4.0 1.2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http://www.moe.edu.cn

유아원은 대체로 3세아반(소반), 4세아반(중반), 5세아반(대반)으로 구

성되는데 최근에 탁반, 소탁반 등 3세 미만아동을 수용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표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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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국 유아원 반 설정 특성

연령단계 반급설정 규모

1.5세~2세미만 소탁반 15-18명

2~3세미만 탁반 18-20명

3~4세미만 소반 20-22명

4~5세미만 중반 22-25명

5~6세미만 대반 25-28명

제2절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1. 유아원 이용

1) 이용기관 유형

본 조사 결과,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은 기관 미이용 아동은 37.8%로서, 과반 이상의 아동인 62.2%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용기관의 종류를 보면 조선족

유치원이 19.5%로 가장 많고, 조선족·한족 통합기관이 18.8%, 한족유치

원 16.5% 순이었다. 지역별 차이로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조선족유치

원이 31.2%, 조선족·한족 통합기관이 28.5%로 보고되었고, 북경 거주

조선족은 대부분이 한족유치원을 이용한다.

한족도 조선족과 유사하게 35.3%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족유치원이 55.2%로 가장 많고, 5.0%가 한족 탁아소, 3.0%는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만 3세미만의 영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

률이 조선족 49.8%, 한족 50.4%로 절반 정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3세이상 유아기에는 기관 미이용률이 조

선족 7.1%이고 한족은 0%로, 중국의 유아들은 거의 대부분기관을 이

9. 본 조사 표본은 임의 표본으로, 중국 조선족 및 한족을 대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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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기관 종류를 보면,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

합기관이 35.7%로 가장 많고 조선족유치원 25,0%, 한족유치원 19.6%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족 유아는 한족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조선족유치원이나 조선족·한족 통합 기

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표 4-6 참조).

〈표 4-6〉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조선족유치원 19.5 3.0 8.0 31.2 1.0 5.0 17.4 25.0  2.8  3.3

조선족탁아소 5.3 - 2.5 8.0 - -  3.8  8.9  - - 

한족유치원 16.5 55.2 28.5 4.5 53.0 57.4 15.3 19.6 41.8 86.7

한족탁아소 2.0 5.0 3.5 0.5 4.0 5.9  1.4  3.6  4.3  6.7

조선족, 한족 연합 

유치원 혹은 탁아소
18.8 1.5 9.0 28.6 - 3.0 12.2 35.7  0.7  3.3

없음 37.8 35.3 48.5 27.1 42.0 28.7 49.8  7.1 50.4 -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100.0

(287)

100.0

(112)

100.0

(141)

100.0

(60)

X2(df) 139.5(5)*** 104.8(5)*** - 71.6(5)*** 48.0(4)***

*** p< .001

과거, 중국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 언어를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어 사용을 문화민족의 긍지로 받아들여 왔으나 최

근 들어서 중국이 경제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보다는 현실적 선택을 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조선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한어를 잘 하는 이중언어 구사능력 함양을 위해서 영유아

기에는 조선족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족 유치원이 상

당수가 문을 닫고 줄어들고 있으나 조선어를 하나의 자산으로써 인식

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하나는 좋은 유치원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담에 하나는 동네유치원이니깐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경비도 적게 들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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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선족유치원에 보낸 것은 조선족인 게 조선말을 알아야지, 한족유치원

에 보내면 이담에 한족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족유치원에 보냈

습니다. 소학교 2학년까지 조선족학교를 보내고, 3학년부터는 한족학교를

보낼 타산입니다. (연길 조모1)

걔네 의사도 그렇거니와 우리 요구도 상해에 둬두면 거긴 한족유치원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말이거나 조선 글이거나 배우는데 꼭 못 하겠다 해서, 그

래서 우리 연길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생각으로는 조선말이거나 글에 다 익

숙하고, 그러자면 우리 여기서 소학교까지는 조선족유치원과 학교를 필업

(졸업)하고 그담 상해가서 학교 들어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다

시 결정할 타산입니다.( 연길 조부1)

2) 이용 이유

기관 이용 이유로는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 보육

차원에서’가 조선족 66.1%, 한족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무

적으로 가야하므로’가 조선족 48.0%, 한족 59.2%로 나타났다. 뒤이어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가 조선족 41.1%, 한족 33.1%

를 차지했다.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조선족 38.3%, 한

족 26.2%이었다. 즉, 한족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조선족은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와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

게 해주고 싶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4-7 참조).

지역별은 북경 거주 조선족의 경우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

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또래 친구들이 대체로 다니는

분위기라서가 비율이 연길시보다 높고,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 보육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야하

므로의 비율이 북경 거주자보다 높다. 한족은 북경 거주자가 낮에 돌

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율이 다소 높고 연길거주자는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민족에 상관없이, 대리양육자가 있지만 교육 보육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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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관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자녀에게 친

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7〉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

지만 자녀의 교육･보육 

차원에서

66.1 60.8 46.6 80.0 60.3 61.1 59.7 75.0 51.4 71.7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48.0 59.2 38.8 54.5 56.9 61.1 45.8 51.0 61.4 56.7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41.1 33.1 44.7 38.6 27.6 37.5 42.4 39.4 31.4 35.0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8.3 26.2 44.7 33.8 29.3 23.6 38.9 37.5 22.9 30.0

또래 친구들이 대체로 다

니는 분위기라서
21.0 21.5 25.2 17.9 22.4 20.8 24.3 16.3 22.9 20.0

기타 0.4 - - 0.7 - - 0.7  - -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100.0

(144)

100.0

(104)

100.0

(70)

100.0

(60)

중국 북경시 부모 면담에서 유치원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를 알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입학보다 유치원 선택이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 상급학교 진

학 경쟁에서 우위 차지하느냐는 어렸을 때 소위 ‘좋은’ 유치원을 선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보다 소학교에 중학교 들어가는 거 경쟁이 제일 치

열하고 그 다음 유치원에서 소학교 들어가는 게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구요. 북경에는 좋은 유치원 좋은 소학교 좋은

중학교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북경 모2)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를 교육 보육차원에서 기관을 보낸다는 이

유 이면에는 중국이 이미 치열한 경쟁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암시하

는 것으로 취학전 유아기부터 경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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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기준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을 선택할 때 조선족 76.6%, 한족

80.8%의 비율로 ‘원장 교사의 자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밖에 집과의 거리, 시설 설비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조선족과 한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표 4-8 참조).

지역별로 보면, 연길시 거주 조선족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주변의

평판, 급간식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경시 거주 조선

족은 집과의 거리와 시설설비,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연길시 거주 한족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주변의 평판,

시설설비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경시 거주 한족은

집과의 거리와 시설설비, 운영시간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8〉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원장･교사의 자질 76.6 80.8 67.0 83.4 77.6 83.3 59.7 75.0 51.4 71.7

집과의 거리 56.5 60.8 68.9 47.6 79.3 45.8 45.8 51.0 61.4 56.7 

시설･설비 53.6 50.8 65.0 45.5 44.8 55.6 42.4 39.4 31.4 35.0

주변의 평판 29.4 23.8 20.4 35.9 13.8 31.9 38.9 37.5 22.9 30.0

비용 24.2 30.8 24.3 24.1 43.1 20.8 24.3 16.3 22.9 20.0

급･간식 24.2 16.9 19.4 27.6 17.2 16.7 0.7  - - - 

프로그램 14.5 20.0 12.6 15.9 12.1 26.4 - - - -

운영시간 9.7 10.0 13.6 6.9 13.8 6.9 - - - -

기타 0.4 - - 0.7 - - - - -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100.0

(144)

100.0

(104)

100.0

(70)

10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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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영유아를 불문하고 원장 교사의 자질을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했고 집과의 거리, 시설 설비 순으로 보고

되었다.

4) 이용 시간

일하는 여성이 보편화된 중국에서 유아원 등 육아지원기관은 대부분

이 종일제로 운영된다. 본 조사에서도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

간은 평균 8시간 정도로 민족 간 차이가 없었다. 8시간 이용이 조선족

56.9%, 한족 60.8%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7시간과 9시간으로,

대부분이 7～9시간을 이용한다. 지역 차이도 북경에서 평균 이용시간

이 다소 높게 산출되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한족보다는 조선족이 기관이용시간이 조금 더 많으며 연길시보다 북경

에서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표 4-9 참조).

연령별로는 민족에 상관없이 유아보다는 영아가 오히려 기관이용시

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탁아소 등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의 어머니가 취업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9〉 기관에서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3시간 - 0.8 - - - 1.4 - - 1.4 -

6시간 2.8 3.1 1.9 3.4 1.7 4.2 3.5 1.9 1.4 5.0 

7시간 19.8 15.4 13.6 24.1 5.2 23.6 17.4 23.1 15.7 15.0

8시간 56.9 60.8 52.4 60.0 74.1 50.0 53.5 61.5 57.1 65.0

9시간 17.3 17.7 29.1 9.0 15.5 19.4 20.8 12.5 20.0 15.0

10시간 3.2 2.3 2.9 3.4 3.4 1.4 4.9  1.0 4.3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100.0

(144)

100.0

(104)

100.0

(70)

100.0

(60)

평균:(시간) 7.98 7.97 8.17 7.85 8.14 7.83 8.06 7.88 8.03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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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등 기관 이용 아동들은 대체로 6시에 기상하여 8시 정도에

유아원에 가서 오후 4, 5시가 넘어서 귀가한다. 대부분 유아원에서 저

녁식사까지 제공한다. 식비는 교육비와 분리하여 고지, 수납한다. 지역

차이는 거의 없다.

우리 애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절로 놀다가 7시쯤에 우유하나

먹이고, 그리고 얼려서(달래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에 돌아와서는,

보통 애가 세시 40분에 끝납니다. 네 시부터 다섯 시 사이에는 시아버지와

같이 놀고, 그담에 다섯 시 후 부터는 나와 같이 놉니다. 그래 텔레비전도

보고, 장난감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먹고, 여덟시 반이나 아홉

시, 그때는 얼려가지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한 반시간 그러다가 재웁니다

(연길 모1).

아침에 여섯시쯤 깨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덟시 정도 유치원 가고,

그담에는 유치원에 가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오후 네 시정도 유

치원에서 돌아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테리비도 보고...(연길 모

2)

그냥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서 세수 시키고, 밥을 먹이고 8시전에 유치원

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담 오후 4시쯤이면 집에 데려와서 텔레비전도 보

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날씨 좋을 땐 가

끔 공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토, 일은 주로 할머니 집에 가서 시간을 보

냅니다. 내가 평소에 애를 잘 해먹이지 못한다고 할머니가 걱정하여서 토,

일은 할머니 집에 가서 생활개선을 합니다.(연길 부1 )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 저녁에 다섯 시에 가서 데려오구. 낮에는 기본상 유

치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구 또 나와 같이

내 지금 억지로 어쨌든 애를 공부 잘하라고 자꾸 더러( 좀씩) 글을 배워준

단 말입니다. 옛말두 해주고 의식을 틔우느라고. 그리고 유희도 놀고 여덟

시 아홉시쯤이면 잔단 말입니다. (연길 조모1)

아침에는 크게 여유시간이 크게 많지 않아서 깨운 다음에 인차(바로)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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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가면 아침행사가 끝난 거고, 그리고 그담에

오후 네 시쯤에 가서 接(마중)해오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또래들과 일정하

게 한 한 시간 좌우 놀고 그담에 집에 들어와서 유치원에서 내준 숙제가 있

을 땐 숙제도 하고요, 또 무슨 과외독서 같은 걸, 옛말 책이거나 만화책 이

런 것도 집이 들어와 같이 보기도 하구요. (연길 조부1)

아침 9시에 가서. 아침 식사를 유치원에 가서 하려면 일찍이 가고 식사를

집에서 하고 가면은 그냥 9시전까지 가면 돼요.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서

는 과일을 먹고. 저녁 5시까지요. (북경 모2)

정규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연장보육을 하는 유아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낸다.

야간반 있어요. 한달에 60원이니까 한국 돈 만원.., 한국돈 만원만 내면 그

냥 여섯시에 데려갈 수 있는데, 근데 돈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빨리 집에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저는 돈을 안 냈어요 제시간에 데려오려고.

(북경 모3)

중국에는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교육하는 기숙 유아원도 사

설로 운영되며, 또한 유이원에서는 친자반(親子班)이라고 하여 일주일

에 몇 번 시간제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도 한다.

기숙유치원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아이 둘 엄마가 잇

는데, 둘째는 친정 엄마하고 아버지가 와서 키워주고 큰 애를 4살정도 밖에

안됐는데 기숙유치원에 보낸다구 그랬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보내서

금요일에 데려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북경 모2)

5) 프로그램

중국에서도 자녀들의 학업 경쟁이 치열하다. 자녀의 우수한 대학 입

학을 갈망하고, 고등학교에 서열이 있어서, 서로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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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경쟁은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조기교육

을 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0〉 유아원 교육·보육과정 사례

  00유아원의 교육·보육과정

  00유아원은 교학실천중 어린이들의 심신발전 상태를 충분히 존중하여 중요한 시기의 발전

과 잠재적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오대영역 주제 활동, 중영 두 가지 언어, 종합예술교

육 등 과정을 하루 일과에 영입하여 다문화의 주제실천 활동을 유도하여 풍부한 과정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00유치원은 어린이들의 부동한 연령 특점에 따라 상응한 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수업

모식이 독특하고 창의적이어서 어린이들의 흥취를 배양하고, 개성을 발전시키고, 신체를 단

련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유희의 쾌

락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지식을 구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주동적이고 전면적이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개방적인 대 과당(수업)― 풍부하고 다원화한 개방 활동. 자연으로 향하고, 사회를 체

험하며 유쾌하게 교류하게끔 합니다. 

  2. 홀가분한 두 가지 언어―중국어, 영어 두 언어 환경 중에서 자유롭게 노닐게 하고, 중

서 문화에 융합되게끔 합니다. 

  3. 피아노 계몽―손, 눈, 마음, 지혜를 조화롭게 작용하게 하고, 음악세계의 매력을 느끼

게 합니다.

  4. 미술 창의―미에 대해 계몽하게 하고, 어린이의 창의성을 개발하게 합니다. 개성을 나

타내게 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그리게 합니다.

  5. 형체무도―음악의 선율을 느끼게 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게 하며 미래의 질량을 높

여 주게 합니다. 

  6. 조기열독―글자와 친구를 맺게끔 하고 은연중 사상과 성격에 영향 주게 합니다.

  7. 경전통독―중화민족 문화의 깊이를 감수하게 하고, 중화전통문화를 향수하게 합니다.

  8. 과학인지―탐구에 대한 흥취를 높여주고, 과감히 시도하게 하고 지혜를 개발하게 합니

다.

  9. 감각통합―심신을 조화롭게 하고, 지력을 향상하게 하며 스스로 주위환경에 융합되게 

합니다. 

 10. 윤활연습―바퀴를 돌리는 게임을 하게 하여 자신감, 용기, 속도, 힘을 높여주게 합니

다.

 11. 태권도―풍부한 흥취를 자아내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겸

손하고 자립적인 품덕을 키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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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종류도 많아지는 경향이다. 중국동포

영유아들이 주로 받는 사교육 내용은 영어(언어), 피아노등 악기, 미술,

무용, 체육, 속셈, 주산 등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언어교육

을 매우 강조하였다.

조선족 유치원에서도 조선어와 한족어를 함께 배우도록 권장하며,

영어를 교과목에 포함하고 있고, 이외에도 특장교육이라 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고 특기활동을 실시한다. <표 4-10>는 북경시 소재 한 사립

유아원의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특별

활동교육이 실시됨을 알 수 있다.

6) 비용

중국 조선족 이용 유치원의 특성은 유치원간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

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용에 대한 규제나 부모 부담 지원은 거의 없다.

조사대상자들은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은 편차가 매

우 커서 월 200위안 미만을 낸다는 비율이 8%인 반면에 14.7%는 월

1,000위안 이상을 내고 있었다.

〈표 4-11〉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위안화): 비용지불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500원 미만 31.7 41.1 5.9 50.5 36.1 44.6

500~1,000원 미만 27.4 34.1 17.4 34.5 17.1 47.3

1,000~1,500원 미만 12.1 11.5 10.7 13.2 17.2 6.9

1,500~2,000원 미만 8.8 10.1 20.4 0.7 20.5 1.4

2,000~3,000원 미만 13.3 3.8 31.1 0.7 8.5 -

3,000원 이상 6.0 - 13.6 0.7 - -

무응답 0.4 - 1.0 - -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평균(위안화) 1,054.90 715.15 1,742.16 571.45 960.00 5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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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교육비 이외에 특장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도시에서는 3개월 단위 학기별로 5,000위안을

지출하는 가정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10.

여기 00대유치원 비용은 교육비 600위안, 식비 280위안으로 총 880위안으로

엄청 싼 편이예요. 사립유치원 일반 가격은 2500원~3000원 정도예요.(북경

모2)

사립은 2500원 3000원 4000원 다 있어요. 5000원도 있어요. 여기는 특장반

은 돈 별도로 내구요 우리도 별도로 내구요 200원 정도 (북경 모7)

중반에 가면 아마 한 5000원 정도는 한 학기에 들 것 같아요. 수영반은 한

학기 3개월에 800원, 회화반 300원인지 400원인지,무용반도 300원, 그다음

여기 영어를 안 했는데, 피아노가 한 학기에 1000원 정도, 그리고 TV방송국

에 (중략) 그냥 선생님이 데리고 놀고 뭐 유희하고 그래서 그쪽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에 3000원씩 들더라고요. 한 학기에 그래서 이걸 예산하니까

5000원 정도 들더라고요.(북경 모3)

요즈음 들어서 2개월내지 3개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친자（亲子）반이 있

어요. 이런데서도 거의 중국어나 외국어로 하고요. 유치원 보내기 전에는.

유치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북경 모 2)

기관 이용 시 정부 비용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선족 96.4%, 한

족 99.2%가 없다고 응답했다(표 4-12 참조).

10. 이러한 비용의 격차는 유치원 설치 및 운영 유형과는 무관하게 시설설비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월 1,000위안의 학비를 받는 한 유치원

의 사례를 보면, 공립유치원으로 유치원비를 정부가 받고 원장 및 교사 급

여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음. 시설설비는 단독

건물에 1～3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4층은 특별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

으며, 교재교구는 매우 풍부하였음. 원장은 이만한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라

면 중국화폐 월 1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서문희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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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기관 이용 비용 지원(위안화)―정부 비용 지원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 민족 자녀 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미지원 96.4 99.2 91.3 100.0 100.0 98.6 95.8 97.1 100.0 98.3

지원 3.6 0.8 8.8 - - 1.4 4.2 2.9 - 1.7

사례수 (248) (130) (103) (145) (58) (72) (144) (104) (70) (60)

지원시

평균(위안화)
294.44 200.00 294.44 - - 200.00 - - - -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그저 정부에서

좀 곤란하거나 부모들이 외지에 가 있는 것은 좀 대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은 아무런 보조도 없고 제절로 어쨌든 비용을 다 대야 한단 말입니다. (연

길 조모1)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살 전까지 우유 값은 주는데 고작 한 달에 2위

안, 그니까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 그담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탁아비를

보조해주는데 직장마다 틀니니 여기는 10원씩 보조하고 저기는 조금 좋으니

까 40원씩 하고. 그리고 독신자녀 있잖아요. 애가 하나씩 낳는 집은 한 달

에 10위안씩 준대요. 우리는 독신 그거 제창했잖아요. (북경 모7)

7) 기관 이용 만족도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 탁아소 등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매

우 높다. 아동 민족이 조선족인 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14.1%, 어

느 정도 만족 83.1%이고, 한족은 매우만족 9,2%, 어느 정도 만족

86.9%로 역시 대다수가 만족한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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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자녀 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매우 불만족스럽다 0.8 1.5 - 1.4 - 2.8 1.4 - - 3.3

약간 불만족스럽다 2.0 2.3 2.9 1.4 - 4.2 3.5 - 4.3 - 

어느 정도 만족한다 83.1 86.9 89.3 78.6 96.6 79.2 81.3 85.6 87.1 86.7

매우 만족한다 14.1 9.2 7.8 18.6 3.4 13.9 13.9 14.4 8.6 10.0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100.0

(144)

100.0

(104)

100.0

(70)

100.0

(60)

지금은 우리 여기도 유치원과 유치원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원인 때문에 딱

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같은데, 그래서 유치원마다

자기 유치원생에 대해 많이 하느라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

게 불편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연길 조부1 )

그러나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

다. 대체로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

만족 이유로 꼽았다.

제 생각엔 향양유치원의 시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은 많고 공간은

너무 작고, 지금 확장하려 해도 공간이 없지요. 모두 이 유치원에 집중되니

깐, 국립이니깐, 조선족들은 그래도 6.1유치원도 있고 새싹유치원도 있고,

거기 시설은, 저도 6.1에 가보았는데 향양보다 뚜렷하게 좋지요. 아이들도

적고,(연길 모4)

공간을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이든지 운동장이든지, 애들은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00대학 유치원은 손바닥만 한데서 애들

이 오글오글하니깐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연길 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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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희망 이용 기관

향후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기관 유형으로는 <표 4-14>를 보면 조선

족의 경우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이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선족유치원 22.5%, 한족유치원 15.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경거

주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을 54.6%로 조선족유치원 7.2%보다

훨씬 많이 선호하였지만 연길 거주 조선족은 조선족·한족 통합 기관

31.5%이고 조선족유치원 50.0%로 조선족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조선족 영아기 자녀는 조선족·한족 통

합기관(48.3%)이나 조선족유치원(21.7%)을 선호하지만, 유아기 자녀는

한족유치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50%로 응답해 자녀 연령에 따라 희망

하는 기관이 달랐다. 최근에 많은 조선족유아원에서 한족 아동을 받아

서 조선족반과 한족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족의 경우에는 한족유치원이 81.7%로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

으로 조선족·한족 통합 유치원이 7.0%이었다.

〈표 4-14〉 향후 이용하고 싶은 기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자녀 민족과 연령

조선

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조선족유치원 22.5 1.4 7.2 50.0 - 3.4 21.7 37.5 1.4 -

조선족탁아소 9.9 2.8 11.3 7.4 2.4 3.4 10.5  - 2.8 -

한족유치원 15.9 81.7 19.6 9.3 88.1 72.4 14.0 50.0 81.7 -

한족탁아소 3.3 5.6 5.2 - 7.1 3.4  3.5  - 5.6 -

조선족, 한족 연합 유

치원 혹은 탁아소
46.4 7.0 54.6 31.5 2.4 13.8 48.3 12.5 7.0 -

기타 2.0 1.4 2.1 1.9 - 3.4 2.1 - 1.4 - 

계

(사례수)

100.0

(151)

100.0

(71)

100.0

(97)

100.0

(54)

100.0

(42)

100.0

(29)

100.0

(143)

100.0

(8)

100.0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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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형 희망은 이용 가능 유치원의 존재도 영향을 주겠으나,

동일한 환경애서는 앞으로 조선어에 대한 활용 가치 기대에 따라서 다

를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모가 많을수록 자녀 조선어

교육열은 낮아질 것이다. 도시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한어를 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한어의 교

육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북산소학교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반은 조선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

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언니네 아이가 어릴 때 조선족유치원

에 1~2년 다녔는데, 후에 소학교에 가면서 조선족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깐

말을 다 까먹었어요. 언어 환경이 없으면 금방 잊어먹죠. 그럴 바엔 아예

시초부터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게 낫죠. (연길 모3 )

제3절 사교육기관 이용

유치원의 특장반 프로그램 목록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부모들도 학원등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낸다.

본 조사에서는 조선족의 14.5%, 한족의 20.4%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 과목은 미술, 음악, 외국어, 체육, 중국어,

수과학 등 다양하다(표 4-15 참조).

우리 집 아이는 黑管(악기)을 배웁니다. 저는 애한데 등급시험을 볼 것도

바라지 않고 간단히 배워가지고 악보나 익히고, 애가 즐거워하면 더 가게하

고.(연길 모3)

정서개발차원에서 피아노를 시키는데, 이제 5살쯤 애의 적성을 봐가면서 전

문 선생님을 찾아 본격적으로 시킬 생각입니다. 대반에 들어가면 태권도를

시킬까 생각중인데, 남자애니깐 아무래도 강한 쪽으로 키워야 할 것 같아

서...(연길 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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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애가 한 가지 악기는 알아야겠죠? 서법도 알아야겠

죠? 이건 기본이고, 그담에 체육을 좋아하면 체육반에 보내야 하고, 만약

체육을 좋아하지 않으면 앞의 두 가지는 시켜야죠.(연길 부2)

〈표 4-15〉 사교육기관 이용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없음 85.5 79.6 86.5 84.4 76.0 83.2

미술 7.3 8.5 9.0 5.5 9.0 7.9

음악 6.5 7.5 3.5 9.5 7.0 7.9

외국어 4.0 5.5 4.0 4.0 9.0 2.0

체육 3.0 3.0 4.0 2.0 6.0 -

기타 1.0 5.0 1.0 1.0 5.0 5.0

중국어 1.5 2.0 1.5 1.5 4.0 -

수･과학 1.3 2.5 1.0 1.5 5.0 -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표 4-16〉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위안화): 사교육 비용 지불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250원 미만 24.0 36.4 - 45.2 33.4 41.2

250~500원 미만 12.0 14.6 7.4 16.2 12.6 17.7

500~1,000원 미만 18.9 21.9 22.2 16.2 20.9 23.6

1,000원~1,500원 미만 17.2 9.8 29.6 6.5 12.5 5.9

1,500원 이상 27.6 17.1 40.7 16.2 20.9 11.8

계

(사례수)

100.0

(58)

100.0

(41)

100.0

(27)

100.0

(31)

100.0

(24)

100.0

(17)

평균:(위안화) 1,090.52 732.44 1,424.07 800.00 872.92 534.12

사교육을 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 이용 비용은 조선족 평균 1,090위

안화, 한족 평균 732위안화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아, 학비는 560원, 재능수학은 120원, 한국교재로 하니깐, 그러니 매달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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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건 반드시 바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 학습반이 적어도 두 개,

하나에 적어도 150원, 이건 보통반이고 ,피아노 같은 건 시간당으로 나가야

하니깐... 한사람의 월급은 거의 다 나가는 거죠.(연길 모3)

저는 유치원은 환경이 안 되니까 시설이 없는데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반시간에 60원이니까 싼 거죠. 얼

마 안 비싸요 60원 있고 70원 80원 90원 100원 다 있어요. 저는 그냥 제일

싼 걸로 그냥 애가 피아노 만질 수만 있게~ 피아노 예술적은 보편화되고 있

어요. 그담에 영어 영어공부 조금 하고 언어학원 보내고.(북경 모3 )

이용 사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선족과 한족 모두 약 90%

가 만족한다고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사교육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 - -

약간 불만족스럽다 1.7 7.3 - 3.2 12.5 -

어느 정도 만족한다 87.9 92.7 96.3 80.6 87.5 100.0

매우 만족한다 10.3 - 3.7 16.1 - -

계

(사례수)

100.0

(58)

100.0

(41)

100.0

(27)

100.0

(31)

100.0

(24)

100.0

(17)

제4절 소결

중국은 중국정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

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은 추진 중이다. 개혁개방 이

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나, 이는 개혁개

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와는 다르게 사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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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 증가하고 그 운영여건은 점차 개선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되

었으나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

과하다. 이에 중국은 2008년 중장기 교육개혁발전(2010~2020)을 위한

국가계획(the Plan)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매년 등록률을 증가하는 정

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정부마다 ‘3년 활동계획(3-year

Action Plans)’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계획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중국의 북경시와 연길시 거주 조선족 399명, 한족

201명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적으로 기관 이용이 조선족 62.2%, 한족 64,8%로 중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유아들은 대다수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영아는

기관 미이용률이 조선족 49.8%, 한족 50.4%로 높았다. 이는 북경이나

연길 부모들이 어린 자녀는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한다고

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중국에 영아 보육을 위한 탁아소아 유치원 반

이 많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북경거주 조선족은 한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연길거주 조선족은 조선족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

였다. 이는 북경거주 조선족이 중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사회에

동화되는 속도가 빨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거주 조선족 유

아는 장차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체

성을 확립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치열한 경쟁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북경의 부모면담을

통해 절감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은 이미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었고, ‘좋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학 입시에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준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도 ‘대리

양육자는 있지만 교육 보육차원에서 보낸다’가 가장 많았다.



124

여성 취업률이 80%에 가까운 중국의 대부분 육아지원기관은 하루 8

시간의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이용시간은 7～9시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은 육아지원기관 비용 지원이 없어서 부모의 부담

이 크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 간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비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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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가치와 양육 특성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자녀양육 관련 가치와 양육실태의

민족간, 지역간 차이를 파악하고,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

화하고 앞으로의 중국 조선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조선족 부모 399명, 한족 부모 1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과 중

국 동포의 자녀 양육 관련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성취동기가 강하며 대체로 전통적, 보수적이면서

도 탄력적이며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한편, 조선족은 전통 유지와 중

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

세의 두 가지 모두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험하

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조사결과의 몇 가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족에 비하여 조선족이 자녀에 대해 좀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양육 태도를 갖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혼란이 모두 크다. 조선족이

한족에 비하여 자녀 갖기에 긍정적이며, 남아 선호 태도가 강하고, 자

녀에게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고 정서적 사치를 부여하는

정도는 낮으며, 자녀에 대하여 부·명예·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성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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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높은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이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의 가치관을 드러냈

다. 자녀양육 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자녀 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조선족이 높아서 조선족이 자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소수민족으로 겪는 고민도 많음을 나타냈다.

둘째, 북경 조선족은 자녀에 대한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

대가 더 강하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참여는 북경거주의 경우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북경 거주 조선족의 특징은 태도가 보다 다양하고 선명

하다는 점이다.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에 비하여 정서적 가치관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구적 가치 인식 모두 강하다. 또한 남아선호 태도

와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동시에 더 강하다. 이처럼

전통적·근대적 가치의 양자 모두에서 북경 조선족에서 선호 비율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다양성과 함께 보다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태도도 북경 조선족 부모가 연

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다. 즉, 북경 조

선족이 훈육적이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전통적 양육방식과 가치관

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양육방식에서 근대적인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경 조선족이 연길 조선족보다 자녀 성장후 한국과의 관계

맺기를 더 희망하지만 민족적 동질성이나 의식은 낮다. 자녀 성장 후

한국과 관계 맺기는 조선족은 결혼이 38.8%로 가장 낮고,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55.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북경에서 더

강하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와의 동질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족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이라는 비율은 북경이 13.5%, 연

길이 43.7%이다. 그런데, 조선족 언어 사용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

인이 조선족유치원임을 나타냈다. 조부모의 조선족유치원 경험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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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

런데 중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로의 재편은 이미 취학전 교육에까지 영

향을 미쳐서 ‘좋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유치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대학 입시에 필수 과목인 한어에 대한 고려가 유치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이러한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한다.

넷째, 중국의 자녀양육 지원은 미미하지만 조부모 지원이나 남편의

양육참여 등 가족지원 체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중국의 자녀 양육은 모 취업률이 80%에

육박하지만 대부분이 부모 책임으로, 국가의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직)와 일부 직장육아시설에 의한 지원이 있을 뿐, 영유아 보

육과 교육 가관도 충분하지 않다. 조선족은 연길에 비해 북경 조선족

의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다. 이는 연길 조부모의 상당수가 한국에 나

와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조기교육 열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하였으나, 이는 개혁

개방 이전 사업장 단위 공공 탁아소의 대부분은 해체되고 사립 유치원

이 다수 설치되었고, 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높다. 2009년도 중국

3~6세 유아의 유아원 총 등록률은 50.9%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 속

에서 한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조선족유치원이 줄며, 조선족 유

치원에서도 대부분 한족반이 운영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 내에는 조선족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과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추세의 두 가지 힘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 동포사회가 변화를 경

험하고 있고, 향후의 중국동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128

2. 중국 조선족 대상 정책 추진 방향

중국 사회의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한자녀 정책과 맞물

리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다고 하

겠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도 전통적 동북아 3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

감에 따라 조선족 유치원 등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고유한 사회

체계 등이 점차 약화되는 등 변화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조선적 동포사회에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조선족과

더불어 중국 주류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고학력 고소득 조선족이

존재하며, 이들의 존재는 모두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된다.

2011년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지원액 중 단1%만이 중국 조선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중동

포가 지니는 통일, 역사전략 상의 비중을 감안해 관련 사업을 획기적

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

중국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선족 유치원 지원

민족정체성을 유지·발전하는데 언어는 절대적이다. 전통을 고수하려

는 조선족가정뿐 아니라 중국주류에 편입되려는 조선족가정에서도 자

신들의 고유 언어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자녀 언어

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2011년 9월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재단이 233만

6000여명에 달하는 중국동포에 대해 지원한 내역은 컴퓨터 250대 등 3억

524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재외동포재단 총 집행액의 1%

불과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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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 부모의 조선족유치원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은 소수민족 자치주 정부는 유치원에서 소수민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

을 허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이용하는 조선족유치원

을 통한 간접적 조선족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지원이다. 연변자치주 정부에서는 정책적·제도적으로

유치원에서 소수민족(조선족) 특색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여 보호하

고 있지만 사회가 개방되고 중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짐에 따라 조선민족 고유의 특색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

금 조선족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우리말(조선어)로 아동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우리민족의 전설, 민간이야기, 동화, 우화, 태권도, 씨름

등 전래동화와 민속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이에 중국조선족 유치원교

육과정에 한국전래, 한국전통놀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재교구 및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약화되고 있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

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유치원에서 부모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황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았

다. 그러나 부모가 취업을 위해 한국에 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러할

경우 대부분은 자녀를 중국에 두게 높다. 따라서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일찍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는 양질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조선족 유치원과 협의

하여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직한다거나 개발하여 보급

할 것을 제언한다.

프로그램·교재교구·부모교육 지원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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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본다.12. 한국의 유치원·보육시설과 조선족 유치원 간에

자매결연 하여서 현장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 중국 조선족유치원은

한국의 우수한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설비,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을

견학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조선족, 더 나아가 중국을

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기관,

단체간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정책적·학술적 교류 확대

2010년 7월에 발표한 중국 국가교육정책의 청사진인 국가계획(the

Plan)에서 유아교육을 확충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유아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반증으로서

향후 유아교육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유아교육

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1년간 등록률은 2009년 74%에서

2020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년, 3년 등록률도 각각

2009년 65%에서 80%, 50.9%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임을 앞서 살

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등록률 제고 정책은 성공적

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수립한 미래

유아교육정책에 한국이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 측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역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사회

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한 국가이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체제 속에서 보편적 복지체제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분야에서 양국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정책적 공통분모를 모

12. 연변자치주 조선족 유치원은 대부분 개방 초기 한국 기관과 협력하고 프

로그램 등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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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

류는 국책연구소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하겠

다.

3) 재외동포 교육 문화교류 확대

영유아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조선족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 우

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교류 협력사업 중 어린 자녀를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주민 및 다문화정책의 실행에 있어 자국의 거주

민 대상 정책을 넘어 해외의 자국민 네트워크 및 동포 지원체계를 구

축하고 나아가 해당국 문화교류사업 등으로 그 정책 대상과 내용에 있

어 지역적, 민족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국적이라고는 하나, 여

전히 한국적 뿌리를 지키며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의 활성화는 단순히 동포지원의 차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육성은 물론 중국에의 문화·역사적 접근

이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적 자산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

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조선족에의 지원 및 그들과의 교

류는 국적과 지역을 넘어선 한인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에의 높은 교육열을 가진 중국 및 중국동포

사회의 높은 요구(needs) 고려하여 교육과 문화적 콘텐츠로 접근을 하

고, 특히 영유아기 및 학동기 자녀를 둔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교류체계의 마련은 매우 유의하다 하겠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

업,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문화공연·홍보사업,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등의 사업을

내용과 보급, 빈도면에서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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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외에, 한국사회

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접점과 체험의 기회를 높이는 간접적 지원의 일

환으로, 재외동포 사회에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모국어 백일장이

나 사생대회와 같은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확

대하여 조선족 동포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중 한국공관 산하의 교

육원 및 문화원과 같은 산하기관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프

로그램 내용,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가주도의 정책수

행 외에 민간차원의 자발적 교류, 그리고 산업계의 채용과 교육, 창업

을 통한 접근과 조부모 및 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가족단위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은 이제는 동북3성과 북경·상

해·광주와 같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고안될 필요

가 있다.

4) 재외동포 밀집ㅈ역 교육·문화 지원기관 설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재외동포 교육 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밀집지역에 한인 문화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고정 배치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조선족 동포 밀집 거주 지역

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모국어·민족문

화 교육,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면, 동포들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한

글과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친근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 연령부터 한국어나 한국문화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요 한글학교와 같은 지속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서비스 가능한 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의 국가적 특성을 고

려한다면, 이보다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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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것이 더 수월한 접근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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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록 표

〈부표 1〉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 되기는 가치 있는 일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5 2.0 -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7.3 9.5 4.5 10.1 6.0 12.9

대체로 찬성한다 61.2 56.7 62.0 60.3 67.0 46.5

전적으로 찬성한다 30.1 31.8 33.5 26.6 27.0 36.6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564(3) na na

평균:(점) 3.20 3.18 3.29 3.11 3.21 3.16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2〉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 갖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4.3 4.0 1.5 7.0 2.0 5.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4.1 30.8 19.5 28.6 35.0 26.7

대체로 찬성한다 53.9 54.2 57.5 50.3 51.0 57.4

전적으로 찬성한다 17.8 10.9 21.5 14.1 12.0 9.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6.411(3)# 14.706(3)** na

평균:(점) 2.85 2.72 2.99 2.71 2.73 2.71

** p<. 01, # p< .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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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5.0 4.5 3.0 7.0 2.0 6.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6.3 31.8 31.0 41.7 25.0 38.6

대체로 찬성한다 44.4 53.2 44.5 44.2 64.0 42.6

전적으로 찬성한다 14.3 10.4 21.5 7.0 9.0 11.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594(3) 20.999(3)*** na

평균:(점) 2.68 2.70 2.85 2.51 2.80 2.59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4〉 자녀에 대한 생각: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2.5 6.5 9.0 16.1 3.0 9.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1.4 42.8 36.0 46.7 29.0 56.4

대체로 찬성한다 36.6 41.3 41.5 31.7 54.0 28.7

전적으로 찬성한다 9.5 9.5 13.5 5.5 14.0 5.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5.521(3) 16.067(3)** 24.674(3)***

평균:(점) 2.43 2.54 2.60 2.27 2.79 2.29

*** p< .00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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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자녀 가치: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8 2.0 0.5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1.3 5.0 12.0 10.6 7.0 3.0

대체로 찬성한다 53.1 53.7 46.5 59.8 47.0 60.4

전적으로 찬성한다 33.8 39.3 41.0 26.6 46.0 32.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6.963(3)# na na

평균:(점) 3.19 3.30 3.28 3.10 3.39 3.22

# p< .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6〉 자녀 가치: 노년에 덜 외로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5 2.0 2.0 3.0 -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7.3 19.4 16.5 18.1 24.0 14.9

대체로 찬성한다 55.6 50.2 53.0 58.3 53.0 47.5

전적으로 찬성한다 24.6 28.4 28.5 20.6 23.0 33.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951(3) 3.591(3) na

평균:(점) 3.02 3.05 3.08 2.96 2.99 3.11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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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자녀 가치: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0.0 9.5 8.5 11.6 3.0 15.8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8.4 50.7 38.5 58.3 50.0 51.5

대체로 찬성한다 33.8 34.3 42.0 25.6 42.0 26.7

전적으로 찬성한다 7.8 5.5 11.0 4.5 5.0 5.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215(3) 22.297(3)*** 12.281(3)**

평균:(점) 2.39 2.36 2.56 2.23 2.49 2.23

*** p< .001, ** p<. 01

〈부표 8〉 자녀 가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9.8 8.0 7.0 12.6 4.0 11.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5.3 48.3 34.5 36.2 59.0 37.6

대체로찬 성한다 44.4 34.3 44.0 44.7 29.0 39.6

전적으로 찬성한다 10.5 9.5 14.5 6.5 8.0 10.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9.538(3)* 9.265(3)* 10.769(3)*

평균:(점) 2.56 2.45 2.66 2.45 2.41 2.50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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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성선호 태도: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6.3 23.4 17.0 35.7 22.0 24.8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1.4 54.2 42.0 40.7 52.0 56.4

대체로 찬성한다 25.8 18.4 30.5 21.1 22.0 14.9

전적으로 찬성한다 6.5 4.0 10.5 2.5 4.0 4.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9.966(3)* 26.441(3)*** na

평균:(점) 2.13 2.03 2.35 1.90 2.08 1.98

*** p< .0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10〉 성선호 태도: 남아에게 교육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29.1 27.9 19.0 39.2 28.0 27.7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5.8 50.2 35.0 36.7 51.0 49.5

대체로 찬성한다 24.8 19.4 32.0 17.6 20.0 18.8

전적으로 찬성한다 10.3 2.5 14.0 6.5 1.0 4.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9.168(3)*** 27.836(3)*** na

평균:(점) 2.16 1.97 2.41 1.91 1.94 1.99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144

〈부표 11〉조선족 지역별 한국 관련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바라지 

않음

그다지 

바라지 

않음

대체로 

바람
매우 바람 계(사례수) X2(df)

조선족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북경 6.5 18.0 43.5 32.0 100.0(200)
91.7(3)

***

  연길 19.6 48.7 27.6 4.0 100.0(199)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북경 6.5 18.5 43.5 31.5 100.0(200)
81.5(3)***

  연길 18.1 45.7 32.7 3.5 100.0(199)

 한국에서 일하기. 　

  북경 11.0 23.5 34.5 31.0 100.0(200)
88.3(3)

***

  연길 28.6 50.8 16.1 4.5 100.0(199)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북경 15.0 20.5 40.0 24.5 100.0(200)
113.6(3)***

  연길 42.2 44.7 10.6 2.5 100.0(199)

한국에서 공부하기. 　

  북경 7.0 18.5 43.5 31.0 100.0(200)
67.2(3)

***

  연길 25.6 39.2 25.1 10.1 100.0(199)

한족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북경 31.0 44.0 25.0 - 100.0(100)
na

  연길 22.8 44.6 30.7 2.0 100.0(101)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북경 31.0 42.0 27.0 - 100.0(100)
na

  연길 16.8 42.6 37.6 3.0 100.0(101)

 한국에서 일하기. 　 　 　

  북경 41.0 45.0 14.0 - 100.0(100)
na

  연길 22.8 51.5 22.8 3.0 100.0(101)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북경 53.0 40.0 7.0 - 100.0(100)
na

  연길 36.6 54.5 7.9 1.0 100.0(101)

한국에서 공부하기. 　 　 　

  북경 33.0 41.0 26.0 - 100.0(100)
14.7(3)**

  연길 20.8 41.6 25.7 11.9 100.0(101)

*** p< .001, ** p<. 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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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자녀의 장래 기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9.5 6.0 2.5 16.6 1.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21.1 45.8 19.5 22.6 39.0 52.5

다소 바람 43.4 34.8 37.5 49.2 41.0 28.7

매우 원함 26.1 13.4 40.5 11.6 19.0 7.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2.040(3)*** 56.462(3)*** 16.998(3)**

평균:(점) 2.86 2.56 3.16 2.56 2.78 2.34

*** p< .001, ** p<. 01

〈부표 13〉 자녀의 장래 기대: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0.5 10.4 6.0 15.1 7.0 13.9

별로 개의치 않음 26.1 50.7 24.5 27.6 41.0 60.4

다소 바람 41.9 23.9 39.0 44.7 29.0 18.8

매우 원함 21.6 14.9 30.5 12.6 23.0 6.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38.805(3)*** 23.852(3)*** 16.867(3)**

평균:(점) 2.74 2.43 2.94 2.55 2.68 2.19

*** p< .00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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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자녀의 장래 기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6.3 6.0 2.0 10.6 1.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18.0 30.3 14.0 22.1 17.0 43.6

다소 바람 42.1 39.8 34.0 50.3 48.0 31.7

매우 원함 33.6 23.9 50.0 17.1 34.0 13.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3.467(3)** 53.716(3)*** 31.813(3)***

평균:(점) 3.03 2.82 3.32 2.74 3.15 2.49

*** p< .001, ** p<. 01

〈부표 15〉 자녀의 장래 기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1.0 - 0.5 - 2.0

별로 개의치 않음 2.8 4.0 3.0 2.5 1.0 6.9

다소 바람 48.4 52.7 40.5 56.3 63.0 42.6

매우 원함 48.6 42.3 56.5 40.7 36.0 48.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45 3.36 3.54 3.37 3.3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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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자녀의 장래 기대: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 0.5 - - - 1.0

별로 개의치 않음 0.3 0.5 - 0.5 - 1.0

다소 바람 26.6 20.4 17.5 35.7 23.0 17.8

매우 원함 73.2 78.6 82.5 63.8 77.0 80.2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73 3.77 3.83 3.63 3.77 3.77

〈부표 17〉 자녀의 장래 기대: 취미·여가 즐기기 아는 사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5 0.5 - 3.0 - 1.0

별로 개의치 않음 4.0 8.5 4.0 4.0 4.0 12.9

다소 바람 46.6 44.8 42.5 50.8 51.0 38.6

매우 원함 47.9 46.3 53.5 42.2 45.0 47.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41 3.37 3.50 3.32 3.4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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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자녀의 장래 기대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 및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8.5 3.0 12.0 5.0 5.0 1.0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7.3 3.0 12.5 2.0 6.0 -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14.8 13.9 18.0 11.6 21.0 6.9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18.3 10.9 13.5 23.1 7.0 14.9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47.1 62.7 39.0 55.3 54.0 71.3

취미·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 4.0 6.5 5.0 3.0 7.0 5.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22.8(5)*** 35.2(5)*** na

*** p< .0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19〉 자녀의 장래 기대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 및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돈을 많이 버는 사람 9.5 8.0 14.5 4.5 10.0 5.9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 6.0 5.0 6.5 5.5 8.0 2.0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17.3 12.4 25.0 9.5 16.0 8.9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 22.1 22.4 18.5 25.6 18.0 26.7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25.1 17.4 21.5 28.6 16.0 18.8

취미·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 20.1 34.8 14.0 26.1 32.0 37.6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
2
(df) 17.8(5)

**
36.0(5)

***
9.1(5)

*** p< .00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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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0〉 한국 관련: 한국과 관련된 일 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3.0 26.9 6.5 19.6 31.0 22.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3.3 44.3 18.0 48.7 44.0 44.6

대체로 바람 35.6 27.9 43.5 27.6 25.0 30.7

매우 바람 18.0 1.0 32.0 4.0 - 2.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52.731(3)*** 91.742(3)*** na

평균:(점) 2.65 2.15 3.01 2.16 1.94 2.12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21〉 한국 관련: 중국 소재 한국기업에서 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2.3 23.9 6.5 18.1 31.0 16.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2.1 42.3 18.5 45.7 42.0 42.6

대체로 바람 38.1 32.3 43.5 32.7 27.0 37.6

매우 바람 17.5 1.5 31.5 3.5 - 3.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4.579(3)*** 81.559(3)*** na

평균:(점) 2.65 2.23 3.00 2.22 1.96 2.27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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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한국 관련: 한국에서 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9.8 31.8 11.0 28.6 41.0 22.8

그다지 바라지 않음 37.1 48.3 23.5 50.8 45.0 51.5

대체로 바람 25.3 18.4 34.5 16.1 14.0 22.8

매우 바람 17.8 1.5 31.0 4.5 - 3.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3.786(3)*** 88.325(3)*** na

평균:(점) 2.48 2.00 2.86 1.96 1.73 2.06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23〉 한국 관련: 한국사람과 결혼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28.6 44.8 15.0 42.2 53.0 36.6

그다지 바라지 않음 32.6 47.3 20.5 44.7 40.0 54.5

대체로 바람 25.3 7.5 40.0 10.6 7.0 7.9

매우 바람 13.5 0.5 24.5 2.5 - 1.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64.818(3)*** 113.617(3)*** na

평균:(점) 2.34 1.73 2.74 1.73 1.54 1.73

*** p< .0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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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한국 관련: 한국에서 공부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바라지 않음 16.3 26.9 7.0 25.6 33.0 20.8

그다지 바라지 않음 28.8 41.3 18.5 39.2 41.0 41.6

대체로 바람 34.3 25.9 43.5 25.1 26.0 25.7

매우 바람 20.6 6.0 31.0 10.1 - 11.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35.017(3)*** 67.182(3)*** 14.674(3)**

평균:(점) 2.63 2.23 2.99 2.20 1.93 2.29

*** p< .001, ** p<. 01

〈부표 25〉 양육분담: 밥 먹고 옷 있는 것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자

녀

민

족

조선족 0.3 3.5 30.1 48.6 13.8 3.8 100.0(399)

6.120(5)
한족 - 1.0 27.9 50.7 13.9 6.5 100.0(201)

자

녀

민

족

과 

지

역

조선

족

북경 - 1.0 20.0 56.5 19.5 3.0 100.0(200) 36.970(5)*

**연길 0.5 6.0 40.2 40.7 8.0 4.5 100.0(199)

한족

북경 - - 15.0 60.0 17.0 8.0 100.0(100)

na
연길 - 2.0 40.6 41.6 10.9 5.0 100.0(101)

*** p<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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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양육분담: 함께 놀아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0.3 5.0 53.9 30.1 8.3 2.5 100.0(399)
6.968(5)

한족 - 5.5 47.8 37.8 5.0 4.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

족

북경 - 3.0 43.5 40.0 11.5 2.0 100.0(200)
na

연길 0.5 7.0 64.3 20.1 5.0 3.0 100.0(199)

한족
북경 - 3.0 38.0 48.0 4.0 7.0 100.0(100)

na
연길 - 7.9 57.4 27.7 5.9 1.0 100.0(1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27〉 양육분담: 아플 때 돌봐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 3.3 57.9 31.8 3.8 3.3 100.0(399)
8.455(5)

한족 0.5 1.5 67.7 24.4 3.5 2.5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

경 
- 2.5 50.0 42.5 3.5 1.5 100.0(200)

23.245(4)
***연

길
- 4.0 65.8 21.1 4.0 5.0 100.0(199)

한족

북

경
- - 71.0 24.0 3.0 2.0 100.0(100)

na
연

길
1.0 3.0 64.4 24.8 4.0 3.0 100.0(101)

*** p< .0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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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양육분담: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0.5 8.3 43.4 36.8 8.0 3.0 100.0(399)
6.604(5)　

한족 1.0 6.0 37.3 46.8 7.0 2.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족

북

경 
0.5  10.5  40.0  37.0  11.5  0.5  100.0(200)

17.894(5)
**연

길
0.5  6.0  46.7  36.7  4.5  5.5  100.0(199)

한족

북

경
- 5.0  31.0 53.0  9.0  2.0  100.0(100)

na
연

길
2.0 6.9 43.6 40.6 5.0 2.0 100.0(101)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29〉 양육분담: 보육시설, 유치원 등하교 시키기

단위: %, 점(명)

구분
전적 

남편

대부분 

남편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전적 

부인

다른 

사람
계(사례수) X2(df)

자녀

민족

조선족 1.0 9.8 39.6 36.1 8.0 5.5 100.0(399)
5.869(5)

한족 1.0 9.0 31.3 40.8 9.0 9.0 100.0(201)

자녀

민족

과 

지역

조선

족

북경 1.5 6.5 38.5 37.5 10.5 5.5 100.0(200)
8.807(5)

연길 0.5 13.1 40.7 34.7 5.5 5.5 100.0(199)

한족
북경 1.0 2.0 19.0 55.0 12.0 12.0 100.0(100) 33.255(5)

***연길 1.0 15.8 43.6 26.7 5.9 6.9 100.0(1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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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은 직업, 아내는 가정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9.5 5.5 8.0 11.1 5.0 5.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9.1 31.8 25.5 32.7 33.0 30.7

대체로 찬성한다 50.9 49.3 55.0 46.7 50.0 48.5

전적으로 찬성한다 10.5 13.4 11.5 9.5 12.0 14.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079(3) 4.439(3) 0.492(3)

평균:(점) 2.62 2.71 2.70 2.55 2.69 2.72

〈부표 31〉 부부 성 역할 태도: 취업모도 자녀와의 관계 잘 유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0.5 1.5 1.0 - - 3.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9.0 6.0 11.5 6.5 5.0 6.9

대체로 찬성한다 65.7 67.2 57.0 74.4 72.0 62.4

전적으로 찬성한다 24.8 25.4 30.5 19.1 23.0 27.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15 3.16 3.17 3.13 3.1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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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부부 성 역할 태도: 맞벌이 부부도 가족 생계는 남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7.3 8.5 5.5 9.0 6.0 10.9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36.8 47.8 35.5 38.2 45.0 50.5

대체로 찬성한다 46.9 33.8 47.0 46.7 33.0 34.7

전적으로 찬성한다 9.0 10.0 12.0 6.0 16.0 4.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9.650(3)* 5.863(3) 9.100(3)*

평균:(점) 2.58 2.45 2.66 2.50 2.59 2.32

* p< .05

〈부표 33〉 부부 성 역할 태도: 남편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1.0 2.5 1.5 0.5 1.0 4.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14.8 22.9 18.0 11.6 20.0 25.7

대체로 찬성한다 62.4 55.2 58.5 66.3 58.0 52.5

전적으로 찬성한다 21.8 19.4 22.0 21.6 21.0 17.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8.491(3)* na na

평균:(점) 3.05 2.92 3.01 3.09 2.99 2.84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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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부부 성 역할 태도: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내가 더 잘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3.5 3.5 1.5 5.5 4.0 3.0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20.1 21.9 21.0 19.1 14.0 29.7

대체로 찬성한다 63.9 55.7 59.0 68.8 66.0 45.5

전적으로 찬성한다 12.5 18.9 18.5 6.5 16.0 21.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5.387(3) 17.705(3)** na

평균:(점) 2.85 2.90 2.95 2.76 2.94 2.86

** p<. 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35〉 자녀양육시 중요도: 몸을 튼튼히 하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5 - - 1.0 - -

별로 중요치 않음 - - - - - -

비교적 중요 20.8 10.9 7.5 34.2 8.0 13.9

매우 중요 78.7 89.1 92.5 64.8 92.0 86.1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na na 1.771(1)

평균:(점) 3.78 3.89 3.93 3.63 3.92 3.86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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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 자녀양육시 중요도: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 - 0.5 - -

별로 중요치 않음 1.0 2.0 - 2.0 2.0 2.0

비교적 중요 38.6 33.8 29.0 48.2 38.0 29.7

매우 중요 60.2 64.2 71.0 49.2 60.0 68.3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59 3.62 3.71 3.46 3.58 3.66

〈부표 37〉 자녀양육시 중요도: 숫자와 글자 익히기(기본학습)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 - - - - -

별로 중요치 않음 5.5 5.5 1.0 10.1 4.0 6.9

비교적 중요 53.4 47.3 49.5 57.3 48.0 46.5

매우 중요 41.1 47.3 49.5 32.7 48.0 46.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2.151(2) 22.830(2)*** 0.834(2)

평균:(점) 3.36 3.42 3.49 3.23 3.44 3.4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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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자녀양육시 중요도: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중국어 제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1.0 - 0.5 - 2.0

별로 중요치 않음 12.5 11.4 6.0 19.1 11.0 11.9

비교적 중요 51.6 56.2 45.5 57.8 60.0 52.5

매우 중요 35.6 31.3 48.5 22.6 29.0 33.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23 3.18 3.43 3.03 3.18 3.18

〈부표 39〉 자녀양육시 중요도: 한국어 배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5 10.0 - 1.0 18.0 2.0

별로 중요치 않음 13.0 46.3 4.5 21.6 51.0 41.6

비교적 중요 45.1 29.4 39.5 50.8 24.0 34.7

매우 중요 41.4 14.4 56.0 26.6 7.0 21.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31.949(3)*** na 23.476(3)***

평균:(점) 3.27 2.48 3.52 3.03 2.20 2.76

*** p< .0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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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0〉 자녀양육시 중요도: 중국어 배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 - - - - -

별로 중요치 않음 6.0 9.0 1.0 11.1 10.0 7.9

비교적 중요 46.9 52.2 41.5 52.3 60.0 44.6

매우 중요 47.1 38.8 57.5 36.7 30.0 47.5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526(2) 28.406(2)*** 6.514(2)*

평균:(점) 3.41 3.30 3.57 3.26 3.20 3.40

*** p< .001, * p< .05

〈부표 41〉 자녀양육시 중요도: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중요치 않음 0.3 0.5 0.5 - - 1.0

별로 중요치 않음 9.0 14.4 8.0 10.1 11.0 17.8

비교적 중요 60.2 52.2 56.0 64.3 55.0 49.5

매우 중요 30.6 32.8 35.5 25.6 34.0 31.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21 3.17 3.27 3.16 3.2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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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자녀양육시 중요도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몸을 튼튼히 하기 70.7 75.6 67.0 74.4 70.0 81.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12.3 9.0 14.5 10.1 9.0 8.9

숫자와 글자 익히기 5.0 9.0 5.0 5.0 14.0 4.0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2.3 4.0 3.0 1.5 6.0 2.0

한국어 배우기 6.3 - 8.0 4.5 - -

중국어 배우기 1.8 1.0 1.5 2.0 - 2.0

예체능 재능 키우기 1.8 1.5 1.0 2.5 1.0 2.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9.6(6)** na na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부표 43〉 자녀양육시 중요도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몸을 튼튼히 하기 14.5 15.4 21.0 8.0 19.0 11.9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44.1 46.3 40.5 47.7 37.0 55.4

숫자와 글자 익히기 16.8 15.9 11.5 22.1 17.0 14.9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6.8 4.5 10.5 3.0 6.0 3.0

한국어 배우기 7.3 2.0 6.5 8.0 3.0 1.0

중국어 배우기 7.0 7.0 8.5 5.5 8.0 5.9

예체능 재능 키우기 3.5 9.0 1.5 5.5 10.0 7.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5.6(6)* 33.8(6)*** na

*** p< .001, * p< .05,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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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 자녀양육 태도: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 - 0.5 - -

별로 개의치 않음 1.5 3.0 - 3.0 1.0 5.0

다소 바람 61.4 59.7 59.5 63.3 67.0 52.5

매우 원함 36.8 37.3 40.5 33.2 32.0 42.6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35 3.34 3.41 3.29 3.31 3.38

〈부표 45〉 자녀양육 태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0.3 - - 0.5 - -

별로 개의치 않음 9.3 5.5 6.5 12.1 5.0 5.9

다소 바람 55.6 68.7 48.0 63.3 61.0 76.2

매우 원함 34.8 25.9 45.5 24.1 34.0 17.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na na 6.864(2)*

평균:(점) 3.25 3.20 3.39 3.11 3.29 3.12

* p< .05, na는 X
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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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6〉 자녀양육 태도: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9.8 3.0 6.5 13.1 1.0 5.0

별로 개의치 않음 50.4 47.8 46.0 54.8 41.0 54.5

다소 바람 33.6 40.3 38.5 28.6 45.0 35.6

매우 원함 6.3 9.0 9.0 3.5 13.0 5.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1.431(3) 13.594(3)** na

평균:(점) 2.36 2.55 2.50 2.23 2.70 2.41

** p<. 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47〉 자녀양육 태도: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15.8 11.4 9.0 22.6 6.0 16.8

별로 개의치 않음 35.6 47.3 25.0 46.2 45.0 49.5

다소 바람 39.8 36.8 55.0 24.6 42.0 31.7

매우 원함 8.8 4.5 11.0 6.5 7.0 2.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0.052(3)* 49.709(3)*** na

평균:(점) 2.42 2.34 2.68 2.15 2.50 2.19

*** p< .0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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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8〉 자녀양육 태도: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는 편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5.3 2.0 3.0 7.5 1.0 3.0

별로 개의치 않음 22.8 24.9 10.5 35.2 26.0 23.8

다소 바람 51.4 63.2 54.5 48.2 59.0 67.3

매우 원함 20.6 10.0 32.0 9.0 14.0 5.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5.883(3)** 56.869(3)*** na

평균:(점) 2.87 2.81 3.16 2.59 2.86 2.76

*** p< .001, ** p<. 01,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49〉 자녀양육 태도: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음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5.5 1.5 4.5 6.5 3.0 -

별로 개의치 않음 31.1 23.4 22.0 40.2 16.0 30.7

다소 바람 49.6 63.2 54.5 44.7 69.0 57.4

매우 원함 13.8 11.9 19.0 8.5 12.0 11.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2.847(3)** 21.215(3)*** na

평균:(점) 2.72 2.86 2.88 2.55 2.90 2.81

*** p< .001, ** p<. 01,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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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0〉 자녀양육 태도: 자녀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7.3 7.5 7.5 7.0 4.0 10.9

별로 개의치 않음 31.8 46.3 31.0 32.7 46.0 46.5

다소 바람 52.9 39.8 48.5 57.3 43.0 36.6

매우 원함 8.0 6.5 13.0 3.0 7.0 5.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2.753(3)** 13.973(3)** 3.799(3)

평균:(점) 2.62 2.45 2.67 2.56 2.53 2.38

** p<. 01

〈부표 51〉 자녀양육 태도: 규칙,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지키도록 함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개의치 않음 4.0 4.0 4.0 4.0 3.0 5.0

별로 개의치 않음 22.8 46.8 22.5 23.1 59.0 34.7

다소 바람 58.6 37.8 53.5 63.8 34.0 41.6

매우 원함 14.5 11.4 20.0 9.0 4.0 18.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37.064(3)*** 10.063(3)* na

평균:(점) 2.84 2.57 2.90 2.78 2.39 2.74

*** p< .001, * p< .05,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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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2〉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8 0.5 3.0 2.5 - 1.0

별로 그렇지 않음 19.5 11.9 17.0 22.1 7.0 16.8

약간 그렇다 45.6 50.7 50.5 40.7 64.0 37.6

매우 그렇다 32.1 36.8 29.5 34.7 29.0 44.6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9.598(3)* 4.350(3) na

평균:(점) 3.07 3.24 3.07 3.08 3.22 3.26

* p< .05,  na는 X
2
 검정 부적절

〈부표 53〉 자녀양육 정서: 아이양육이 혼란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15.5 26.4 12.0 19.1 25.0 27.7

별로 그렇지 않음 38.3 35.8 32.5 44.2 32.0 39.6

약간 그렇다 37.1 26.4 41.0 33.2 23.0 29.7

매우 그렇다 9.0 11.4 14.5 3.5 20.0 3.0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13.791(3)** 21.791(3)*** 14.544(3)**

평균:(점) 2.40 2.23 2.58 2.21 2.38 2.08

*** p< .00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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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4〉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3.3 30.8 19.0 27.6 27.0 34.7

별로 그렇지 않음 37.3 31.3 31.5 43.2 24.0 38.6

약간 그렇다 28.6 30.3 33.5 23.6 40.0 20.8

매우 그렇다 10.8 7.5 16.0 5.5 9.0 5.9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5.965(3) 20.420(3)*** 11.117(3)*

평균:(점) 2.27 2.14 2.47 2.07 2.31 1.98

*** p< .001, * p< .05

〈부표 55〉 자녀양육 정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2.0 0.5 2.0 2.0 1.0 -

별로 그렇지 않음 9.8 6.0 14.0 5.5 3.0 8.9

약간 그렇다 44.1 44.8 46.5 41.7 57.0 32.7

매우 그렇다 44.1 48.8 37.5 50.8 39.0 58.4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4.946(3) na na

평균:(점) 3.30 3.42 3.20 3.41 3.34 3.50

na는 X2 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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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6〉 자녀양육 정서: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전혀 그렇지 않음 13.0 15.9 7.0 19.1 20.0 11.9

별로 그렇지 않음 23.3 22.4 22.5 24.1 18.0 26.7

약간 그렇다 35.6 40.3 41.5 29.6 49.0 31.7

매우 그렇다 28.1 21.4 29.0 27.1 13.0 29.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X2(df) 3.950(3) 15.370(3)** 14.084(3)**

평균:(점) 2.79 2.67 2.93 2.65 2.55 2.79

** p<. 01

〈부표 57〉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 1.3 0.5 0.5 2.0 - 1.0

별로 만족하지 않음 4.0 7.0 3.5 4.5 4.0 9.9

약간 만족 74.9 74.6 78.0 71.9 83.0 66.3

매우 만족 19.8 17.9 18.0 21.6 13.0 22.8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13 3.10 3.14 3.13 3.0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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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8〉 만족도: 현재 자녀 성장모습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매우 불만족 0.3 1.5 0.5 - - 3.0

별로 만족하지 않음 3.5 2.5 2.0 5.0 1.0 4.0

약간 만족 65.9 65.7 65.0 66.8 66.0 65.3

매우 만족 30.3 30.3 32.5 28.1 33.0 27.7

계

(사례수)

100.0

(399)

100.0

(201)

100.0

(200)

100.0

(199)

100.0

(100)

100.0

(101)

평균:(점) 3.26 3.25 3.30 3.23 3.32 3.18

〈부표 59〉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1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집과의거리 16.9 15.4 25.2 11.0 19.0 12.5

비용 3.2 6.9 3.9 2.8 12.1 2.8

프로그램 2.8 1.5 3.9 2.1 - 2.8

원장/교사의 자질 51.6 59.2 44.7 56.6 44.8 70.8

시설/설비 11.7 8.5 14.6 9.7 12.1 5.6

급/간식 6.0 1.5 5.8 6.2 1.7 1.4

주변의 평판 5.6 6.2 1.0 9.0 8.6 4.2

운영시간 2.0 0.8 1.0 2.8 1.7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X2(df) 9.7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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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0〉 기관 선택시 중요 기준 - 2순위

단위: %, 점(명)

구분

자녀민족 자녀민족과 지역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북경 연길 북경 연길

집과의거리 16.9 16.4 26.2 8.3 37.9 19.4

비용 3.2 4.5 10.7 8.3 10.3 6.9

프로그램 2.8 2.4 4.9 8.3 5.2 5.6

원장/교사의 자질 51.6 54.2 13.6 13.8 15.5 8.3

시설/설비 11.7 10.6 32.0 20.7 12.1 40.3

급/간식 6.0 4.5 3.9 17.2 6.9 2.8

주변의 평판 5.6 5.8 6.8 20.7 5.2 12.5

운영시간 2.0 1.6 1.9 2.1 6.9 4.2

기타 - - - 0.7 - -

계

(사례수)

100.0

(248)

100.0

(130)

100.0

(103)

100.0

(145)

100.0

(58)

100.0

(72)

X2(df) 17.306(8)* - -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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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 부모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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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련번호 아동번호

      

응답자 성명  지역    1) 북경     2) 연변 

거주지 주소  할 것 연락처  

미취학 큰자녀

연령 
_______세 

응답자의 

민족
1) 조선족   2) 한족  

본 조사는 면접 지침사

항을 준수하여 진행되

었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________

S/V 확인

 

____________

검증원 확인

 

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중국동포와 한족을 대상으로 「중국 자녀 가치 및 양육 실

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와 중국 한족이 한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양

육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 장   조   복 희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연구: 한족과 조선족 비교」연구팀

최윤경 부연구위원   ☎ 02) 398-7706, FAX 02) 730-3317

e-mail: ykchoi@kicce.re.kr

중국 자녀가치 및 양육 실태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면접 종료 후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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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선정 질문  

Ⅰ.   부모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귀댁의 총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는몇명입니까?

1) 총 자녀수                 명 / 2) 미취학 자녀수              명
 

1) 조모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부재
2) 조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부재
3) 부 ① 동거    ② 취업사유 비동거 ③ 기타사유 비동거   ④ 부재(이혼/사망)
4) 모 ① 동거    ② 취업사유 비동거 ③ 기타사유 비동거   ④ 부재(이혼/사망

A2.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표시해 주세요.    

 

  

Ⅱ.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에관한질문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이름:        )을 중심으로 답변합니
다.)

 

B1.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B2. 자녀의 민족을 표시해 주세요. (※ 호적에 기재된 자녀의 민족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기타(         )
 

B3. 자녀의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B4. 자녀가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B5.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주   양육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① 모→C1으로   가시오           ② 부→C1으로 가시오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                       ⑧ 혼자 지냄                ⑨ 기타 (누구 :         )

 

B5-1.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비용을   지불합니까?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월평균 얼마를 지불합니까? (위안화) 

        ※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원

 

 

SQ1.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결혼함       2) 결혼 안함 -> 조사 중단  

SQ2. 귀하께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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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 이용 및 사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이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기관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선족유치원                 ② 조선족 탁아소                     ③ 한족유치원

④ 한족 탁아소                  ⑤ 조선족·한족연합 유치원 혹은 탁아소     

⑥기타(무엇:              )      ⑦ 없음 →C1-7로   가시오  

C1-1.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월평균얼마정도를지불하고계십니까?(위안화)

                                                                         원

C1-2.   기관 이용시, 정부로부터비용지원이있습니까? 

있다면 매월 얼마 정도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위안화)

        ※ 지원받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월평균           원

C1-3. 자녀를 육아지원   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낮 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② 돌봐줄 대리양육자는 있지만 자녀의 교육∙보육차원에서

③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

④ 의무적으로 가야하므로

⑤ 또래 친구들이 대체로 다니는 분위기라서    

⑥ 기타 (무엇 :                  )

C1-4.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중요한 기준은요?       1순위_______  2순위: _________ 

① 집과의 거리       ②   비용              ③ 프로그램           ④원장∙교사의 자질  

⑤ 시설∙설비         ⑥ 급∙간식               ⑦ 주변의 평판         ⑧ 운영시간       

⑨ 기타 (무엇 :                  )

C1-5.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에서 평일 하루에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평일 평균                        시간

C1-6. 아이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C1-7. [문C1에서 ⑦없음 인 경우]  

       향후 자녀를 기관(탁아소, 유치원)에   보내신다면, 어느 기관을 선택하실 생각입니까?

     ① 조선족유치원                ② 조선족 탁아소                 ③ 한족유치원

     ④ 한족 탁아소                 ⑤ 조선족·한족연합 유치원 혹은 탁아소

  ⑥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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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이 아이는 현재 학원 등 사교육을 별도로하고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사교육 종류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사교육은 탁아소와유치원외에전적으로비용을내고이용하고있는교육을

      의미함)

      ① 외국어             ② 중국어         ③ 수∙과학           ④ 미술    

      ⑤ 음악               ⑥ 체육           ⑦ 기타(무엇:                       ) 

       ⑧ 없음       

 C 2-1.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면 월평균얼마정도를지불하고계십니까? (위안화)

                                                                              원

 C 2-2. 아이가 다니는 사교육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③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Ⅳ.   부모님의 자녀 가치관과 양육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체로 

찬성한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2 3 4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1 2 3 4

3)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 1 2 3 4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 2 3 4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는 않는다
1 2 3 4

8)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1 2 3 4

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

다
1 2 3 4

10) 여아보다는 남아의 경우에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1 2 3 4

 

 

D1. 자녀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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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소

바란다

매우

원한다

1)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1 2 3 4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5)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6) 취미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1 2 3 4

D2. 자녀를 기르면서 다음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비교적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몸을 튼튼히 하기 1 2 3 4

2)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예: 규칙적인 기상/취침, 바른 식사예절 등)
1 2 3 4

3) 숫자와 글자 익히기(기본학습) 1 2 3 4

4) 영어 등 외국어 배우기 (한국어, 중국어 제외) 1 2 3 4

5) 한국어 배우기 1 2 3 4

6) 중국어 배우기 1 2 3 4

7) 음악,   미술, 체조 등 예술적 재능 키우기 1 2 3 4

D2-1. 위의 보기 1)~6)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D3.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D3-1. 위의 보기 1)~6)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무엇입니까? 

번호를 기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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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소 

바란다

매우 

원한다

1) 자녀와 격의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1 2 3 4

2)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

고 느껴본 적이 있다
1 2 3 4

3)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

가 있다
1 2 3 4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거나 그냥 넘

어가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자녀로 하여금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

서 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6)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엄
격히 세우고 자녀가 지키도록 한다. 

1 2 3 4

구  분 보     기
1) 육아와 나의 인

생의 중요성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2) 엄마의 직접 양

육의 중요성
 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②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  

3) 훈육
 ① 버릇없이 굴 때에는 매질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②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4) 아이의 능력 개발
 ① 아이의 능력은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② 아이의 능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5) 집단 대 개인 중

심의 가치
 ①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에의 배려와 헌신이 중요하다.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일의 성취가 중요하다.

6) 자녀 진로에 대

한 의견

 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②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
하다.

7) 국가의 책임
 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② 자녀양육에의 역할과 책임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다. 

D4.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D5. 다음은 자녀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구분에서 제시된 두 보기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더욱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부록 177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1 2 3 4

2) 아이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1 2 3 4

3)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1 2 3 4

4)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1 2 3 4

5)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1 2 3 4

구분

전적으로 

남편

분담

대부분 

남편 

분담

부부 

공동

대부분 

부인 

분담

전적으로 

부인

분담

다른 

사람이 

도움

1) 밥 먹고 옷 입는 것       

2) 함께 놀아주기       

3) 아플 때 돌봐주기       

4)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5) 보육시설·유치원 등·하교 시키기       

항목

전혀 

찬성

하지 

않는

다

별로

 찬성

하지 

않는

다

대체

로 찬

성

한다

전적

으로 

찬성

한다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

다
    

2)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

져야 할 것이다
    

4)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5)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D6. 자녀 양육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D7. 귀하의 남편은 다음과 같은 자녀 돌보기를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D8.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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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불만족 

스럽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2) 현재 자녀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     

  Ⅴ. 기타 - 한국(어) 관련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대체로 

바란다

매우 

바란다

1)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바란다.     

2) 자녀가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3) 자녀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4) 자녀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5)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란다.     

D9. 현재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D10.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1. 귀 자녀가 성장하여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2.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에서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3. 귀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십니까?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4. 귀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십니까? 

  ①전혀 바라지 않는다     ②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③대체로 바란다    ④매우 바란다 

=D10. 다음은 한국 관련하여 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D1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주로 한국어     ② 주로 중국어    ③한국어와 중국어 혼용  ④ 기타: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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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모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배우자)

모

(※응답자본인)

1. 부모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만      세

2. 부모의 민족을 표시해 주세요.

① 조선족         ② 한족         ③ 기타(         )
  

3. 부모의 학력을 표시해 주세요.

① 무학           ② 소학교           ③   초중급학교     

④ 고급중학교    ⑤ 대학(3년제 이하)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⑧   비해당(부재)   

  

4.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판매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농업·어업·입업·축산업 종사자  

 ⑧ 기능 관련종사자 ⑨ 기계 장치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무직             88) 비해당(부재) 

  

5.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거주하셨습니까? 거주기간을 기록해 주세요 

 ※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__년 __개

월

__년 __개

월

5-1.한국에 거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취업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학업   

②   자녀의 학업            ④ 기타(               )

  

6. 현재 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위안화)

※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록합니다. 

가구 총소득  

월        원

D12. TV 시청 시, 한국 관련 만화나 영화, 드라마, 쇼 등을 자녀에게 보여주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⑤보여주고 싶으나 접하기가 어렵다 

 

 

※  응답자가 ‘모’가 아닌 경우, 본 설문에 응답하신 분은 (자녀 기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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